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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북부�보스톤�교회가�창립된�지���년이�됩니다��
사람에�비교하면���세�된�청년입니다��그�나이의�아들
이나�딸을�둔�부모들은�결혼한�자녀들을�통하여�손자나�
손녀를�갖게�될�때�얼마나�행복합니까 ��

요즈음�우리�교우들이�손주들과의�사랑에�푹�빠져�있는�
것만�보아도���세인�젊은이는�인생의�황금기를�살고�있
음이�틀림없습니다��이런�복된�시기를�여러분과�함께�맞
이할�수�있어�영광이고�기쁩니다��

교회�창립���주년을�맞는�우리에게�무엇이�가장�중요하
다고�생각하십니까 �저는�결혼한�자녀를�둔�부모가�손
주를�손꼽아�기다리는�것처럼�영적인�자녀가�많이�태어
나기를�주님께서는�기다리신다고�믿습니다��손주가�태
어나지�않으면�부모가�걱정을�많이�합니다�

제가�아는�분�중에�결혼한지�십여�년이�지났는데도�자
녀가�없는�부부가�있습니다���결혼한�부부에게�아기가�
태어나지�않으면�부부는�말할�것도�없고�주위�사람들도�
걱정합니다��육신의�자녀가�태어나지�않으면�걱정하는
데�영적인�자녀가�출생하지�않는�것에�대하여는�염려하
는�사람들이�많지�않습니다��교회의�미래가�달려있는데
도�말입니다��

북부�보스톤�교회가�처음�창립되었을�때�참여한�분들은�
미래에�태어날�많은�영적�자녀들을�꿈꾸며�믿음의�공동
체를�시작하셨을�것입니다��요즈음도�처음에�가졌던�설
레임이�우리들�가운데�있습니까 �만일�없다면�처음으로�

돌아가�많은�생명의�출생의�꿈을�가져야�할�것입니다��
그래야�우리�교회에�미래가�있습니다�

저는�지난�해부터�교우들이�믿지�않는�분들을�소그룹�
모임에�초대해서�대단히�기쁩니다���닭이�달걀을�품고�
��일을�기다려�병아리가�나오듯이�소그룹의�모임이�새�
생명이�태어나는�장소가�되어야�합니다���이것이�바로�
모든�교회가�존재하는�목적이기�때문입니다��남편과�아
내가�서로�사랑할�때�새�생명이�태어나듯이�영적인�새�
생명의�탄생에도�사랑이�필수�요소입니다��믿는�사람
들�사이에서�진솔한�사랑이�발견될�때�믿지�않는�분들
도�신앙에�관심을�가질�것입니다��사랑은�다른�말로�표
현하면�희생입니다��믿는�사람들이�희생적으로�섬길�때�
믿음이�없는�사람들도�우리가�믿는�주님을�만나고�싶어
할�것입니다�

만일�우리�모두가�새�생명�출생을�공동�목표로�정하고�
힘차게�달려�간다면���년�후에는�우리�교회는�많은�젊
은이들로�북적일�것입니다���지난���년�동안�하나님의�
꿈을�이루기�위하여�우리를�북부�보스톤�교회로�부르
신�주님을�찬양합니다��그�동안�변함없이�앞장�서서�열
심히�달려오신�교우�여러분들께�깊은�경의와�사랑을�보
냅니다��믿음의�공동체에�대한�우리들의�감사와�다짐을�
묶어�이렇게�ę믿음의�열매Ě를�발간하게�된�것을�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인도하신�주님을�찬양하고�창립���주년�기념�
준비에�수고한�여러분들께�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ש�Էਸ�חܖ�ҕ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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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to you and pe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t the time of the celebration of your 30th anniversary, I quoted these words from the 
Apostle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constantly praying with joy in everyone of my 
prayers for all of you, because of your sharing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I am 
confident of this, that the one who began a good work among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by 
the day of Jesus Christ. Philippians 1: 3-6.

!ese words ring true today on your 35th anniversary. It is a privilege to serve Christ with you as your District Superinten-
dent. I give God thanks for the many ways you continue to share the Good News to your community and the world. Your 
great vitality and faith is a witness to the power of Christ at work. You truly live out the miss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o make disciple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It is my hope and prayer that God will continue to richly bless your ministry into the future so that through the power of 
God’s Spirit working in your midst and world will be transformed. May God continue to bless you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In Christ,
Rev. Michael B. W. Davis

.JDIBFM�%BWJT�хܻࢎ

୷ࢎ

!

교인�총회에�참석한�%BWJT�감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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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신앙�공동체의�터전으로�지역내�한인들의�활동�
구심처가�되어�온�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가�창
립한지���주년을�맞았습니다��ę믿음의�열매Ě�제�호는�Ĝ
우리�교회가�지금까지�가꾸어온�ę꿈과�전통Ě을�돌아보며�
앞으로의�ę사역방향Ě을�	재
정립하는�계기가�되도록�한
다ĝ는���주년�기념�행사의�공통적인�주제에�초점을�맞
추었습니다�

우리교회의�꿈은�창립�형성기���성전�구입기���개방�사
역기���장기�계획기�ĕ�조정�전환기�등�지난���여년의�
역사�속에�면면히�피어�왔습니다��또한�기독교의�기본�
신조� 	구원�전도�사랑
와�감리교의�전통	참여를�통한�
사회�사역
�및�뉴잉글랜드�연회의�목적	국제�선교와�교
회간의�협력
을�함께�나누면서�우리�교회�나름의�전통	
돌봄�사역
을�가꾸어�왔습니다��ę믿음의�열매Ě는�이러한�
꿈과�전통을�바탕으로�아름다운�교회의�모습이�담긴�사
역의�단면을�교인들의�글과�자료로�그간�창간호에서�제
�호까지�네�차례에�걸쳐�정리하여�왔습니다�

전통으로�자리잡은�ę믿음의�열매Ě

ę믿음의�열매Ě�창간호	발행인��김�성�담임목사��책임�편
집��신영묵�장로
는�창립���주년을�기녑하여�����년��
월에�발간되었습니다��우리�교회가�대내외�사역의�확장
을�꿈꾸면서�지역내��한인들의�기독교�신앙�공동체로�
중흥기	�������
를� 맞던� 시기였습니다	교인핸드북��
��������면�참조
���교인들의�기도문�신앙간증�등과�함
께�ę교회생활의�표준Ě을�제시하고�교회의�약사와�교인

들의�사진을�곁들인�총���면의�책자로�ę아름다운�우리
교회Ě의�모습을�담고�있습니다�

ę믿음의�열매Ě�제�호	책임편집��남궁연�장로
는�창립���
주년을�기념하는�행사의�하나로�����년��월에�발간되
었습니다����전중현�담임�목사님이�부임한�직후로��ę새
롭게�시작하는�교회Ě를�주제로�교인들의�다양한�신앙�
간증과�사진을�게재하였습니다�
����������
ę믿음의�열매�제�호	책임편집��신영묵�장로
는�창립���
주년을�기념하여�	준비위원장��이문봉�장로
�����년��
월에�발간되었습니다���ę자성속에�전환Ě을�모색하던�시
기� 	���������
를�반영하여� ę새롭게�변화하는�교회Ě
라는�주제로�교인들의�갈급한�신앙고백�및�간증의�글
과�신앙�좌담회의�내용을�담고�있습니다��ę우리교회의�
현재�위치Ě를�교인들의�설문조사로�파악하였고�교회
의�약사를�증보하면서�각�부서의�활동�모습을�정리하
고�있습니다�

ę믿음의�열매Ě�제�호	책임편집��최인경�권사
는�창립���
주년을�기념하는�일련의�행사	준비위원장��남궁연�장
로
를�집약하는�발간물이었습니다���창립�기념예배��춘
계�부흥사경회�추계�부흥회�창립기념�음악회�역사자
료�정리�편찬�등의�행사�및�사업과�더불어�특집으로�꾸
며진�제�호는�ę우리교회의�역사와�전망Ě을�주제로�교회
역사의�회고와�연혁�사역활동의�보고�및�교인들의�글마
당을�담고�있습니다��또한�ę장기계획의�수립과�추진Ě에��
힘쓴�홍석환�담임�목사�재임기간	���������
에�ę도약

!



ହ݀��֙ӝ֛ - 9

을�위한�교인들의�생각Ě을�모아�정리한��비전�제안서와�
중장기�사역방향도�게재하고�있습니다���

ę믿음의�열매Ě�제�호�ĕ�꿈과�사역

����년��월�임원회의�결의에�따라�창립���주년�기념�행
사를�계획하고�추진하기�위한�준비위원회가�구성되었습
니다��담임�목회자	김용환�목사��장기�사역�방향
�교회
역사위원	윤은상��집사��ę믿음의�열매Ě
�평신도�대표	백
이태�장로��장기�선교�방향
�예배부장	이기환��권사��기
념�예배
�전도부장	최인경�권사��기념�부흥회
�상록회
	장종문�권사��상록회�운영�계획
�재정부장	김복경�권
사��예산�지원
�여선교회	박순혜�집사��여선교회�활동
�
남선교회	서강석�집사��남선교회�활동
�등�관련�부서를�
담당한�임원들이�준비위원으로�위임을�받았습니다��

준비위원회는��������년에�걸쳐�추진할��창립���주년�
기념�행사를�기념예배�부흥회�음악회와�함께�ę믿음의�
열매Ě를�발간�중장기�사역계획의�재정리로�결정하고�
이들�행사의�일관적인�주제로�ę꿈과�사역방향Ě을�채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ę믿음의�열매Ě�제�호도�우리�교인들이�그리는�
ę아름다운�교회Ě의�꿈과�신앙생활의�소망이�담긴�글과�
자료를�모아�편찬하기로�하였습니다��깊이�생각하며�다
듬어�마련한�간증과�묵상�그리고�선교�여행기를�교인들
로부터�모집하고�우리�교회의�역사와�함께�살아오신�원
로�교인�최근에�등록한�새신자��교회의�각�부서를�맡아�
헌신하고�봉사하는�각�부서�담당�임원�중고등부의�학
생�주일학교의�어린이�그리고�연회의�담당�감리사와�전
임�목회자들에게�원고를�청탁하였습니다�
�
교회역사�편찬위원회에서�발간한�교인핸드북	����
에�
의하면�지난���여년�동안�우리교회의�꿈은�기독교적�
지역이민사회�공동체�마련	창립�형성기
�자립�교회의�
기반�조성	성전�구입기
�지역사회와의�연계�추진	개방�

사역기
�교회부흥의�저변�확대�구상	장기�계획기
�그
리고�장기계획의�점검과�재정립	조정�전환기
�등으로�
변천하여�왔습니다��

꿈과�비전은�세상과�역사의�궤도를�변화시키는�힘을�지
니고�있습니다��Ĝ정의의�물결이�냇물처럼�흐르고�폭포
수처럼�쏟아�내려야�한다ĝ는�마틴�루터�킹�목사의�꿈�Ĝ
조국�독립의�터전은�젋은이들의�바른�교육에�있다ĝ는�
도산�안창호�선생의�신념	참조��믿음의�열매�제�호�
�������면
�Ĝ'BJUI�JT�CFJOH�TVSF�PG�XIBU�XF�IPQF�GPS�
BOE�DFSUBJO�PG�XIBU�XF�EP�OPU�TFFĝ라는�빌리�그래햄�
목사의�설교�메세지�등은�듣고�보는�이들에게�언제나�가
슴을�설레게�합니다��

고향을�그리워하는�한인들의�마음을�아름답게�노래한��
가곡�중에�ę가고파Ě	홍난파�작곡
가�있습니다��이�노래
를�작사한�민족�시인�노산�이은상�선생이�북녁�땅을�바
라보며�읊은�ę통일에의�기원Ě은�ę꿈Ě을�이야기할�때면�언
제나�떠오르는�우리의�염원입니다��Ĝ주여���이�땅에�통
일과�자유와�평화를���비�내리듯��꽃�피우듯�부어주소
서���그��땅에서�단�하루만�이라도���그�땅에서�살게�해�
주옵소서�ĝ�	참조��Ĝ조국강산ĝ����������면


ę꿈과�사역Ě을�주재로�한�ę믿음의�열매Ě�제�호의�발간을�
위하여�김아름�교우님�박순혜�집사님�이군숙�권사님�
이기환�권사님�정유상�목사님�홍성도�권사님이�편집위
원으로�수고하셨습니다��ę우리�교회의�꿈과�전통Ě을�주
제로�한�교인�좌담회의�내용은�신�영�집사님과�정유상�
목사님이�정리해�주셨고�원로교인과의�대담은�장은영�
집사님이�요약해�주셨습니다��원고를�보내주시고�좌담
회와�대담에�참여해�주신�모든�분들께�깊은�감사를�드
립니다��교인들이�함께�읽고�생각하기�위하여��년�주기
로�발간해�온�ę믿음의�열매Ě가�후일�창립���주년���주
년�등을�기념하며�우리�교회의�역사를�되돌아�볼�때�도
움이�되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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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이야기

지역�주민의�봉사를�위해서�보스톤�한인회와�협력하여�
보스톤�한인�$PNNVOJUZ�$FOUFS를�창설하고�원장을�맡
았다��거의�삼년동안�봉사활동을�하면서�얻은�인생경험
은�목회와�나의�인생에�말할�수�없는�커다란�도움이�되
었다��

경험�중�한가지��저녁��시��전화로�다급한�요청을�받고�
차에�어린�아들과�딸을�태우고�한�시간�운전하여�가정불
화의�집에�도착하였다��의외로�시간이�지나�밤���시�반
에야�그�집에서�나왔다��우리�집으로�돌아�오는�도로에
서�차가�멈춰�서�버렸다��어린�두�아이는�차�안에서���
월의�추위에�고생을�하면서�잠을�자지�못하고�나는�속
수무책으로�차�밖에�나가�간간이�지나가는�차들에게�도
움을�간청했다��

다행이�지나가던�차�한대가�섰으나�휘발유라면�도울�
방법이�없다고�하였다��두�번째�서준�차는�차에서�기름
을�빼낼�방법이�없다고�미안하다면서�가버렸다��새벽��
시�쯤에�한�차가�다가왔다��그리고�한�노인이�차에서�내
렸다��기름통을�보이면서�하시는�말씀이�자기�아내가�
기도중에�자기에게�기름통에�휘발유를�넣어서�아무�곳
에�가면�정지한�차가�있으니�부어주고�오라고�하여서�왔
다고�하였다��그가�떠날�때�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휘
발유�값�얼마를�드려야�할지�여쭈니�주님께�영광�돌리
라고�하였다��얼마나�놀라운�경험인지�모른다��집에�도
착하니�거의�새벽��시가�되었다��

두번째�이야기

����년��월���일�수요일부터���일�토요일까지�/FX�
)BNQTIJSF주�&QQJOH�5PXO에�있는�)FEEJOH�감리교
회�수양관에서�학생회�주최로�여름�수양회를�개최하였
다����명의�중고등학생과�여러명의�어른들이�참가한�가
운데�수양관에�점심시간쯤�도착하였다��식사�후�준비물
들을�점검하니�여러가지�운동기구�카드놀이�노래자랑�
댄스용�프로젝트�등�처음부터�끝까지�즐겁게�놀다가�갈�
준비가�완벽하였다��하지만�이들이�몰랐던�사실은�신실
한�지도�선생�두�명�	.*5�학생�전달훈�81*�학생�유대
호
이�두�달�동안�이�수양회와�학생들과�교회를�위해서�
기도와�금식을�하였다는�숨겨진�이야기였다��

놀이�준비에�여념이�없는�학생들에게�Ĝ이왕�왔으니�도
착�예배부터�보자ĝ고�종용하여�싫은�기색이�역력한�학
생들을�앉혀�놓고�예배를�시작하였다��준비�찬송으로부
터�시작된�예배�분위기는�성경봉독�찬송�말씀의�선포�
통성기도�등으로�이어�지면서�성령의�불길이�한�사람�
한�사람�위에�충만하게�임하기�시작하였다��대성통곡하
는�학생�바닥에�주저�앉아�소리소리�지르는�학생�땅바
닥을�뒹구는�학생�방언의�문이�터지는�학생들�어떻게�
하여야�참다운�구원을�받을�수�있느냐고�소리�높혀�애통
해�하는�학생�서로�붙들고�기도해�달라고�부탁하는�학
생들�예배실은�온통�성령으로�넘쳐있었다��

�ࢎݾ�ࠂ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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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시�쯤에�시작한�예배는�저녁�식사도�밤참도�아
침�식사도�점심식사도�거른�채�시간으로는���시간�이
상�성령의�역사�안에�시간�개념도�잊은�채�모두가�하나
가�되었다��그리고�믿음의�확신�구원의�절대�확신�안에
서�처절하면서도�장엄하고�철저한�회개�속에서도�기쁨
이�넘치는�성령�충만의�체험을�모두에게�넘치고�또�넘치
게�하여�주셨다��

성령의�뜨거운�은사를�평생을�살아가면서�증언하기�위
해�그들의�일생을�주님을�위해�바치기로�결심하고�그�
말할수�없는�감격의�은혜에�감사로�바치며�보답하려고�
목사님과�급히�초청하여�참석하신�3BMQI�#SVDF�감리사
와�모든�사람들�앞에서�무엇보다도�하나님�앞에서�하
나님께�언약을�세우고�결단하였다��그들은�하나같이�Ĝ이�
창조세계가�이렇게�아름다운지�전에는�미처�몰랐다ĝ고�
입을�모으며�주님�찬양에�시간�가는�줄�몰랐다�

�월���일�주일�예배는�하기�수양회�보고�예배로�드렸다��
이들의�사회�기도�찬양�간증은�예배를�완전히�눈물바
다로�만들었고�성령세례의�역사를�자기�가정�전도와�지
역�선교에�바치겠다고�주님께�다짐하였다��이러한�성령
체험과�은사의�역사는�교회를�완전히�새로운�은혜중심
으로�인도하였다��교회는�새로운�활기로�줄기차게�생동
하였다�

세번째�이야기��0O�UIF�3PBE�UP�&NNBVT

"DDPSEJOH�UP�UIF�TUPSZ�SFDPSEFE�CZ�4U��-VLF�������
���UIFSF�XFSF�UXP�XIP�XFSF�PO�UIF�SPBE�UP�&NNBVT�
BCPVU�B�UXP�IPVS�XBMLJOH�EJTUBODF�GSPN�+FSVTBMFN��
5IFZ�XFSF�EJTDJQMFT� PG� +FTVT� QPTTJCMZ�IVTCBOE�BOE�
XJGF�BOE�XFSF�OPU�UPUBMMZ�DPNNJUUFE�XJUI�VODPOEJ�
UJPOBM�GBJUI�UP�+FTVT���5IF�SFBTPOT�XFSF�

'JSTUMZ� GPS� UISFF� ZFBST� UIFZ� GPMMPXFE� +FTVT� XJUI� B�
IPQF�UIBU�)F�XPVME�EFMJWFS�*TSBFMJUFT�GSPN�CPOEBHF�
BOE�CFDPNF�UIF�BMNJHIUZ�MFBEFS�PG�B�OFX�*TSBFM��5IFZ�

PCTFSWFE�IPX�+FTVT�XBT�IVOH�PO�UIF�DSPTT�BOE�EJFE�
B� WJPMFOU� BOE�NFBOJOHMFTT� EFBUI� BOE� UIPVHIU� UIBU�
UIF�DSVDJGJYJPO�PG�+FTVT�NBEF�B�NPDLFSZ�PG�UIFJS�MJGF�
KPVSOFZ��.PTU�PG�BMM�UIFZ�XFSF�JO�EFFQ�EFTQBJS��5IFZ�
UIPVHIU�UIFZ�XPVME�CF�B�QBSU�PG�OBUJPO�CVJMEJOH�XJUI�
+FTVT�ZFU�UIFTF�IPQFT�FWBQPSBUFE�XJUI�+FTVTĚ�EFBUI�

4FDPOEMZ�UIFZ�IFBSE�UIBU�XPNFO�IBE�UBMLFE�BCPVU�
+FTVTĚ� SFTVSSFDUJPO�� )PX� DPVME� JU� IBWF� IBQQFOFE �
5IFSF�IBE�OFWFS�CFFO�B�SFDPSE�PG�IVNBO�SFTVSSFD�
UJPO��5IFZ�DPVME�OPU�CFMJFWF� JU�� *U�NBZ�IBWF�CFFO�B�
IBMMVDJOBUJPO��5IF�XPNFO�NVTU� CF� IBWJOH� BO� VO�
ESFBNFE�PG�ESFBN��*U�NVTU�CF�B�NBLF�CFMJFWF�TUPSZ��
%POĚU�UFMM�VT�BOZUIJOH�UIBU�XF�DBOOPU�BDDFQU�

5IJSEMZ� BT� +FTVT� DBNF� VQ� BOE�XBMLFE� BMPOH�XJUI�
UIFN�UIFZ�XFSF�LFQU�GSPN�SFDPHOJ[JOH�IJN��"T�UIFZ�
XFSF�JO�B�EFFQ�EFTQBJS�UIFZ�EJE�OPU�LOPX�XIBU�UIFZ�
XFSF�TFFJOH��5IFZ�IBE�IFBSE�NBOZ�UJNFT�PG�UIF�QFS�
TPOBM�XJUOFTT�PG�PUIFS�QFPQMF�XIP�IBE�FODPVOUFSFE�
+FTVT�QFSTPOBMMZ��*U�IBE�DIBOHFE�UIFJS�MJWFT��:FU�UIFTF�
UXP�EJE�OPU�IBWF� UIFJS�PXO�QFSTPOBM� MJGF�DIBOHJOH�
FYQFSJFODFT��5IFZ�IBE�OPU�EPOF�UIFJS�PXO�XJUOFTT�
JOH�

/PX�MFU�NF�BTL�FBDI�PG�ZPV�BT�POF�PG�UIF�NFNCFST�
PG�PVS�DIVSDI����)PX�IBT�ZPVS�GBJUI�MJGF�CFFO ��"SF�
ZPV�JO�EFFQ�EFTQBJS�JO�EPVCU�PG�UIF�SFTVSSFDUJPO�BOE�
IBWJOH� USPVCMF� JO� CFMJFWJOH� UIBU� UIF� 4QJSJU� PG� +FTVT�
JT�XJUI�VT�OPX �-FUĚT�HFU� TPNF�QPTJUJWF� JOTQJSBUJPO�
GSPN�UIF�TUPSZ�PG�UIF�UXP�XIP�XFSF�PO�UIF�SPBE�UP�
&NNBVT�

�라영복�목사�����년�본�교회를�개척�창립������

현재�)FSJUBHF�6.$�교회�	#SJBOUSFF�."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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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뉴잉글랜드�지도자�수련회에�참가한�적이�있었
습니다��카돌릭�성공회�회중교회�장로교�침례교�동
방교회�대표들이�모여�뉴잉글랜드의�종교적�상황을�분
석하고�그에�따른�선교적�전략을�수립하는�지도자�훈
련이었습니다����년�전�유학을�왔던�아틀란타�조지아에�
있는�에모리�신학교에서�종교사회학�교수였던�낸시�에
머만�박사께서�강사로�오셨습니다��반갑기도�했지만���
여�년이�흐른�지금의�종교적�상황�특히�뉴잉글랜드의�
상황을�배울�수�있는�좋은�기회였습니다��

그�중에서도���%의������대�젊은이들은����년�사이
로�직업과�개인적인�상황�때문에�사는�지역을�옮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따라서�예전에�한�교회에서�진득하게�
평생�신앙생활하던�패턴은�이미�사라지고�이동하는�젊
은�인구를�어느�교회가�포용하느냐가�교회의�처한�과제
라는�것입니다��그리고�이제�사람들은�더�이상�사람들
을�만나기�위해서�교회에�오지�않는다고�합니다��대신�
외로운�도시생활에서�의미�있는�관계를�맺기�원해�교회
를�찾는다고�합니다��특히�생각이�자유롭고�진취적인�
이곳�뉴�잉글랜드는�교회�안�다니는�사람들이�제일�많
은�지역으로�미국에서도�선교지역에�해당된다는�얘기
도�들었습니다�

이틀간의�웍샾의�결론은�이것이었습니다��목사�교회�
그리고�사역��말도�많고�탈도�많지만�그래도�지상에서�
가장�바람직한�곳�아직도�희망을�걸�수�있는�곳은�교회
밖에�없다는�점이었습니다��아이들부터�노인들까지�한�
마음�한�목적으로�사람이�모여�의미있는�만남을�가질�수�
있는�유일한�곳이�교회밖에�없다는�결론이었습니다��이
렇게�좋은�교회를�어떻게�하면�건강하게�섬길�수�있을

까 �이것은�저�뿐만�아니라�교우들께서도�늘�갖고�계신�
질문일�것입니다��

담임목회를�하다가���여개�교회를�돌보는�감리사로�파
송�받아�일년이�지난�지금�제게�교회를�바라보는�시각
은�더�새롭습니다��날마다�하는�일이�어떻게�하면�교회
를�건강하고�튼튼하게�성장시킬�수�있을까�하는�것이�저
의�주된�관심사요�목사들과�각�교회의�교우들과�나누
는�매일의�일상입니다��무섭게�변하고�있는�시대적�흐
름�속에서�변치않는�복음의�말씀을�어떻게�선포하며�그
리스도의�사랑을�전할�수�있을까�하는�것이�저의�날마
다의�기도제목이기도�합니다�

이런�것들을�염두에�두고���주년을�맞는�우리�북부�보
스톤�교회가�건강한�교회�교회의�역할을�잘�감당하는�
교회가�되려면�어떻게�해야�하나를�지금�연합�감리�교회
에서�벌이고�있는�건강�캠패인에�맞추어�함께�생각해�보
고�싶습니다��병원에�가면�건강진단을�받습니다��피검
사�소변검사�내시경검사를�하면서�건강의�척도를�재
는데�교회도�건강한지�그렇지�않은지�진단하는��가지�
기준을�연회�본부에서�연구해서�발표했습니다

첫째�교회가�건강한지�그렇지�못한지를�진단하는�척도
는�Ĝ예배ĝ입니다�� 	*OTQJSBUJPOBM�8PSTIJQ�4FSWJDF
�한�
시간�남짓�예배를�드리고�나서�사람들이�그�예배에서�
하나님의�현존을�경험하는지�우리가�흔히�쓰는�말로�Ĝ
감동과�깨달음과�깨어나는�은혜를�많이�받는�예배ĝ였는
지가�척도입니다�

두�번째�건강한�교회의�징후는�변화�받아�그리스도의�

제�부��회고와�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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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길러내어�세례를�주고�그리스도의�사람이�얼마
나�배출되고�있는지의�여부입니다��	.BLJOH�/FX�%JT�
DJQMFT
�이�교회에서�저�교회로�전전하는�수평이동이�아
니라�그리스도를�모르던�불신자가�말씀을�받고�제자가�
되는�사건이�일어나고�있는지�없는지를�보는�것입니다��
사회사업이나�봉사활동을�하는�ę라이온스�클럽Ě�같이�좋
은�일�많이�하는�교회는�많습니다��하지만�수평적인�세
속생활을�하다가�그리스도를�만나고�삶이�바뀌고�생각
이�바뀌고�가치의�전환이�일어나는�ę제자를�삼는Ě�일이�
교회에서�일어나고�있는�교회는�놀랍게도�흔치�않다는�
겁니다�

세�번째�건강의�척도는�변화를�경험한�뒤�기도와�말씀
과�실천하는�구체적인�훈련을�하고�있느냐는�겁니다��
	(SPXJOH�JO�%JTDJQMFTIJQ
�결혼한�부부는�사랑을�나누
고�그�결과로�임신을�하고�아이를�낳습니다��낳은�아이
는�자라야�합니다��건강한�성인으로�홀로�서기까지�돌보
고�교육하고�훈련합니다��마찬가지로�교회도�은혜�받고�
순간적인�변화만이�아니라�자신의�문제를�넘어서서�다
른�사람을�책임질�수�있는�성숙한�신자가�많아지는�것
이�건강한�교회입니다��교회를�다닌�교인들은�많지만�성
숙한�교인들은�그리�많지�않습니다��그러니까�교회마다�
자신들의�문제로�몸살을�앓고�밖으로�나가기�전에�모든�
에너지를�다�소진하고�마는�것이지요��우리�감리교회는�
교회의�사명을�이렇게�정의하고�있습니다��Ĝ제자를�삼
아�세상을�변화시키는�것ĝ�	5P�NBLF�EJTDJQMFT�GPS�UIF�
USBOTGPSNBUJPO�PG�UIF�XPSME
입니다�

네�번�째�교회는�교인들�자신들만을�위해�존재하는�것
이�아니라는�점입니다��교회는�자신이�변화를�받아�세
상을�변화시키는�사람들이�모인�곳입니다�� 	3FBDIJOH�
0VU
�교회에서�하는�활동을�분석해보면�건강여부를�알�
수�있습니다��자체활동에�예산과�교인들의�시간을�대부
분�쓰고�있다면�아무리�사람들이�많이�모이고�성장하는�
교회라�해도�건강한�교회는�아니라는�것입니다��준비되
고�변화�받고�성숙한�교인들이�교회�밖의�사람들을�향
해�다가가고�있는가 �이것이�바로�또�하나의�건강의�척
도입니다�

다섯�번째는�교인들이�얼마나�헌금하고�자신이�지닌�재
능을�선교를�위해서�쓰고�있는냐는�것입니다��	4QJSJU�PG�

(FOFSPTJUZ
�교회를�염려하고�있는�것처럼�말을�많이�
하고�신앙이�좋은�듯�하지만�그�사람의�신앙과�교회의�
건강유무는�사람들이�얼마나�자신들을�내어�놓느냐�하
는�것입니다�

지난��년동안�섬기고�생사고락을�함께�했던�친정�집�같
기도�하고�두고�온�자녀들�같기도�한�북부�보스톤�교회
가���년�성인이�된�마당에�전임�목사로서의�바람은�단�
하나입니다��건강하고�듬직하게�교회�본연의�자기�역할
을�감당하며�행복하게�신앙생활을�하는�교회를�보는�것
입니다��

이�다섯�가지�건강한�교회�현상은��년�동안�제가�노래의�
후렴처럼�강조했던�세가지로�요약될�수�있습니다��Ĝ하
나님의�은혜를�충분히�받아�누릴�수�있어�마음껏�이웃
과�나눌�줄�아는�교회ĝ입니다��받을�줄�도�알고�	3FDFJWF�
GVMM�HSBDF�BOE�MPWF�PG�(PE�JO�$ISJTU
�그�은혜를�마음
껏�누릴�줄도�알고�	$FMFCSBUF� UIF�HSBDF�BOE� MPWF�PG�
HPE�NJOEGVMMZ
�그래서�힘도�있고�넉넉해진�교인들이�
세상�속으로�들어가�그�은혜와�사랑을�마음껏�나눌�수�
있는�특별한�은총을�지닌�사람들�	4IBSF�JU�XJUI�QFPQMF�
PVUTJEF� UIF� DIVSDI
이�되시길�계속�기도하고�있겠습
니다���

창립���주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홍석환�목사�본�교회�제�대�담임

현재�/&�연회의�3*4&.지방�감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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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보스톤�지역에�도착한�나에게는�나갈�만한�한
인교회가�있느냐는�것이�중요한�관심사였다��공항에서�
집으로�오는�도로변이�눈으로�덮혀�있서�마음도�추웠던�
것�같다��목회자가�되려고�신학�공부를�위해�왔기�때문
에�한인�교회를�섬겨야�한다는�부담도�있었다��

다음날이�추수감사절이란�것도�참으로�의미있었던�것�
같다��신앙의�자유를�위해�대서양을�횡단한�청교도들이�
이�지역에서�첫�번�추수감사절을�드렸다는�역사를�알기�
때문에�설레이는�마음이�더했던�것�같다��다행히도�얼
마�전�가까운�곳에�교회가�생겼다는�말을�듣고�형님�가
족과�함께�교회를�방문했었다��북부보스톤�교회와�인연
을�시작한�의미�있는�추수�감사�주일이었다��당시는�로
렌스교회라고�흔히들�불렀던�것�같다��

이곳에서�공부하신�담임목사님의�열정에�깊은�감동을�
받았었다��비록�내가�속한�장로교단은�아니었지만�교단�
장벽의�부담을�쉽게�떨치고�신앙에�안정을�찾게�되었
다��돌이켜보면�당시�성도들의�열정과�순수함이�기존교
회와�다른�모습을�느끼게�해�주었다��형님처럼�어머니처
럼�풋내기�청년�학생을�도와주신�모든�분들은�정말�가족�
같은�분들이었다��그때�받은�사랑을�지금까지도�받고�있
으니�나는�영원히�북부보스톤�교회와�맺은�인연에�맴돌
아야�하는�사람인가보다�
��
이민자들의�자녀들과�함께�학생회를�조직하고�이곳으
로�유학�온�대학생들을�지도하며�지냈던�시간들은�내게

는�신학공부보다�더�귀중한�시간이었다��여름�수양회를�
통해�학생들이�예수님을�영접하며�자신의�삶을�주님을�
위해�바치겠노라는�간증의�순간들은�지금도�지워지지�
않는�기억이�되고�있다��

모든�성도들의�순수한�헌신이�교회의�든든한�전통으로�
자리�잡아감을�보았다��그들에게는�신학�색깔이�중요하
지�않았다��그들에게는�누가�더�많은�공부를�했는가�누
가�더�많은�것을�가졌는가는�중요하지�않았다��다만�서
로의�마음을�나누며�속회�모임을�통해�어떤�사람에게�
도움을�줄�것인가를�고민했던�분들이었다��그것이�교
회의�전통이었으며�그것이�교회가�이�지역에�뿌리내린�
의미였다��그렇기에�ę예수�잘�믿지�않더라도�교회를�가�
보아야겠다Ě는�마음이�들었던�시절이었다��어쩌면�지금
도�뿌리�깊은�전통으로�자리�잡아야�할�주제들이�아닌
가�싶다��

이제는�더�많은�교인들과�더�잘�조직된�교회로�자리잡아�
가지만�궂은�일과�힘든�일을�마다하지�않는�숨은�헌신의�
손길이�여전히�필요한�교회이리라�생각된다�

�손경호�목사�본�교회의�첫�전도사로�교역

청년학생부�	�������
�청년부�	�������
�담당

현재�보스톤�성령교회�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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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이�십�년�전에�비하여�세계가�얼마나�좁아졌는
지�모릅니다��지형�변동으로�인한�것이�아니라�인터넷
과�스마트폰으로�아무리�먼�곳도�옆�동네처럼�가까워졌
습니다��이제는�이웃의�개념이�지리적인�의미가�아니라�
관심의�여부에�따라�달라집니다���요즈음은�아무리�먼�
곳도�정치적인�이유로�갈�수�없는�곳이라도�이웃이�될�
수�있습니다���이와�같은�시대를�살면서���주년을�맞는�
북부보스톤교회의�이웃이�누구일까�생각해�봅니다��메
사츄세츠주와�뉴헴프셔에�사는�한인들만이�우리가�돌
볼�대상일까요 �아니면�누구든지�언어와�인종도�초월
해서�우리의�이웃이�될�수�있을까요 �

감리교회를�시작한�요한�웨슬리는�Ĝ세계는�나의�교구
다ĝ라고�말했습니다��교단이�지역에�따라서�나눈�교구
에�거주하는�사람만이�아니라�이�세상에�사는�사람이면�
누구든지�복음을�나누어야�할�사람이라고�웨슬리는�생
각했습니다��이�말이�당시에는�황당한�말로�들렸을�것
입니다��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그러
나�지금은�이�말에�이의를�제기할�사람은�없습니다��인
터넷이나�전화�그리고�텍스트�메세지가�전달될�수�있는�
곳이라면�어느�곳에도�기쁜�소식이�전달될�수�있습니다��
반드시�말로만�복음을�전해야�되는�것도�아닙니다��말보
다는�오히려�말없이�행동으로�나누는�기쁜�소식이�더�사
람들의�마음을�파고�들�것입니다���

가까운�곳이�아닌�먼�곳에�가서�선교하자는�말이�아닙
니다��열린�마음으로�주께서�인도하시는�대로�온�세상
이�우리들의�교구임을�기억하면서�세상을�향해�나아가
자는�것입니다���우리�교회가�지난���년�동안�앤도버에�
있으면서�지역�사회에�어떤�긍정적인�영향을�주었는지�

궁금합니다���그런�일이�없었을�거라는�말이�아닙니다��
작년�여선교회가�바자회를�할�때입니다��많은�지역�주
민들이�교회를�방문하여�음식을�맛보았습니다��이�분들
이�조금도�주저하지�않고�우리를�찾아온�것을�보면서�주
민들이�우리를�만나고�싶어�한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앞으로�어떤�방법으로든지�지역�주민들과�만나는�기회
를�자주�가질�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주민
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주고�싶습니다��

작년부터�시작된�뉴햄프셔의�노인�사역에�여러�교우들
이�참여하고�있습니다���로렌스�치유센터에�오신�분들
을�섬기는�일에도�열심히�참여하고�린에�있는�캄보디
아�교회의�여름성경학교도�우리가�도왔습니다��중고등
부�학생들은�필라델피아에서�그린랜드교회�청소년들
과�함께�도시선교에�참가하여�여름성경학교를�개설하
고�거리�전도를�하였습니다��비전교회와�멕시코에�가서�
함께�선교도�하였습니다��젊은이들의�영적�성장을�위하
여�매달�"SJTF�사역을�물질적으로�돕습니다��지역사회�
지원선교�우리로부터�멀리�떨어진�도시�선교�그리고�
해외�선교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그리스도의�복음을�
말씀과�행동으로�선포하고�있습니다��
�
앞으로���년�후���주년을�맞이할�때는�북부�보스톤�교
회를�통하여�복음을�듣는�사람들이�더�널리�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한인사회뿐만�아니라�다인종�그리고�여러�
국가에도�복음의�열정이�퍼져나가는�믿음의�공동체가�
되기를�소망합니다��Ĝ성령이�이르시면�권능을�받고�땅�
끝까지�이르러�내�증인이�되리라ĝ	행����
는�예수님의�
말씀이�이루어지고�Ĝ세계가�나의�교구다ĝ�라는�웨슬리
의�말을�실천하는�교회가�되기를�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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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은총의�빚��ę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라Ě
고� 입혀주신� 성의	聖
衣
인데�어느샌가�또
다시� 누군가에게� 값
을�받고�주려는�나�자
신을�바라보며�가슴을�
칩니다�

신앙인은�어쩌면�우리가�진�ę사랑의�빚Ě들에�민감해져
서�살아야�할�이들입니다��그리고�신앙공동체는�사도바
울이�이야기했던�ę복음의�빚Ě과�ę사랑의�빚Ě을�날마다�기
억하며�그�빚들을�갚고자�하는�거룩한�행보에�앞장�서
야�할�책임이�있습니다��

창립��주년을�맞은�북부보스턴�교회��이제까지�우리�교
회와�성도의�삶에��기적을�베푸신�하나님의�은총이�훗
날�우리의�자녀세대를�통하여서도�면면히�이어질�것을�
소망합니다��그러기�위해�오늘도�우리가�짊어지고�가야�
할�두렵고도�거룩한�십자가�그�사랑의�빚을�갚는�아름
다운�행보에�또다시�겸허한�마음으로�한�발을�내딛는�교
회가�되기를�진심으로�기원하며�축복합니다�

제�부��회고와�권면

�Үഥחਸ�юࡃ��Ӓ۽ਵیࢎ��ࡃ�ਸیࢎ

ਬࢎݾ�࢚

이�땅에�홀로�서�있는�듯�하여도�여기까지�내�힘으로�온�
듯�하여도�혼자서�성장한�사람은�아무도�없을�것입니
다��어미의�모체에서�꺼내어져�나오는�순간부터�누군가
의�도움과�공급�그리고�보살핌을�받지�않고서는�어린�
생명체�제�스스로는�자랄�수�없기�때문입니다�

우리�육신의�성장�뿐만�아니라�우리�내면이�성숙해지
고��영혼이�영글게�되기까지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
다��그래서�장석주라는�시인은�붉게�영글은�대추�한�알�
속에서도�그�속에�태풍�몇�개�천둥�몇�개�벼락�몇�개가�
있었을�지를�떠올려보았던�것이�아닐까요��어쩌면�우리�
자신을�포함해서�모든�것이�홀로로서는�ę그리�되었다Ě�
할�수�없을�것입니다�

따뜻한�위로�한�마디�적절한�칭찬에�우리의�영혼이�건
강해지고�때로는�혹독한�시련과�따끔한�질책이�새로운�
성장의�단계로�우리를�이끌�듯�우리는�눈에�보이게�혹
은�보이지�않게�ę빚Ě을�지며�오늘도�자라고�있는지�모
릅니다�

����년�오월의�어느날�떨리는�어깨와�뜨거운�가슴으
로�목사�안수를�위한�성의를�입던�그�날의�마음을�기
억해봅니다���그동안�내가�진�사랑의�빚�말로�다�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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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효과가�있는�예수님�그림
은�사진인데�분명하지가�않다��
확실하면�좋은데�한�번에�알아
보면�좋은데�그렇지�않다��예
수님을�알아보기�위해�하나하
나�보는�눈도�전체를�보는�눈

도�그리고�어떻게�봐야�하는�지도�필요하다��불필요한�
부분을�지우면�좀�더�명확해�지기도�하지만�사실�불필요
한�부분은�없다��당신의�모습을�눈이�녹은�모습을�통해�
자연스럽게�보여주시고자�하신�흔적이기�때문이다��우
리가�하나님을�볼�때�증명사진을�보듯이�본다면�얼마나�
좋을까 �하지만�그렇다면�우리가�사는�이유는�무엇이�
될까 �살아가며�하나님을�발견하고�알아가는�것이�우리
네�삶의�여정이�아닌가 �남을�위해�산다고 �말도�안�된
다��그�역시�나를�위함이�아닌가 �그저�내가�하나님을�만
나는�방법이라고�표현하는�것이�옳지�않은가 

예술�작품으로서�사진�보다는�그림을�많은�사람들이�선
호한다��때로는�사진이�담지�못하는�신비로움을�그림은�
표현해�내기도�한다��또한�그림은�그리는�사람의�시선
까지�볼�수�있다��이처럼�복음서�기자들은�저마다�자기
들의�솜씨로�예수님을�그린�것이다��자신들의�관점에서�
자신들의�기술로�표현해�낸�것이다��소설을�영화화한�작
품도�대부분�소설이�주는�감동을�전하지�못한다��오히려�
소설을�읽을�때의�상상력을�방해하고�더�나아가�영화의�
사실적�장면들에�의해�나의�상상의�세계는�갇혀�버리게�
되는�경우가�종종�있다�

하나님을�알아가는�것의�기쁨이란�바로�이와�같지�않을
까 �어렴풋이�알아가는�기쁨�나만의�꿈으로�만나는�기
쁨��그래서�하나님은�나만의�하나님이다��내가�읽은�소
설과�네가�읽은�소설은�같은�소설이지만�서로의�머릿속
에는�다른�그림을�그리�듯�나의�하나님과�너의�하나님
은�같은�하나님이지만�서로�삶�속에서�다른�형상으로�

만나�주시는�그리고�더�나아가�만날�때�마다�다른�느낌�
다른�감정�다른�모습으로�다가와�주신다��저마다의�하
나님�나만의�하나님�너의�하나님은�옳고�나의�하나님
은�틀리지�않다��저마다의�마음이�다른�것이다��저마다
의�생각이�다른�것이다��저마다의�
그림이�다른�것이다�이렇듯�성경
은�작은�스토리에도�하나님을�드
러내지만�보다�크게�보아도�하나
님을�만날�수�있다��수�많은�사진
들을�모아�예수님의�얼굴로�만들
어진�사진을�본적이�있다��이것이�
아주�좋은�예이다��

우리는�단�한�사람이라도�완전히�알고있다고�생각하는�
사람이�있을까 �그의�외모뿐�아니라�그의�생각�그의�습
관�까지도��하물며�우리�하나님을�어찌�확실히�보여�줄�
수�있을까 �때로는�한�장의�사진�보다�그�사람이�쓴�한�
장의�편지에서�진정한�그�사람을�느낄�수�있다��때로는�
구구절절한�긴�말보다�한�마디�말이�그�사람의�인격을�
알게�한다��때로는�그�사람의�수�많은�행동보다�단�한�
가지의�표정이�그�사람의�마음을�정확히�표현해낸다�

성경이�애매한�것�같지만�신앙�생활이�안개�속을�걷는�
듯�하지만�그래서�즐겁지�아니한가 �그래서�기쁘지�아
니한가 �그래서�낭만적이고�그래서�아름답지�아니한
가 �하나하나�보면�알�수�없지만�전체를�보면�보이듯�
우리가�걷는�이�길이�어디로�가는지�지금은�모르지만�
��년의�발자취가�모여�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의�
그림이�되었듯이�더�나아가�뒤를�돌아�보았을�때�더욱�
아름다운�그림이�그려질�수�있도록�우리�앞에�주어진�
삶�속에서�하나님을�알아가는�기쁨을�누리자��하나님을�
알아가는�그�기쁨�그�것으로���년의�역사가�그려진�것�
같이�그�기쁨으로�오늘을�살아�가자��오늘도�우리는�하
나님과�숨바꼭질�중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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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꿈과�기원�

����년��월���일��시�교회의��층�회의실에�여덟�분의�교인들이�ę우리교회의�꿈과�전통Ě에�관한�좌담회에�참석
하였습니다��윤은상�집사의�사회로�여덟�분의�교인들이�의견과�제안을�나누었으며�이를�정유상�목사와�신�영�집
사�두분이�녹취하고�정리해�주셨습니다��

사회자��ę믿음의�열매Ě를�위한�이�좌담회에�함께하여�주
셔서�감사합니다��주보를�통하여�알려드린�것처럼�오
늘�함께�나눌�이야기의�주제는��	�
�우리�교회가�지금까
지�가꾸고�이루어�온�꿈과�전통을�돌아보고�	�
���여년�
후�	창립���주년
의�우리교회	바람직한
�모습을�그려보
며�	�
�앞으로�우리가�함께�이루어�가고�싶은�사역의�방
향을�구상하고�	�
�이를�어떻게��세들과�나누고�전수할�
수�있을까�등입니다��우선�우리�교회의�장기적인�비전
과�전반적인�중장기�사역�방향과�관련하여�말씀해�주셨
으면�합니다�

박원서�권사��교회�주보에서��세를�중심으로한�교회�운
영의�전환이라는�표현을�보았습니다��그런데�저로서는�
전환이라는�표현보다는�한인��세들은�지금과�같이�교
회�본당에서�예배드리고��세들은�그들�나름으로�&.이
나�젊은�세대들의�예배를�추진하여���년�후에는�영어권�
교회로�분리되는�모습으로�성장해�가는�것에�우리의�비
전이�될�듯�합니다���세를�위한�사역이�너무나�중요하고�
전환도�중요하지만�시대가�지난다고�해서�한인이나�한
국어권의�문화가�사라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한인�모
두를�위한�사역에�계속�관심을�두어야�할�것입니다��

사회자��그렇다면�우리는�무엇을�준비해야�할까요 �구
체적인�방향이�중요하겠지요�

박원서�권사��지금�현재�&.을�시작하고�있는데�이�사
역이�자리를�잡고�전담�교역자가�그�운영을�맡게�되면�
�년�정도�후에�자연스럽게�그�사역이�자리를�잡을�것이
라�생각합니다��그�이후에는�자발적으로�잘�성장할�수�
있지�않을까�기대해�봅니다��이를�위한�교회의�급선무
는�재정적으로�전담�교역자를�초빙할�수�있도록�준비하
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건물건축도�굉장히�중요한�부

분이지요��젊은�세대를�위한�교육관이나�체육관�등의�
시설이�준비되면�이�사역이�더욱�잘�이루어�질�것이라�
봅니다���

안일민�권사��방금�말씀하신�것과�관련하여�개인적으
로는�전통에�무게를�두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세�중
심으로의�전환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그들이�한국말
을�잘�사용할�수�있는�환경을�교회에서도�만들어�줄�수�
있어야�하겠지요��우리�교회의�젊은�세대들�중에�많은�
이들이�한국어를�잘�하는�줄로�압니다��그런데������
여년�후에�그들이�영어만을�사용할�것으로�예상해서는�
안될�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을�지키고�전통을�지키기�위해
서는�한국어가�계속�이어질�수�있도록�해야�하겠지요��
한�예로�근처에�있는�스페니쉬�교회는�특별한�절기가�
되면�이중�언어로�예배�드리지�않고�그들의�모국어로�
예배드립니다��캄보디아�교회도�그렇고요��우리의�자녀
들이�한국말에도�능숙한�그런�교회의�전통을�유지했으
면�합니다��

사회자��그러면�주일학교에서�한국어를�쓰도록�하면�도
움이�되리라는�의견이신가요 

안일민�권사��주일학교는�성서적인�교육에�중점을�두
어야�함으로�말씀�드리기�좀�어려운�면이�있지만�역시�
한국어를�사용하면�좋겠지요��이러한�교회의�전통�유지
를�위해서는�전도사는�계속�한국어에�능한�분으로�초
빙하는�것이�좋겠습니다��한글교육은�한국학교가�담당
해야�하는데�한국학교에서조차�영어를�많이�사용한다
고�합니다��일주일에�한�번인�한글�교육인데요���아무래
도�각�가정에서�그�역할을�감당해야�할�것�같기도�하고

ઝ��ܻ�Үഥ�Է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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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국어는�습관으로�배우는�것이�중요하니까요��요즘
은�어린이들의�한국어�교육에�한국�드라마의�효과가�크
다고�하지요��

최인경�권사��Ĝ자녀들에게�한국어�교육을�어떻게�할까ĝ
는�오랫동안�고민이었습니다��자녀들이�학교를�들어가
기�시작해서는�영어만을�쓰게�되었지요��할머니�할아버
지가�있는�가정의�자녀들은�대개�한국어를�잘�하지만�
그렇지�않은�가정은�상황이�많이�다릅니다��교회에서�주
일학교�교사를�할�때는�아이들에게�하나님이�어떤�분이
신지�가르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했지요��언어를�떠
나�하나님을�알려주는�것이�더�먼저라고요��하지만�아이
들이�한국학교를�다니고�한국�사회에서�생활을�해야�나
이가�들어서도�자연히�한국어와�한국�문화에�관심을�갖
게�되는�것�같습니다��대학교에�들어가서도�한국�관계�
학과목을�택하게�되지요��한국�음식�한국�문화에�대한�
관심이�있어서�겠지요�

안일민�권사��덧붙여서�말하면�부모가�신경을�써야�하
는�것은�한국어�교육입니다��영어는�자녀들이�커가면서�
자연히�습득할�수�있으므로�가정에서�부모들은�한국어�
교육에�집중해야�합니다��개인적으로는�저는�아이들에
게�집에서는�한국어만을�사용하게�했지요��한국�드라마
를�볼�수�있게�하고요��교회가�한국어�교육을�신앙�생활
에�접목시켜�주면�좋을�것�같습니다��

김용환�목사��이�문제는�미국에�있는�모든�한국�교회들
이�고민하고�있는�공통된�문제로��딜레마이기도�합니다��

그런데�우선�아이들이�교회에�와�있는�시간이�제한되어�
있기�때문입니다��하지만�교회에서는�성서�교육이�우선
이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신앙�교육이�먼저이
고�언어는�두�번째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주일학
교의�성경공부를�한국어로�전환하는�것이�여러면에서�
현재로서는�어렵다고�봅니다��

이재숙�권사��현재�주일학교는�교재가�영어이고�예배
도�영어로�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간과해서
는�안될�점은�주일학교에는�이중문화�가정의�아이들�또
는�부모님이�모두�양부모인�ę입양아Ě들도�있다는�것입
니다��그�아이들은�영어만을�사용할�수�있는�아이들이
지요��교회에서는�무엇보다�성경말씀을�제대로�가르치
는�것을�최우선으로�해야�할�것�같습니다�
�
조미자�권사��최근에�캠보디안�교회의�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며�감사와�보람을�느꼈습니다��어린아이들이�성
경을�자기�나라말	한문
로�쓰는�것을�보고�감동을�받았
습니다��우리�아이들도�성경을�한글로�쓰면서�공부할�수�
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사회자�������여�년�앞을�내다보면서�우리�교회의�꿈
에�대한�말씀을�해주실�수�있을까요 

이재숙�권사��우리�교회를�향한�제�꿈은�Ĝ누구든지�오셔
서�예배오신�그�날�정말�사랑받고�환영받는�하루가�되
도록�섬기는�교회ĝ가�꿈입니다��누구든지�교회에�와서�
예수�그리스도의�사랑을�경험할�수�있는�교회�한�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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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꿈과�기원�

오더라도�혹은�한국으로�돌아가신�분들이�여행이나�출
장�때�잠시�들렸을�때라도�미국에�있는�내�교회라고�생
각하며�올�수�있는�그런�교회가�되는�것이�꿈이지요��모
든�교인이�새신자부원이라는�자세로�그들을�대하면�Ĝ
받은�사랑을�나눠주는�사랑의�교회ĝ가�될�수�있겠지요��
ę보살피는�교회Ě도�되어야�겠지요��또한�우리가�오랫동
안�추진해�온�바나바�사역팀과�스데반�사역팀을�중심
으로�어려운�상황에�처한�이웃들에게�도움을�주고�보살
필�수�있는�교회가�되기를�바랍니다�

김용환�목사��새로�참석하는�분들에게�교회를�소개하
고�등록을�권고하고�담임�목사를�만날�때까지�안내를�
책임지는�ę새신자�담당Ě이�있으면�좋겠지요��버지니아
에�있는�한�한국�교회에서는�주차를�할�때부터�처음�온�
사람�옆에�붙어서�여러�가지�안내와�도움을�준다고�합
니다��새로�오신�분들에�대한�우리의�관심이�시간이�지
나면서�줄어드는데�그런�것들을�보충�할�수�있는�바나
바�사역이�활성화되었으면�좋겠습니다��

최인경�권사��새신자를�속회의�일원으로�포함시키는�노
력도�필요합니다��편성에�어려움이�있기도�하지만요��

사회자��우리교회의�비전에�ę#PTUPO���#FZPOE�사역Ě�
이라는�것이�있습니다��Ĝ오직�성령이�너희에게�임하시
면�너희가�권능을�받고�예루살렘과�온�유대와�사마리아
와�땅�끝까지�내�증인이�되리라ĝ�	행����
Ě에�근거를�두
면서�제안한�비전입니다��우선�해외�선교에�대한�우리�
교회의�전통과�관련하여�생각을�나눠�주실까요 

이기환�권사��오래�전에�인도네시아에서�한�선교사�부
부의�헌신으로�자립하는�교회를�본�적이�있습니다��우
리교회도�그런�사역을�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
니다��장기적인�사역계획의�일부로�아직�전도�받지�못
한�지역에�교회를�세우는�것을�지원하고�이들�교회들
이�선교지에서�자립할�수�있도록�도울�수�있으면�좋겠
습니다��

지금부터���여�년�전�	����_��년
�인도네시아에서��
년��개월�살던�때입니다��비행기를�타고��시간�정도�간�

후에�다시�비포장�도로를��시간�이상�운전해�가야�되
는�멀리�떨어진�오지에���가구의�주민이�살고�있었으
며�젊은�한국�선교사�부부가�헌신하고�있었습니다����이
곳�사역을�마치고�한국에�돌아온�후�그�선교사�부부는�
매달�����을�현지�교회에�보내주었는데�이�돈으로�이
곳의�원주민들을�신학교에�보낼�수�있었다고�합니다��
그들�중에�한명�정도가�목사님이�되었다고�합니다��현
재�우리교회가�지원해�온�멕시코의�선교지나�벨리즈�선
교지는�여기�저기에서�도움울�받아�이제는�조금�여유
가�있다고�합니다��우리�교회는�독자적으로�오지의�ę선
교지Ě를�정하여�ę선교사Ě를�직접�파송할�수�있었으면�좋
겠습니다�

사회자��미국�감리교단이����년�이상�해외�선교에�큰�
기여를�해오고�있는�것을�우리는�잘�알고�있습니다��그
런데�교단이�아닌�개체�	MPDBM
�교회에서도�그런�해외�선
교를�하는�예가�있습니까 �

정유상�목사��요즈음은�많은�개체�교회들이�해외�선교
를�지원하고�있습니다��교단에서�지원하는�경우는�도리
어�적은�편이지요��정규�신학공부를�하지�않고도�ę선교
사Ě로�활동하는�분들도�많이�있습니다�

김용환�목사�� ę뉴욕�후러싱�제일교회Ě는�자체�해외�선
교를�하고�있고�ę워싱톤�한인교회Ě는�독자적으로�선교
사를�보내는�사역을�하고�있습니다��신학교�졸업생�중�
�_��%정도가�선교사로�사역한다고�들었습니다�그�분
들은�대체적으로�개체�교회에서�후원을�받지요��이�기
환�권사님의�꿈과�연결한다면�그런�선교사님들을�지원
하는�것이�하나의�방법이�되겠습니다�
�
신영묵�장로��얼마�전에�참석했던�뉴욕의�평강�교회�가
정교회�세미나에서�들은�이야기�입니다��교회의�각�목
장들이�선교지를�선정하고�선교사들을�위해�기도하고�
후원한다고�합니다��지금�우리�교회도�가정�교회�스타
일의�속회운영을�추진하는�과정에�있는데�앞으로�그런�
선교의�사명을�감당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저는�해외선교�뿐�아니라�우리�교회�인근�지역의�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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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관심을�가졌으면�합니다��그리해서�ę#FZPOE�#PT�
UPOĚ이라는�구호를�감당할�수�있었으면�합니다��우리끼
리만의�공동체가�아닌�지역사회와�연계되고�어려운�사
람들을�도울�수�있었으면�한다���로렌스나�엔도버�지역
을�충실히�섬긴다면�그것도�모든�세대와�민족을�아우르
는�귀한�사역이�될�것입니다��우리�교회도�일회적으로�
이런�사역에�참여한�적이�있습니다��이를�지속적으로�하
는�것이�중요합니다��
김용환�목사��많은�교회들에서�이러한�사역들이�일회적
으로�그치곤�합니다��이러한�선교�활동이�지속적이지�못
한�것은�교회의�시스템이�프로그램�중심이기�때문이다��
가정교회는�선교�사역이�프로그램�중심이�아닌�없어서
는�안될�사역의�중심이기에�이러한�정신을�잘�흡수할�수�
있습니다��가정교회는�해외�선교�뿐�아니라�인근�지역�
전도에도�관심을�가지고�있으며�이를�지속적으로�감당
하는데�최우선을�둡니다��

김지영�집사��우리교회의�단기선교여행에�참여하면서�
느낀�것이�있습니다��어린아이들을�생각하면서�잠깐�다
니러�왔다가는�사람이�아닌�아이들의�영혼�문제와�신
앙�문제를�깊이�생각하고�싶습니다��은퇴를�한�후에는��
개월이나��개월�정도�계획을�세우고�다녀오면�좋겠다는�
생각을�했습니다��단기�선교를�준비하는�과정에서�그들
의�주일학교�운영과�언어를�배우고�싶습니다�

멕시코를�다녀온�후�그�곳의�아이들�입장에서�생각해�보
았습니다��선교라는�이름으로�너무�많은�사람들이�한�철
에�몰려가면서�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까�하는�것이
었습니다��그보다는��년�적어도����개월�정도�좀�오랜�
시간을�그들과�함께�있으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
다��한�곳을�선교지로�정하면�그�곳에�장기적인�관심을�
쏟을�수�있겠지요�

신�영�집사��여선교회의�일원으로�1IPUP�&TTBZ반을�시
작하고�여러가지�활동에�관심을�가지고�있지만�조금�
더�꿈을�넓혀��꾸준하게�인근�지역�선교사역에�참여하
고�싶습니다��삶의�후반기인���대를�맞으며�몸과�마음
의�허탈함을�채울�수�있는�신앙의�꿈�즉�삶에서�자신감
을�가질�수�있는�ę자신의�꿈Ě을�가질�수�있도록�말입니
다��지역사회�활동에의�참여�예를�들면�노인분들을�위
한�직업�알선�등도�어려운�사람들에게�사랑을�나눠주
는�일이지요��추수감사절에�5VSLFZ�음식을�나눌�수�있
는�시간을�갖는�것도�좋겠지요��신문에�광고를�내도�좋
을�것�같습니다�

김지영�집사��우리�교회의�돌봄�사역은�친교�중심의�돌
봄에서�신앙적인�돌봄으로�발전하여�왔습니다��교회를�
참석하던�안하던�상관없이�역경에�있는�사람들에게�이
웃이�되어�돌본다는�자세이지요��우리�교회가�그�동안�
추진해�온�스데반�사역은�지금도�활동을�하고�있으나�미
약한�편입니다��지속적인�지역�선교를�위해�예산도�세우
고�담당자도�정할�수�있을까요 

김용환�목사��목회자들에게�감독님이�이와�관련된�요구
가�있었습니다��지역�사회의�리더들을�초청해서�ę지역�
사회와�교회의�역할Ě에�대해�의견을�나누는�것�등에�대
해서�말입니다��

사회자��좋은�말씀들�감사합니다��우리의�좌담을�여러�
교인들이�읽고�미래의�우리�모습을�함께�생각해�보았
으면�좋겠습니다��

�대담�정리��정유상�목사�신�영�집사�

�

ହ݀��֙ӝ֛ - 21좌담회에서�의견을�나누는�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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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회를�내�몸�같이�아끼고�내�집같이�보살피며�섬기어�오신�두분의�원로�교인과�함께�ę가꾸어�오신�꿈과�전
통Ě에�관한�대담을�마련하였습니다��ę믿음의�열매Ě�편집위원들이�함께�자리하여�대담을�진행하고�그�내용을�녹음
하여�정리하였습니다��이야기의�초점은��	�
�우리�교회가�지금까지�가꾸고�이루어�온�꿈과�전통을�돌아보고�	�
�
��여년�후�	창립���주년
의�우리교회�모습을�그려보며�	�
�앞으로�우리가�함께�이루어가고�싶은�사역의�방향을�
구상하고�	�
�이를�어떻게��세들과�나누고�전수할까�등이었습니다��	편집�위원


역사란�아무리�긴�역사라도�그�처음�한걸음을�내딛어�
출발하는�것일�것이다��북부�보스톤�교회가�내년에�창립�
��주년이�되는�것을�기념하며�맨�처음�현장에�계셨던�
많은�분들�중에서�박석만�장로님과�서동황�권사님을�모
시고�대담의�시간을�가졌다��

젊은이들에게는�아마도�까마득한�옛�날ģ�지금�교회를�
드나드는�교인들이�평소에�그런데�관심을�두기라도할
까하는�생각이�얼핏�떠올랐다��하지만�교회�마당을�지
날�때�화단에�한들�한들�피어있는�코스모스는�누군가�봄
에�씨를�뿌렸기때문에�그�곳에�피어난�것처럼��우리�주
변에�그렇게�씨를�심고�가꾸어�오신�분들이�계셨던�것
이다��

대담을�마련한�윤은상�집사님이��Ĝ우리�교회�연장자�분
들�중에는�ę네�이웃을�네�몸과�같이�사랑하라Ě는�성경적
인�삶을�사신�분들이�계십니다��그런�분들이�여럿�계시
지만�특별히�이�두�분을�모시고�우리�교회의�시작을�돌

아보고�또���년���년�후의�미래도�생각해보려고�합니
다�ĝ�라고�취지를�말씀하시면서�대담이�시작되었다�

이어서�Ĝ사실�창립���주년이라고�하지만�그�전에��년�
여에�걸친�가정교회와�성경공부�모임까지�합하면���년
이�되는�셈인데�창립�이전의�기간과�관련하여�특별히�
기억되는�것이�있으시다면ģ�ĝ�하고�박장로님께�질문
을�드렸다��

박장로님은�ę����년에�도미하여�����년에�성요한�교회
를�출석하다가�라영복�목사님을�만나게�된�것이�우리�교
회�설립의�계기가�되었는데�사실�그�때는�주님을�믿기�
전이었다Ě면서�����년��월에�로렌스에�위치한�그리스
도�6.$�교회에서�처음�예배를�드리게�될�때까지의�경
위를�말씀하셨다��Ĝ그�때�박준성�권사도�계셨고ģĝ�하시
며�그�곳에서�함께�신앙생활하던��개월간의�이야기�ę신
앙적으로�존경하는�김인수�선생의�성경공부Ě가�마음에�
와닿았더란�이야기며�.FUIVFO에서�어렵사리�지낸�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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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본�교회��층�소�회의실����������
일시������년���월��일�	주일
�
참석��박석만�장로�서동황�권사�윤은상�집사�박순혜�집사�장은영�집사�	대담�요약


제�부��꿈과�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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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회상하시다가�Ĝ자넨�언제�왔었나 ĝ�하시며�서동황�
권사님을�돌아보셨다��서�권사님은�그�교회에�갔던�기억
이�있다며�Ĝ아마���년도가�맞을겁니다��저는�ę��년에�여
기로�이민�왔으니까요ģĝ�라고�답하셨다�

Ĝ����년��월에�앤도버의�이�교회로�옮겼지요 ĝ�라는�윤�
집사님의�질문으로�우린�모두�현재�우리가�사용하고�있
는�교회로�오게된�경위를�듣게�되었다��교인들이�힘을�
합해�우여곡절�끝에�은행�융자를�얻어�교회�건물을�사게
된�당시�상황에�대해�말씀하시면서�박�장로님은�Ĝ믿음
은�없었어도�매우�보람있는�일이었다�ĝ고�덧붙이셨다��Ĝ
이사�후���여년�동안�가장�즐겁고�보람있었던�것으로�어
떤�일들이�생각나시나요 ĝ�하는�윤�집사님의�질문에�박�
장로님은�Ĝ교회�여기�저기를�돌보느라�몸으로�때우는�일
에�만사�다�제쳐놓고������명의�교인들이�함께�일할�때
가�가장�보람있었고�즐거웠다�ĝ고�회상하시며�Ĝ교인들
이�정말로�열심히�봉사했다�ĝ고�다른�분들에게�공을�돌
리셨다��한편�ę그러면서�하나님을�알게되었다Ě고ģ�또�ę
그�때는�거의�매일�교회로�출근했다Ě�는�말씀에�누군가�
Ĝ그러다�가정불화가�나지는�않으셨어요 ĝ�라고�해서�다�
함께�웃었다�

당시에는�교회�난방이�되어있지�않아서�난로� 	8PPE�
4UPWF
에�장작을�때야�했다는데�이야기�끝에�김원엽�장
로님과�함께�장작을�패고�나르던�이야기며�새벽��시에�
나와�불�지피던�이야기를�하셨다�

이번엔�Ĝ언제부터�그리고�어떤�계기로�교회�사랑을�시작
하게�되셨습니까 ĝ라고�서동황�권사님에게�질문을�드
리자�Ĝģ�비를�맞아가며	��년대�초에�박장로님이
�일하
시는�모습을�보고�혼자�하실�일이�아닌�것�같아�조금씩�
돕다가ģĝ�하셨다��그�대답에서는�ę소박한�이웃�사랑의�

마음Ě이�느껴졌다��한국에�있을�때�건축에�관계한�일이�
있었다는�서�권사님은�Ĝ내�집의�일을�제쳐놓고�먼저�교
회�일을�하지�않으면�안심이�안된다ĝ고�하셨는데�이�대
담을�요약해�달라는�부탁을�받은�필자가�가끔�주�중에�
교회에�들려보면�서정섭�권사님과�서동황�권사님이�제�
집처럼�교회�일을�하고�계신�것을�여러번�보았던�터다�

Ĝ여름엔�잔디�깎기�겨울엔�눈�치우기�그리고�수�많은�
건물�수리�일을������년씩�해오시면서�어려웠던�적이�
있으셨다면 ĝ�이라는�윤�집사님의�질문에�서�권사님은�
ę오히려�하나님과�가까워질�기회가�되었다Ě고�정답	 

을�말씀하셨다��	질문을�미리�알려드린�적이�없는�것같
은데�ģ
�그러자�박�장로님은�Ĝ서�권사에게�감동�받은�
것은ģ��서�권사가�세컨�쉬프트를�끝내고�와서�	집에�가
는�길에
�교회�눈을�치우고�가는�것을�보면서�내가�하
는�것은�아무�것도�아니구나�했어요ĝ�라고�한�술�더�떠
서�말씀하셨다��

Ĝ일이란�스스로�믿음이�나서�해야�하는데ģ�ę이�사람�좀�
와야겠네Ě하면�말�없이�오는�급할�때�부르는�사람이�이�
사람이었다�ĝ며�ę저�사람이�더�수고한다고�생각하는데�
가끔�자신	박�장로님
이�교인들로부터�인사를�받는�것
에�대한�미안한�마음이�느껴졌었다Ě고�말씀하셨다��그
런�대화를�들으며�ę이건�정말�못말리는�사랑이로구나Ě
하는�생각이�지나갔다��보기가�좋았다��

서�권사님은�ę이�건물에�안�들어가�본�곳이�없다Ě며�그
래서�정이�들었단다��Ĝ교회�건물�중�현재�가장�개선되어
야�할�부분은�어디라고�생각하시는지 ĝ�하는�윤집사님
의�질문에�ę우선�3PPG�Ě라고�하셨는데�그�외에�TJEJOH�
얘기도�나오고�화장실과�파킹장이�언급될�즈음�그�때
까지�조용히�옆에�계시던�여선교회장님	박순혜집사
이�

넓은�뒷�마당은�내일의�
사역�건물을�꿈꾼다�

땀�흘리며�눈을�치운�파킹장이�넓고�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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Ĝ부엌도�넣어야�되지요 ĝ�라고�대담에�끼어드신다��ę부
엌�전반을�개조해야하지만�무엇보다�개스가�새서�위험
하고�오븐도�안되는�스토브를�새로�갈아야한다Ě고�강력
히�주장	 
을�하셨다��갑자기�간담회를�하고있는지�재단
관리이사회에�참석한�것인지�혼동이되는�상황이�전개
되었다고할까 �이것은�아마도�오래�전부터�교회�어딘
가에�이상이�생길때면�자연스럽게	 
�찾아가게되는�분
이�이�분들이어서�그런�것�같았다��지금은�재단관리위원
도�아니시라는데ģ�어쨌든�뭐든�잘�고치다보니�늘�바쁘
신�두�분이다���	그�것을�증명이나�하듯이�대담�중에�모�
장로님이�불쑥�들어오셔서�서�권사님께�창고�열쇠를�찾
으셨다�
�결국엔�이왕에�얘기가�나온�김에�교회에�상주
하는�서	�
씨�일가	 
에�대한�개선�요망�사항까지�다�나
온�후에야�궤도�수정이�되었다�

다시�본론으로�돌아가서�ę교회의�바람직한�미래상이�무
엇이라�생각하시는가Ě라는�윤�집사님의�질문에�대해�서�
권사님은�Ĝ한인�뿐�아니라�다른�민족에�대해서도�교회
의�소명을�다할�수있는�것이�바람직하며�지역사회발전
에�기여할�필요가�있다�ĝ고�대답하시고�박�장로님은�Ĝ
교회가�이�지역�교회�협의회�사회�단체�모임�등에�더�관
심을�갖고�협조했으면�한다��전도에�도움이�될�것이다�ĝ
고�바램을�말씀하셨다�

오래된�도구들의�창고와�새로운�장비들의�TIFE

눈에�쌓인�교회�모습�

제�부��꿈과�기원�

Ĝ미래를�바라보며�신앙의�선배로서�젊은이들에게�주고�
싶은�말씀이�있으시다면ģ�ĝ�하고�질문을�드려봤다��박�
장로님은�ę육신적으로�하는�것은�어렵지�않으나�성도
들의�신앙에�대한�충고는�드릴�것이�없다Ě고�겸손해�하
신다��	하지만�ę변함없이�실천하는�믿음이�있질�않으셨
는가 �어떤�교리보다�강한�사랑하는�마음이ģĚ�그런�생
각이�들었다�
�서�권사님은�ę교회�생활�외에도�지역사
회�봉사활동	15"�4PVQ�,JUDIFO�등
에�좀�더�참여해
야할�것Ě이라며�젊은이들과�나누고�싶은�콘셉을�말씀
하셨다�

이�외에도�두�분의�자녀들에�관한�이야기�등�많은�것에�
대해�대화를�나누었으나�지면관계로�다�수록하지�못하
는�것이�아쉽다��대담을�끝내면서�참석자들은�오래�전
에�씨를�심고�또�가꾸어�오신�교회의�여러�분들께�다�함
께�감사를�드렸다����

�대담�요약��장은영�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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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마른�광야에�기도의�불씨가�있었다�
불씨가�자라서�교회로�서고
교회가��자라서�불기둥이�되었다�
길�잃은�자에게�영원한�생명을�보여주는�
당신은�
불기둥이로소이다�
�
거센�바람에도�세찬�빗줄기에서도�
흔들리지�않는�바위
어렵고�힘든�시험�중에도
묵묵히�사명의�길을�걸어가는�
당신은��
바위로소이다�
�
어떤�비난도�오해도�미움도�시기도
넓고�큰�가슴으로�끌어안고
사랑으로�녹여버리는�
당신은�
사랑의�용광로이로소이다�
�
아�자신의�유익과�자신의�생각을�
날마다�순간마다�내려놓고�
주님만을��바라보는�
당신은��
영원으로�피어나는�꽃
십자가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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Ĝ신앙은�자아�발견에서�자아�초월에�이르는�길ĝ이라는�어느�

목사님의�말씀은�신앙�생활을�함축적으로�표현한�것�같다��나

에게는�내가�항상�변할�것이라는�믿음이�있다��오늘의�내�모

습만이�ę나Ě라는�존재의�전부라면�나는�왜�더�살아야�하는�걸

까 

나는�처음�직장을�잡고�결혼하고�나서�교회생활을�시작했다��

지금도�그�이유를�다�알�수는�없지만�행복하고�꿈�많아야�할�

그�시기에�나는�피할�바위를�찾고�있었다��대전�변두리�집�근

처에�있는�조그만�교회에서�신앙생활을�시작했다��목사님은�

좀�우직하지만�정이�많은�분이었다��

나도�그�복음을�받아들이고�침례를�받고�그�때는�정말�아무�것

도�무서운�것이�없었다��내가�가진�것을�모두�드려도�아깝지�

않고�당장�선교라도�떠날�기세였다��하지만�나는�그�때�많은�

잘못을�저질렀다��다른�사람이�내가�믿는�예수와��조금이라도�

틀리면�참고�있을�수가�없었다��새�교회건물은�새로�개발되는�

아파트단지�건너편�동산에�멋지게�세워졌다��하지만�새로운�

사람이�오는�만큼�떠나는�사람도�많았다��

몇�년�후��직장에서�가까운�직장�조합아파트로�이사를�하게�

되었고�교회가�멀어서�집�근처로�출석�교회를�옮기게�되었다��

내가�누구인지�내가�믿는�믿음이라는�것이�무엇인지�참�갈증

이�심했던�시기이다��직장에서�매일�점심시간�마다�일대일로�

성경공부를�하기도�하고�신우회�예배�소그룹�모임�모두�참석

하고�또�교회�모든�예배�성경공부�사경회�닥치는�대로�참석

하였다��이제�알�만큼�알았다는�생각이�들었다��이�때�쯤�처가�

댁에�연이어�우환이�있었고�집사람도�함께�교회에�매달렸다��

집사람은�막내�딸�다혜를�들쳐업고�두�어린아이들만�집에�두

고�나와�함께�새벽예배를�다녔고�일주일이면�닷새는�교회에

서�살았던�것�같다��교회생활만�열심히�하면�그리고�주위�사

람들에게�믿음�좋다고�칭찬만�들으면�만사형통되고�아이들도�

다�잘�자랄�것이라고�믿었다��지금도�가끔�아이들과�이야기�할�

기회가�생기면�두�아이들이�그�당시�엄마�아빠가�새벽에�나

가고�둘만�남아�있을�때�많이�무서웠다고�기억하곤�한다���우

리부부야�좋았을�지�모르지만�아이들은�안좋은�기억으로�남

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든다�

그렇게��_�년을�지났을�때�미국으로�직장을�옮길�수�있는�기

회가�생겼다��미국에�오기전�한�지인의�소개로�보스톤의�한�

교회를�소개받아�조그만�한�이민�교회에서�이민	 
�신앙생활

이�시작되었다��삶의�환경에�큰�변화�속에�교회생활은�여전

히�나와�내�가정에�한�버팀목이�되었다��하지만�느려지고�좁

아진�삶의�패턴은�견디기가�힘들었다��또�무언가�변화가�필

요했다��

그리고�찾아�온�곳이�북부보스톤�감리교회이다��새로운�다이

나믹은�내�삶과�가정에�힘이��되는�것��같았다��하지만�여전

히�나의�가정생활과�아이들의�성장을�지켜�보면서�내가�제대

로�살고�있나�다시�생각하게�되었다��내가�신앙인으로서�한�

가족의�구성원으로서�이�시기에�가장�힘써야�할�일이�무엇일

까 �아이들은�부모의�뒷모습을�보고�자란다고�하는데����아이

들과�직접적으로�함께�보낼�수�있는�시간은�참�짧은�것�같아�

긴장이�되었다��아이들은�부모�생각�만큼�자라는�것�같다��하

나님이�주신�이�소중한�시간을�내�나름�신중하고�진지하게�받

아들이고�싶었다��바라기는�아이들이�나보다�진일보�성숙할�

수�있도록�내�욕망을��줄여야겠다고�생각했다�

언제나처럼�나는�또�변화할�것이고�성숙의�길로�나아갈�것이

다��나의�지난�교회�생활을�돌아보면서�앞으로�내가�출석하는�

교회에�바람이�있다면�첫째로�교회가�폭�넓은�신앙의�담론이�

자유롭게�소통�될�수�있는�곳�이었으면�좋겠다��인생의�때에�

따라�만남에�따라�모든�신앙은�각양각색이�아니겠는가 �신

앙적�신학적으로�많은�자극이�있는�곳이기를�바란다��

둘째�일방적으로�짝지워주는�모임말고�관심에�따라�소그룹

들이�활성화�되었으면�좋겠다��한마디로�교회가�재미있어야�

하고�그�일에�열정을�부을�수�있어야�한다��시키는�대로�하

면�재미�없다��셋째로�교회비전이나�나눔이나�행정이나�모

든�부분들이�투명하고�합리적이도록�노력하는�곳이기를�바

란다��또한�아플때�신약�구약이�필요했다면�힘든�때는�ę절Ě약

도�필요하다�

제�부��꿈과�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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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회���주년을�맞아�옛날을�회상하니�감회가�깊습니
다��어렵고�험난한�시절도�있었지만�지금은�기뻤던�일
들이�많이�생각납니다������년�여름�청장년부에서��박�
�일�캠핑을�간�적이�있었습니다��장소는�.BJOF의�:PSL�
#FBDI���교회의�	��인�승
�7BO으로�청장년부원들�정창
규�내외와�안일민�내외�그리고�이승기�안병학�안일준�
안미선�이귀옥�장인숙�김은순�등�당시�미혼의�교인들
이�함께�떠났지요��사전에�답사하지�않고�가보니�캠핑
장소를�찾는데�오랜�시간이�걸렸고�짐을�풀고�텐트을�
쳤을�때는�모두들�지치고�시장했지요��

가지고�온�음식을�먹으며�노래를�부르고�모닥불�가에서�
이야기를�나누다�가까운�곳에�있던�미국�분들한테�조용
히�하라는�충고도�받았지요��개운치�않은�기분으로�밤
을�보내고�다음�날��아침�바닷가를�걸었지요��하루�종일�
해변과�놀이터에서�즐겁게�지내고�7BO을�다시�타고�돌
아오는�중에��엔진�부분에�연기가�나고�물이�새는�것이
었어요��물어�물어�인근�가게를�찾아�공구을�빌려�겨우�
고쳤지요��그런데�고속도로에서�다시�한번�엔진�부근에
서�스팀이�나와�차를�세울�수�밖에�없었지요��다른�부분
의�호스가�찢어진�것을�찾아내어�짜르고�다시�연결하

여�간신히�집에�돌아왔지요��미국에�온지�얼마�안된�때
이고�영어도�좀�부족하고�지역도�잘�몰라서�한국에서
의�습관으로�살다보니�모두가�다�고생하면서�많은�것을�
배우는�시절이었지요�

본�교회의�옛�청장년부에서�서로를�믿고�의지하고�마음
을�나누던�그때가�절절하게�느껴지고�가끔�생각날�때가�
있습니다���당시의�청장년�회원들이�지금은�모두�중년
을�훨씬�지나고�있지요��그때의�총각�처녀�분들은�결혼
하여�장성한�자녀들이�있고�바쁜�비즈니스를�하며�지
금도�교회에서�핵심�멤버로�각종�사역에�참여하고�있습
니다��창립���주년에�맞는�오늘의�우리교회�아름다운�
모습은�이러한�창립기의�어려움을�넘기면서�자라온�것
이라�생각합니다�

그동안�많은�분을�만나고�헤어졌습니다��수많은�사람이�
각기�다른�모습으로�세상을�살아가듯이�크리스천으로
서�우리의�자세도�다양합니다��하지만�여러가지�어려움�
속에도�우리교회가��년간�착실하게�자라온�것은�늘�기
도하면서�묵묵히�믿음의�길을�지켜온�성도님들이�있었
기�때문입니다���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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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세상�것을�내려�놓으니
비로서�당신이�보입니다

오랫동안�목말라�하며�바라봤던�것들이
당신�안에서�보니�아무�것도�아닙니다

당신을�떠나�살고�싶었던
저의�어리석음을�뉘우치면서
처음으로�백기를�흔들며
어린아이처럼�당신을�찾습니다

인자하신�당신
이렇게�찾아주셨군요

비어진�가슴에
당신의�사랑으로�채우시는군요

더이상�무엇을�더�바라겠어요
당신과�함께�하는�이�기쁨

천하와�바꿀�수�없습니다��

제�부��꿈과�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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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일어나면�나직히�낙엽�지는�소리가�들린다��어
둠속에서�한�잎�두�잎�낙엽�쌓이는�소리는�애처롭고�정
답게�들린다��문득�내가�살아�있음을�감사해본다��이�소
리를�들을�수�있음이�눈물겹다��나직히�불어오는�바람결
에�구르는�가랑잎�소리��천지는�고요하다�옷깃을�여미며�
단정한�마음을�가지려�한다��

한낮의�푸르름과�눈부심을�나는�무척�좋아한다��그러
나�한밤의�고요속에서�소근거리는�낙엽들의�대화는�나
의�가슴을�부빈다��그렇구나��하나님은�이렇게�섬세하게�
마음을�쓰셨구나��새삼스럽게�감탄해�본다��낙엽도�거의�
스러지고�있는���월�말���월을�앞에�두고�마음을�비우
려고�한다��그렇게하면���월은�텅�빈�충만으로�다가설�
것이다��세상�것에�마음�매이지�않고�담담히�하늘을�바
라볼�수�있을�것이다��

��월은�여행을�꿈꾸게�될�것이다��소지품�담은�가방�하
나�달랑�들고�여행을�떠나게�될지도�모른다��그리고�비
어버린�세상을�빈�마음으로�바라보게�될�것이다��이미�
풀벌레는�자취를�감췄고�낙엽도�사라지고�찬�바람만�윙
윙�불�것이다��땅은�더이상�우리에게�줄�것이�없을지도�
모른다��그때�우리는�찬�하늘을�바라보며�찬�바람을�맞
게�될�것이다��

��월엔�누구든지�용서해야�하는�계절이다��아픈�기억은�
바람�결에�훨훨�날려보내야�한다��미워했던�사람도�따뜻
한�가슴으로�보듬어�보아야�한다��어차피�삶의�쳇바퀴속
에서�우리도�한번쯤은�누군가의�증오의�대상이�되었을
지도�모르니까��

��월엔�새로이�사랑을�배워야�한다��우리는�사랑하는데�
너무�서툴고�보이지�않는�것에는�신경을�쓰지�못하며�눈
앞에�이익에�급급하여�사랑해야할�때�사랑하지�못한다��
이제�가슴안에�따뜻한�사랑�하나�곱게�키워�길러보자��

당신은�들리는가 �가랑잎�지는�저�소리가��사람�목슴도�
저렇게�낙엽을�닮아�결국�허망하게�져버린다는�것을��그
대�가만히�가만히�귀기울여�보라��그대�가슴속에서�들
리는�또�다른�작은�외침을�너무�작아�잘�들리지�않는�그�
소리는�그대�영혼이�들려주는�소리����월엔�어느�달보
다도�그�소리가�선명하게�들린다��

고요한�밤�오랫만에�내�속에�있는�나와�교제한다��내가�
진정한�나를�만날�때�나는�눈물이�핑�돈다��그동안�잊어
버리고�살았던�것�가장�가벼이�여기며�함부로�대했던�
것들이�가슴�가득�따스하게�다가온다��그�따스하고�여
린�것들이�내�가슴�안에�있었다니�바쁜�생각속에서�밀
려나�버려져�있던�가슴�안의�간직된�것들이�소중하게�
와�닿는다��

��월은�하늘�길을�바라보며�걸어가야�한다��어차피�우
리의�본향은�하늘�그�푸른�길을�기쁘게�걸어가야�한
다��땅도�우리에게서�멀어져�가고�알고�지냈던�사람들
도�하나하나�그�길을�따라�가고�계절도�하늘로�통하고�
있지�않는가����월엔�마음을�맑혀야�한다��그래서�창조
주�하나님을�기억하며�그분의�가슴속에�푹�안길�수�있
어야�한다��이�침묵의�계절이�지나면�다시�시끄러워�질
테니까��다시�삶의�쳇바퀴�속에서�진정한�나와�만나기�
힘들테니까�

�조정하�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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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성경�말씀을��Ĝ유혹을�물리치신�인간�예수ĝ�라
고�고쳐보고�싶습니다��예수님이�겟세마네�동산에서�Ĝ
이�잔을�내게서�옮기시옵소서��그러나�나의�원대로�마
옵시고�아버지의�원대로�하옵소서ĝ라는�고뇌의�기도라
던지�사랑하던�나사로의�무덤�앞에서�눈물을�짓던�예
수님의�모습�그리고�십자가�위에서�사랑하는�제자에
게�어머니를�위탁하는�효성이�넘치는�모습들은�얼마나�
인간적인�모습이었던가�하고�생각해�보게�되기�때문입
니다�

우리들은�일상생활에서�크든�작든�예수님께서�받으시
던�유혹에�유사한�유혹들을�수없이�겪으며�살고�있습니
다��기독교의�일각이�세속화를�넘어서�타락한�지경의�
모습이�사회적으로�지탄을�받고�있다는�내용을�들을�때�
말할�수�없는�분노를�느껴�보기도�했었지만�그래도�내
가�미쳐�알지�못하는�어떤�곳에서는�맑은�샘물이�솟아�
가늘게라도�흐르고�있을�것으로�믿어지는�마음에서�위
로를�받으며�그들을�위해�기도�드리고�싶은�마음을�가
져�보기도�하였습니다�

재물욕�명예욕�등이�본능적으로�일어날�수�있는�것이

기에�예수님께서도�마귀를�통하여�유혹을�받으셨겠지
만�예수님께서는�그�유혹에�빠지시지�않으시고�물리치
신�본을�우리들에게�보여�주셨는데�바로�그�일이�예수
님�자신의�능력으로서가�아니라�길이요�진리요�생명
이�되시는�말씀으로써�이루셨다는�데에�초점을�맞추어
야�할�것입니다�

흔히�열심히�잘�믿는다는�사람들을�존경하며�부러워들�
하겠지만�더디더라도�바르게�믿는�믿음이야말로�더�귀
하게�느껴집니다���다른�사람들이�알아�주든지�그렇지�
않든지�일상생활에서�건전한�분별력으로�떳떳하게�진
실되게�살�수만��있다면�하나님께서는�귀한�자녀들로�영
접하여�주실�것입니다��위선이�없는�교회가�있다면�그
곳에�가서�예배�드리고�싶다는�말이�나올�법도�하지�않
을까요�

기도��Ĝ여러분은�이�시대의�풍조를�본받지�말고�마음을�
새롭게�함으로�변화를�받아서�하나님의�선하시고�기뻐
하시고�완전하신�뜻이�무엇인지를�분별하도록�하십시
요�ĝ�	로마서���장��절


김�성�목사�라영복�목사와�함께

제�부��꿈과�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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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들수록�세월이�빨리�흘러가는�것을�알게되고�인
생이�참�짧다는�것을�느끼게�됩니다��청운의�큰�꿈을�안
고�사랑하는�가족과�����전쟁으로�황폐해진�고국을�떠
나�미국에�유학온지가�어느덧�반세기가�넘었다는�것이�
실감이�나지�않습니다��

미국에서�긴�세월을�사는�동안�기쁜일�어렵고�힘든�일
이�많이�있었지만�저의�생애에�가장�고맙고�소중한�일
은�유학와서�외롭고�힘들�때�대학원�기숙사�같은�방에�
살던�외국인�학생의�전도를�받아�예수님을�나의�구세주
로�영접하고�기독교인이�된�것입니다��

성경을�읽고�공부하면서�또�많은�교인들의�사랑과�기
도를�받으며�교회생활을�하면서�차츰�하나님을�알게�되
고�하나님의�사랑과�은혜를�체험하게�되었습니다��어려
운�박사학위�공부를�잘�해낼�수�있을까�하는�걱정과�근
심�또�고국에서�기다리고�있는�사랑하는�가족에�대한�
그리움이�저를�힘들게�할�때�주님은�하나님의�말씀으로�
저에게�격려하고�위로해�주셨습니다�� Ĝ마음을�강하게�
하고�담대히�하라��두려워�말며�놀라지�말라��네가�어디
로�가든지�네�하나님�나�여호와가�너와�함께�하느니라�ĝ��
	여호수아����
�

Ĝ여호와는�나의�목자시니�내가�부족함이�없으리로다��
그가�나를�푸른�초장에�누이시며�쉴�만한�물가로�인도
하시는도다��내�영혼을�소생시키시고�자기�이름을�위하
여�의의�길로�인도하시는도다��Ĝ	시편�������


학위공부에�교편생활에�또는�연구생활과�대인관계에�
힘들고�어려운�일이�있을�때�주님은�저를�혼자�두지�않
으셨습니다��주님은�나를�돌보시는�목자이시니�아무것
도�염려하지�말라고�하셨습니다��목자이신�주님은�나의�

필요한�모든�것을�제공해�주시고�위험에서�보호해�주셨
습니다��갈�길을�잘�모를�때�인도해�주셨습니다��주님은�
우리를�편히�쉬게�하시고�우리의�심령을�주님의�말씀으
로�새롭게�해주셨습니다�

여러해�전�막힌�혈관을�대체하기�위해�큰�심장�수술을�
받게되어�걱정과�두려움에�싸여�있을때�애송하던�시편�
구절이�떠오르면서�순식간에�근심과�두려움이�사라지
고�편안한�마음으로�수술을�받았습니다��Ĝ내가�사망의�
음침한�골짜기로�다닐찌라도�해를�두려워하지�않을�것
은�주께서�나와�함께�하심이라��주의�지팡이와�막대기가�
나를�안위�하시나이다��Ĝ�	시편�����
�

인생의�골짜기를�지날�때에는�잘�몰랐지만�세월이�흐른�
지금�생각해보면�내가�홀로�걸어갈�수�없을�때�주님이�
저를�등에�업고�가셨습니다��사람들이�우리에게�상처를�
줄�때는�주님께�맡기고�용서하라�하셨습니다��하나님께
서�믿는�하나님의�자녀는�천국에서�주님과�같이�영원히�
산다고�약속해�주셨습니다��저는�주님이�천국에서�나를�
기다리고�계시는�것을�믿고�영원히�하나님을�찬양하며�
살겠다는�큰�소망�속에�살고�있습니다�

목자이신�주님과�동행하는�새�생활은�저에게�평안과�확
신�감격과�기쁨을�주고�열매�맺는�생활을�할�수�있게�하
셨습니다��주님을�섬기며�사는�기쁨을�맛보게�하셨습니
다��때로는�믿지�않는�분들을�주님께�인도할�수�있는�은
혜도�주셨습니다��돌이켜보면�주님의�자녀가�되어�걸어
온�지난�반세기가�넘는�긴�세월동안�주님은�성경에�담
긴�약속의�말씀을�저의�생애에서�다�이루어�주시며�저
를�오늘날까지�하나님의�무한하신�사랑과�지극하신�은
혜로�인도해�주셨습니다��참으로�신실하시고�고마우신�
나의�하나님�이십니다��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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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몇년간�국내�지역�선교에�참여하다�보니�해외선교
에�관심을�갖게�되었고�지난��년간�해외�치과선교를�갔
던�남편이�마침�도미니카�치과선교�준비를�하기에�동참
하게�되었습니다���월���일부터�일주간�텁스치과대학
에서�주최하여���명이�참여한�이�선교에�치과의사가���
명�치과대학원생이���명이�함께�하였습니다��

몇�백명의�환자를�보기�위해�필요한�도구와�재료를�모
두�준비해서�가지고�가야했는데�참가한�의사중에�개업
하고�계신�분들이�그들�병원에서�공급하셨습니다���환
자들에게�나눠줄�선물백도�잔뜩�준비하여서�짐이�엄청
나게�많았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국민의���%가�아주�어렵게�사는�나
라입니다��이�나라�수도�ę산토�도밍고스Ě에�갔는데�마침�
이곳�치과대학이�방학이어서�그�건물을�다�사용하게�되
었습니다��아침��시반에�숙소에서�떠나�치과대학에�와
보니�벌써�환자들이�기다리고�있었습니다��치과의사들
이�가지고�간�도구와�재료들을�정리하고�환자�맞을�준비
를�하였고�저는�밖에서�등록을�도왔습니다��

현지의�젊은�의사와�치과의사가�와서�건강차트�쓰는�것
과�어떤�치료가�필요한지�진단을�해주었습니다��대부분
의�사람들이�생활이�어려워�학교를�가지�못해서�글을�
쓸�줄도�읽을�줄도�모른다고�하였습니다��일을�효과적
으로�하려고�환자들에게�번호표를�나눠주었는데�번호
를�부를�때에�가짜번호를�들고�나오는�사람도�있었습니
다��등록후�환자들을�그룹으로�나누어�Ĝ충치�예방을�위
한�슬라이드ĝ를�보여주었습니다�

안에서�치과의사들은�쉴틈없이�계속�환자�치료를�하고�
있었습니다��다행스럽게도�그곳�치과대학을�사용할�수�
있었기에�많은�환자를�한꺼번에�볼�수�있었습니다��그
곳은�물이�안좋고�영양상태가�좋지�않아서�어린아이들
은�충치가�심했고�또�상한�영구치를�뽑아�버렸기�때문
에�평생�이가�없이�살아야�하는�것이�그곳�실정이었습
니다��밖에서�하루종일�기다리는�환자들에게�점심�때에�
현지의�의사가�치즈가�들어간�식빵�����조각과�오렌지
쥬스를�나눠�주었는데�그나마�사람들이�티켓을�한�장
씩�가지고�있어서�한�번�밖에는�먹을�수가�없었습니다��

치과선교에�참여한�텁스�대학교�선교팀

제3부: 선교와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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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점심을�제대로�먹지도�못한채�계속�일을�하였습
니다��하루에�평균����여명의�환자를�보았지만�밀려드
는�환자들�때문에�치료받지�못한�환자들은�다음날에�다
시�와야�했습니다�

첫�이틀은�우리�선교팀에게�점심�때�물이�한�병씩�공급
되었는데�물이�떨어졌는지�사흘째�되는�날부터는�마실�
물이�공급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선교팀은�그야말로�
물을�한방울도�마시지�못한�채�하루�종일�환자를�보았
습니다��제가�밖에서�환자들과�함께�있을�때에�이�열대
지방의�무더운�날씨를�확실하게�느낄수�있었고�오후마
다�소낙비가�왔습니다��파김치가�되어�숙소로�돌아가는�
버스안에서�나이든�치과교수님이�이런�얘기를�했습니
다��Ĝ몸이�참�고달프다��그런데�환자들이�치료후에�이제
는�안�아프다고�크게�미소짓는�것을�볼�때에�피곤이�싹�
풀리고�내일�아침�다시�환자보러�가고�싶어진다ĝ고��창
밖을�내다보니�만원버스가�문을�닫지도�못한채�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날�가져간�도구를�소독하고�모두�마무리를�하
며�짐을�싸고�있는데���살�난�환자가�영구치를�빼게�되
었습니다��신영묵�장로님이�그�환자�앞니를�둘�다�살릴�
수�있다고�판단하여�그때부터�치료를�하기�시작하였습
니다��치과대학원생들이�둘러서서�신장로님을�보조하
였습니다��후에�물어보니���살�난�아이가�평생�이가�없
이�살�것을�생각하니�마음이�너무�아파서�숙소로�돌아
갈�시간이었지만�치료를�했다고�합니다��그리고�그�환
자와�어머니는�너무�기뻐하며�고마워했었습니다�

너무나�가난한�사람들을�보니�이�미국땅에�사는�사람
들이�많이�축복받은�사람들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같이�간�나이�어린�치과대학원생들이�땀을�뻘뻘�
흘리며�정성으로�환자들을�대하는�것을�보며�은혜를�받
았습니다��저도�어려운�사람들을�위하여�극히�작은�힘
이지만�도움이�되었기를�바라며�기회를�주신�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료받은�도미니카�어린이들과�함께�

치료를�기다리는�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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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온�우주�만물은�제각각�몫이�있다는�생각을�한
다��그러하기에�눈에�보이지�않지만�서로�만나�느낄�수�
있고�나눌�수�있는�것이다��혼자가�아닌�세상임을�ę우
리Ě로�사는�세상임을�깨달을�수�있다면�복된�삶일�게다��
네가�마음속에서�뱉어�놓은�숨을�내가�마시고�내가�창자�
깊은�속에서�뱉어놓은�숨을�네가�마시며�우리가�되어�호
흡하는�일��너와�내가�서로를�숨�쉬고�날숨과�들숨을�통
해�우리로�호흡하며�자연과�사람이�하나가�되는�일�참으
로�놀랍고�신비롭지�않은가��삶의�여정에서�눈에�보이는�
큰�것을�찾다�보면�눈에�보이지�않는�작은�감사마저�잊
어버릴�때가�얼마나�많은지�모른다�

지난�여름�멕시코�ę인디오�원주민�마을Ě이�있는�까말루
	$BNBMV
에�일주일�다녀오게�되었다��#PUPO에서�출발�
1IJMBEFMQJB를�경유하여�4BO�%JFHP�공항에�도착했다��그
리고�버스를�타고�멕시코�국경선을�넘어��시간여�달려
서야�까말루에�도착할�수�있었다��까말루로�향하는�버스�
안에서�차창�밖으로�보이는�풍경은�참으로�아름다웠다��
도로를�따라�길게�이어진�푸른�바다�그리고�넘실거리는�
파도는�가까운�이웃�나라에�사는�이들을�불러들이기에�

충분한�이유가�되겠다�싶었다��멕시코�날씨는�여느�무
더운�나라의�도시와는�사뭇�다른�따가운�햇볕과�시원한�
바람이�참으로�좋았다�

이렇게�멕시코�까말루에서의�며칠이�시작되었다��그곳
에는�인디오	멕시코�원주민
들과�함께�삶을�나누는�선
교사	엄승호
님�부부가�계신다��자신들의�남은�삶을�멕
시코�원주민�ę인디오Ě들과�함께�먹고�마시고�나누고�누
리며�살다�돌아가겠다는�것이다��말이�그렇지�어찌�그�
일이�쉬운�일이겠는가��세상�사람의�눈으로�보면�참으
로�어리석고�불쌍한�모습이지�않겠는가��이번�선교여행
에�함께�간���명의�우리�일행은�선교사님�내외분을�따
라�ę깜포Ě라는�몹시�가난하고�열악한�환경에서�사는�ę인
디오�마을Ě을�찾게�되었다��그곳에서�만난�어린아이들
의�표정과�눈망울은�슬픈�희망이었다�

검은�피부에�눈이�깊고�눈망울이�맑은�어린아이들에게
서�나는�슬픔을�느끼고�말았다��가난이�딱정이처럼�앉
은�그�아이들을�까말루의�ę깜포Ě�마을에서�만나고�돌아
와�나는�얼마나�안쓰러움에�마음�아파했는지�모른다��

jఀ݅�חҮ�ৈ೯��ղо�ೡ�ࣻ�ࢶ�द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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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는�검정�숯을�칠해놓은�것처럼�얼룩이�져�있고�
오래도록�감지�않아�빗질도�어려울�떡�진�머릿결�그리
고�얼룩덜룩�자국이�남은�옷을�걸친�아이들��그뿐일까�
신발도�없이�맨발로�있는�아이들과�여기저기�구멍�뚫린�
신발을�신고�있는�아이들을�만나며�참으로�부끄러웠다��
어머니의�손길이라고는�스치지�않은�듯�보이는�이�아이
들을�보면서�어른들의�삶이�얼마나�고달프고�지쳐�있는
지�느낄�수�있었다�

그렇게�흙먼지�풀풀�날리는�멕시코의�ę인디오�원주민�마
을Ě에서�며칠을�보내고�우리는�모두�멕시코�국경선을�넘
어�미국�땅에�도착�4BO�%JFHP�공항을�출발하여�8BTI-
JOHUPO을�경유하고�#PTUPO�공항에�도착하였다��며칠�동
안에�만나고�느꼈던�경험을�통해�가슴에�일렁거리는�숨
을�잠재우기�힘들었다��기쁨보다는�슬픔이�더�출렁거렸
던�체험인�만큼�잠깐동안의�감정의�출렁임이�아니길�내
심�기도했다��그렇다면�나는�그들을�통해�무엇을�느꼈
고�무엇을�배웠으며�또�무엇을�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
또한�무엇을�어떤�방법으로�나의�삶에�적용하고�실천할�
것인가�깊은�생각에�머물렀다�

이�모든�생각이�감정에서�머물지�않기를�바랬던�마음은�

조금�더�큰마음의�눈으로�세상과�마주하기를�바라는�
마음에서�시작된�일이다��작은�것에서부터�감동할�수�
있어야�남의�기쁨이나�슬픔�그리고�아픔까지도�자신의�
것처럼�느낄�수�있고�그래야�가슴이�열린다는�생각이
다��내�가슴이�열려야�다른�사람의�가슴도�만날�수�있고�
받아들일�수�있는�공간	여유
이�생기는�것이다��하지만�
그것이�자신의�감정에�머무르지�않고�구체적인�실천으
로�옮겨질�때�진정한�삶의�한�부분이�되는�것이다��우리
의�삶은�관계로부터�시작되기에�사람이든�사랑이든�구
체적인�실천이�중요하다�

멕시코�까말루	$BNBMV
에서�만난� ę인디오들의�아버
지Ě�같은�1BCMP	엄승호
�선교사님이�들려주신�ę내가�할�
수�있는�만큼��Ě�이란�귀한�말씀이�이�내�가슴에�와�박혔
다��삶에서�욕심부리지�말고�살라는�말씀일게다��다른�
사람과�비교하지�말고�주어진�것에�열심과�진실함으로�
사는�삶이면�좋겠다는�생각이다��내가�할�수�있는�만큼�
산다면�자신의�욕심도�내려놓게�되고�그�욕심의�자리
에�여유의�자리를�마련하게�된다��삶에서�마음의�여유
가�생기면�나�아닌�다른�사람도�돌아볼�수�있고�그들과�
함께�숨을�쉬고�더불어�사랑하며�살�수�있는�까닭이다��
이렇듯�삶과�사랑은�작은�실천으로부터�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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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싱턴으로�향하기���주일�전�우리는�몇�가지�훈련을�
받았습니다��그�중�하나는�우리가�켄싱턴에�있는�사람
들을�하찮게�보아서는�안�된다는�것이었습니다��우리�
역시�그들과�같은�죄인들이기�때문입니다��그래서�우리
가�필라델피아를�향해�갈�때�저는�하나님께�기도했습
니다��하나님께서�저를�도우셔서�선교�여행동안�교만해
지지�않도록�해달라고�말입니다��

아침에�우리는�ę키즈�게임Ě이라는�프로그램에�참여했습
니다��선교팀은���여명의�어린이들과�운동장에�모여�
성경�속에�있는�여러�이야기들을�들려�주었습니다��그�
이야기들이�아이들�자신들과�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
를�이야기해�주었고�함께�게임을�하였습니다��Ĝ키즈�게
임ĝ의�첫�번째�목적은�아이들이�성경�속의�이야기와�그
들�스스로가�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를�알게�하는�것이
었습니다��왜냐하면�그것을�통해�그�아이들이�하나님을�
더�가까이�느낄�수�있을�것�같기�때문입니다��그래서�저
는�우리�그룹에�있는�아이들에게�성경의�인물들이�겪은�
것과�비슷한�어려움이�있었는지�물어보았습니다��그러
나�아이들은�자신들의�이야기를�나누는�것이�불편했던�
것�같습니다��사실�저는�그�아이들이�어려운�삶을�살아
가고�있다고�생각하지�못했기�때문입니다��

우리가�했던�다른�활동은�구제�활동이었습니다��우리는�
서머셋�거리로�갔습니다��그�곳은�마약을�하는�곳으로�
잘�알려진�곳입니다��우리는�구제�활동의�일환으로�음
식을�나누었고�복음�성가를�불렀으며�그�곳에�있는�사
람들을�위해�기도하기�위해�그들에게�다가갔습니다��거
기서는�Ĝ키즈�게임ĝ을�했던�아이들과는�달리�많은�어른
들이�자신들의�어려운�삶의�어려운�이야기를�우리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그�분들은�자신들이�하나님의�크신�

관심�안에�있음을�알았기�때문입니다��그�분들은�자기�
삶의�많은�짐들을�보여주었습니다��저는�아이들과�놀았
던�운동장보다�그곳에서�더�많은�감사의�마음이�들었습
니다��비록�두�장소�모두�하나님의�도우심이�동일하게�
필요한�곳이었지만�저는�운동장보다�서머셋�거리가�더�
많은�하나님의�관심이�필요하다고�느꼈습니다��왜냐하
면�제가�제�눈으로�직접�본�것이기�때문입니다��어린아
이와�어른들�모두�하나님의�관심�안에�있습니다��그러
나�대부분의�아이들이�숨기려고�하는�반면�어른들은�
그들이�절망에�있다고�하나님을�향해�표현하였습니다��

저는�하나님께서�우리가�얼마나�죄를�지었느냐에�따라�
우리를�비교하지�않으시고�우리를�죄인�된�사람으로서�
동일하게�보신다고�믿습니다��저�역시�다른�사람들과�
같이�하나님이�필요합니다��엔도버에�있는�사람들도�켄
싱턴에�있는�사람들과�같이�하나님이�필요합니다��우리�
가운데�어떤�사람들은�ę키즈�게임Ě에�있었던�어린아이
들처럼�자신의�죄를�숨기려고�합니다��반면에�다른�사
람들은�서머셋�코너에�있던�사람들처럼�진실하게�죄를�
고백합니다��우리는�정말�다�같습니다��

선교�여행이�끝난�후�제가�느낀�것은�하나님께서�우리
에게�주신�선교가�끝난�것이�아니라는�것입니다��선교
의�일은�우리�가운데서�계속�이루어져야�합니다��우리
는�우리를�둘러싼�사람들에게�그러한�선교의�일을�할�
수�있습니다��그래서�저는�삶에서�상실을�경험한�자들
을�찾고�그들의�삶을�하나님과�그�분의�아들�예수�그리
스도께로�이끌�수�있도록�하나님께서�저를�도와주시기
를�소망합니다��왜냐하면�그것이�제가�감당해야�할�선
교이기�때문입니다��

제�부��선교와�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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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FGMFDU�PO�NZ�FYQFSJFODF�BU�UIF�NJTTJPO�USJQ�*�SFBM-
J[FE�UIBU�*ĚWF�DIBOHFE�XIFO�*�MFGU�*$.��*ĚN�TP�UIBOLGVM�
UIBU� *ĚWF�HPU� UIF�DIBODF� UP�TFF�IPX�(PE�XPSLT� JO�TP�
NBOZ�XBZT�UIBU�*ĚWF�OFWFS�FYQFDUFE��

8IFO�PVS�UFBN�XFOU�UP�7BDBUJPO�#JCMF�4DIPPM�*�XBT�
SFBMMZ�TUSVHHMJOH�USZJOH�UP�UBML�UP�UIF�TNBMM�HSPVQ��&WFO�
UIPVHI�XF�QSFQBSFE�GPS�UIBU�EBZ�JU�XBT�WFSZ�EJGGFSFOU�
GSPN�XIBU�*�JNBHJOFE��*�GFMU�MJLF�XF�DPVMEOĚU�HFU�UIFN�UP�
GPDVT��*�SFBMJ[FE�UIBU�BMM�UIFZ�SFBMMZ�XBOUFE�XBT�BUUFOUJPO��
8IJMF�*�XBT�IFMQJOH�1BTUPS�7FHBĚT�XJGF�*�EJEOĚU�SFBMJ[F�
UIF�MJUUMF�UIJOHT�UIBU�*�DPVME�NBLF�TVDI�BO�JNQBDU��%VS-
JOH�UIBU�UJNF�*�UIPVHIU�*�XBTOĚU�EPJOH�BOZUIJOH�JNQPS-
UBOU�CVU�KVTU�DVUUJOH�GSVJUT�BOE�DPMMFDUJOH�QMBUFT��"T�UJNF�
GMFX�CZ�*�SFBMJ[FE�UIBU�UISPVHI�UIF�MJUUMF�UIJOHT�ZPV�BSF�
TUJMM�SFQSFTFOUJOH�$ISJTU�

0O�UIF�UIJSE�EBZ�XIFO�XF�XFOU�UP�7#4�*�SFBMMZ�HPU�UP�
DPOOFDU�XJUI�UIF�MJUUMF�LJET�JO�PVS�TNBMM�HSPVQ��8IFO�XF�
XFSF�QMBZJOH�*�HPU�UP�UBML�UP�B�MJUUMF�CPZ�OBNFE�-FPO��
8IFO� *� USJFE� UBMLJOH� UP�IJN� BMM� IF� TBJE�XBT� Ĝ*�EPOĚU�
LOPX�ĝ�"U� UIBU� UJNF� JU�XBT�SFBMMZ�FBTZ� GPS�NF�UP�HJWF�
VQ��*�XBT�SFBMMZ�TVSQSJTFE�XIFO�-FPO�XBOUFE�UP�UBML�UP�
NF�POF�PO�POF��8IFO�IF� UPME�NF�IJT�TUPSZ� *� SFBMJ[FE�
UIBU�IF�XBT�DBSSZJOH�B�MPU�PG�IBUSFE�BOE�BOHFS��*�SFBMMZ�
EJEOĚU�LOPX�XIBU�UP�EP�CVU�HP�UBML�UP�UIF�1BTUPST��"GUFS�
*�GJOJTIFE�UBMLJOH�UP�-FPO�&SOFTU�UPME�NF�UIBU�*�DBOOPU�
TBWF�IJN�CVU�POMZ�(PE�DBO��*U�CFDBNF�TP�SFBM�UP�NF�BT�*�
SFGMFDUFE�PO�NZ�POF�PO�POF�XJUI�-FPO�

"U�GJSTU�XIFO�PVS�UFBN�XFOU�UP�B�DPSOFS�LOPXO�BT�)FMM�
$PSOFS� UP�EP�TUSFFU�FWBOHFMJTN� *�XBT�SFBMMZ�TDBSFE�PG�
UIF�QFPQMF��*�USJFE�UP�SFNFNCFS�XIBU�&SOFTU�TBJE�BCPVU�

CSFBLJOH�PVS�XPSMEMZ�MFOT�CVU�*�EJEOĚU�SFBMMZ�CSFBL�UIFN�
VOUJM�*�HPU�UP�UBML�UP�UIF�QFPQMF��0ODF�XF�TUBSUFE�UP�MJT-
UFO�UP�UIFJS�TUPSJFT�*�SFBMJ[FE�IPX�CSPLFO�UIJT�XPSME�JT�
XJUIPVU�(PE��8IFO�XF�XFSF�EPJOH�PVUSFBDI� *� SFBMMZ�
GFMU�UIBU�(PE�XBT�UIFSF��/P�NBUUFS�IPX�IBSE�*�USZ�UP�
FYQMBJO�IPX�*�GFMU�UIBU�NPNFOU�JU�XPOĚU�CF�UIF�TBNF�BT�
CFJOH�UIFSF�BOE�SFMJWJOH�UIBU�NPNFOU��*�LOFX�UIBU�(PE�
XBT�UIFSF�CFDBVTF�BOPUIFS�NJTTJPOĚT�UFBN�XBT�UIFSF��*U�
XBT�TP�BNB[JOH�UP�TFF�IPX�(PE�TIPXT�IJNTFMG�UISPVHI�
NJTTJPOT�

5IF�GPVSUI�EBZ�XBT�XIFO�*�BDDFQUFE�$ISJTU�JOUP�NZ�MJGF��
*U�NJHIU�TFFN�TUSBOHF�UIBU�*�BDDFQUFE�$ISJTU�JOUP�NZ�MJGF�
XIFO�XF�XFOU�TJUF�TFFJOH��*�BDDFQUFE�$ISJTU�XIFO�*�XBT�
IBWJOH�B�UBML�XJUI�/PPSFF�BOE�IF�BTLFE�NF�B�RVFTUJPO��
%P�ZPV�CFMJFWF�UIBU�UIJT�TUVGG�UIF�HPTQFM�JT�SFBM �8IFO�
IF�BTLFE�NF�UIBU�RVFTUJPO�*�TIPPL�NZ�IFBE��*�TIPPL�NZ�
IFBE�CFDBVTF�XIFO�XF�XFSF�EPJOH�TUSFFU�FWBOHFMJTN�UIF�
HPTQFM�CFDBNF�SFBM�UP�NF�QFSTPOBMMZ��*U�JT�OPU�QPTTJCMF�
UP� TBZ� UIBU�(PE� JTOĚU� SFBM�XIFO�ZPV� TFF�)JN�XPSL-
JOH�UISPVHI�NJTTJPOT��"MTP�XIFO�*�XBT�UBMLJOH�UP�NZ�
GSJFOE�XF�SFGMFDUFE�PO�PVS�UJNF�EVSJOH�UIF�NJTTJPO�USJQ��
4IF�SFNJOEFE�NF�IPX�*�SFBMMZ�BN�SFQSFTFOUJOH�$ISJTU�
FWFO�UIPVHI�*�EPOĚU�LOPX�UIBU�*�BN��'SPN�UIBU�NPNFOU�
XIFO�XF�XFSF�TIBSJOH�PVS�TUSVHHMFT�*�SFBMJ[FE�UIF�POMZ�
QFSTPO�XIP�DBO�TBWF�NF�GSPN�NZ�TJOT�JT�+FTVT�$ISJTU��

1BTUPS� 7FHB� TBJE� UIBU� UIF� NJTTJPOĚT� USJQ� XPVME� CF� B�
XBTUF�JG�ZPV�EJEOĚU�MFBWF�DIBOHFE��"T�*�SFGMFDU�PO�XIBU�
IF�TBJE�JU� JT�EFGJOJUFMZ�JT�USVF��*U� JT�OPU�QPTTJCMF�UP�TBZ�
UIBU�(PE�JTOĚU�SFBM�XIFO�IF�IBT�TIPXO�IJNTFMG�UP�VT�JO�
NBOZ�XBZ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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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나�회원�여러분께�	*


����년�후반기�사역인�4VOEBODF��호가��오늘�출항하였
습니다��새로�두�분�:WPOOF할머니와�%PSJT�1FBDPDL할
머니께서�저희�모임�고정�멤버로�들어�오셨습니다��특
히�%PSJT할머니는�저희�모임에�대해서�나쁜�소문을�내
시는�장본인으로�악명	 
�높으셨는데�하나님의�은혜로�
이�분이�부드러운�미소를�띄시고�우리에게�합세하셨습
니다��지난���년간�제�앞에서는�늘�상냥하면서�뒤에서
는�흉을�본다는�말을�들었지만�저는�그�분의�두가지�마
음이�다�진실이라고�생각했습니다��부정적인�심리도�있
지만�상냥하게�인사하고�힘들�때�기도해�드리면�고마
워하는�그분의�맘을�저는�믿었습니다��언젠가�주님께서�
열매를�맺게�해�주실�것을�바라면서요��그�분�자체가�보
람이요�기쁨이요�큰�선물이었습니다�

우리�함께�손을�잡고�가는�사역자님들��이것이�우리가�
때로는�힘들어도�지쳐도�중단치�않고�또�일어서게�하는�
그�힘이�아닐까요 �더욱�용기를�가지고�가십시다��눈물
로�씨를�뿌리는�자가�기쁨으로�그�단을�거두리라고�하
셨습니다��우리의�작은�정성과�사랑이�주님의�손에�드려
질�때�주님이�그�분을�귀한�일에�사용하십니다��그런데�
말입니다��그�열매를�우리가�맛보고�즐거워하는�특권을�
주셨습니다��할렐루야�

이귀옥�권사님께�배운�CPEZ�XPSTIJQ�너무�은혜스럽게�
잘�되었습니다���몸을�통해서�깊은�은혜를�느끼는�순간

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등불로�인도하시고�반석같
은�힘을�주시는��우리�주님께�감사드리며���

호산나�사역팀�여러분께�	**


시작하신�분도�또�이루시는�분도�다�주님이십니다��설
레임과�두려움으로�기다리던�이�UIF�SFDPWFSZ�DFOUFS의�
방문����주님의�열두제자처럼�열두명의�용사들이�그곳을�
찾아갔습니다��들쑥�날쑥하여�몇�명이�올지�모른다는�그
곳�직원들의�조언이었지만�우리를�기다리고�있었던�것
은�열�다섯명도�넘는�왁자지껄�대부대였습니다�

우리�열둘은�어느새�그들과�하나가�되어서�어울려�들어
갔습니다��누가�그들인지�누가�우리인지�보이지가�않았
습니다��함께�웃으며�대화하며�전혀�낯설지가�않은�그
들��그들이�바로�우리의�아들이요�딸이요�동생이요�친
구였습니다��네가�내�안에�내가�네�안에�있는�그러한�하
나임을�보았습니다�

우리는�그들의�아픔과�그들의�슬픔을�보았고�그들의�정
결함과�그들의�해맑은�미소와�아름다운�영혼을�보았습
니다��아�로렌스여�우리는�당신을�만났습니다�
당신으로�가는�그�문이�열렸습니다�

출발___
주차장에서�물건을�내리고�차를�주차하고�건물로�나르
는�그�순간부터�우리의�용사들은�한�마음이�되어서�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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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척척�맞았습니다��우리를�맞는�그곳의�식구들의�정겨
운�인사들�좀은�어색하지만�또�쑥스러워하는�가운데서
도�식당으로�들어오는�우리의�친구들�하나하나가�어찌�
그리�사랑스러웠는지요�

준비___
식당팀�그리고�찬양준비팀이�나뉘어서�설치하고�열심
히�준비하는�우리팀들�척척�알아서�준비하는�미소띤�얼
굴들�그리고�따스한�인사들�얼마나�아름다왔는지�하나
님께서�사진을�다�찍으셨을�거예요�

개시___�
식사후�주종옥�권사님의�멋진�마술쇼에�열광적인�박수
와�웃음�미소가�온�사방에�가득했습니다��이어서�옆�방
에서�비데오�영화�찬양�그리고�목사님�말씀�커다란�눈
망울에서�흘러나오는�수정같은�눈물들�그리고�환한�얼
굴들��주님께서�역사하시는�그�물결�속에서�우리가�함께�
있었습니다��그들의�심령을�만지소서�만지소서��그들
에게�소망을�주소서��우리들의�무언의�기도였습니다�

빙고___
빙고가�이렇게�좋을까 �#*/(0노래를�불러가며�진행
되는�빙고에는�희비가�갈렸습니다��모두�선물을�들고�나
가는�그�모습들��다음에는�선물을�더�푸짐하게�저�아픈�
가슴들에�안겨주고�싶다는�생각�

종료___
그리고�목사님과�함께�다�함께�손잡고�우리�용사들은�
기도하고�그곳을�나왔습니다��자리가�좁아서�참석하지�
못한�더�많은�사람들을�보면서�나오는�우리의�심령은�
감사로�그리고�더�사랑하고�싶은�그�열망으로�가득차
서�나왔습니다�

특히�새로�합세하신�우리�김연아자매님�그리고�일본
친구�이꾸요	 
께�감사드립니다��빙고상품에다�깨끗하
게�마련한�옷들을�한�상자�가득가지고�오셔서�선물로�
드렸습니다��고맙습니다��두�분�계속�뵐�수�있기를�고
대합니다�

또�멋장이�안일민�권사님께서�오셔서�말없이�척척�준
비작업을�도와주셨습니다��아름다운�화음으로�찬양을�
해�주셨구요��찬양�선교팀에�큰�빽이�생겼습니다�����고
맙습니다�권사님�

그외�우리의�헌신적인�용사님들����이귀옥권사님�신영
집사님� 최혜은집사님� 주종옥권사님� 손영희권사님�
권오언선생님�김용환목사님�사모님�그리고�혼자서�
��분동안�길을�찾아�헤매시다�빙고시간에�맞추어서�극
적으로�숨을�헐떡이며�나타나신�우리�장인숙�권사님
___

모두�모두�수고가�참�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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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ę은혜Ě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연스레� ę선물	'SFF�
(JGU
Ě이�생각�난다��화장품�가게엘�가면�조그만�4J[F로�
만든�4BNQMF용�화장품을�'SFF로�주는데�이게�여행�갈�
때는�정말�요긴하게�쓰여진다��차원이�다르기는�하지만�
그�선물	'SFF�HJGU
을�받아야겠다는�마음으로�수련회에�
가게�되었고�다녀온�지금은�그것보다�훨씬�값지고�소중
한�많은�것들을�선물로�받아왔다는�느낌이�든다�

제일�바쁜�토요일�가게�문을�닫아걸고�참석하신�집사님��
올망졸망한�아이�셋을�어렵사리�떼어�놓고�온�젊은�엄
마��그렇게들�모인���여�명의�여선교회�회원들은�무엇
을�얻으려고�각자의�일상에서�벗어나�이�수련회�장소에�
모인�걸까 �아마도�삶에�쫓겨�잊고�살아온�본래의�ę나Ě
를�찾고�싶고�회원들�서로서로�더�잘�알고�싶고�하나님
에�대한�우리의�사랑을�확인하고�그리고�ę은혜Ě라는�선
물을�받고�싶어서�모이지�않았나�싶다� �

금요일�오후�행사�준비�관계자들이�정성스레�준비한�푸
짐한�저녁�식사를�마친�후�삶이�버거워�지치고�거칠어
진�마음들을�말랑말랑하게�만들어준�배꼽�빠질뻔한�여
러�(BNF으로�마음문의�빗장을�열게�했고�그리고�찬양
과�율동으로�하나님을�향한�우리들의�예배를�시작하였
다��정유상�목사님의�Ĝ기억하라ĝ	신명기�������
라는�
말씀은�광야���년을�지나는�동안�어떻게�먹이시고�지켜�
주셨나 �그리고�오늘�이�시간�여기까지�인도하신�하나

님을�Ĝ기억하라ĝ는�메시지로�가슴에�깊은�울림으로�남
았다��오늘�내게�있는�만나�즉�은혜를�묵상하게�한�설
교�말씀이었다�

목사님�말씀�후�소그룹별로�나누어�숙제로�가지고�온��
Ĝ내�인생의�산과�골짜기ĝ를�그래프로�그려온�것을�보여
가면서�서로�가슴으로�들어주고�또�터놓고�얘기하는��
ę경청의�시간Ě을�가졌다��각자의�삶�속에서�기쁘고�행복
했던�순간들과�힘들고�어려웠던�그때�나의�믿음과�영
적�상태는�어떠했나를�되짚어보는�귀하고�뜻있는�시간
이었다��내가�그�심각한�숙제를�하면서�느낀�것은�내�삶
의�그래프에서�하나님이�보시는�것은�오르락내리락�그
려진�초라한�내�믿음의�곡선이�아니라�당신�자신이�나
에게�보여주시는�올곧은�직선의�은혜였음을�깨달았고�
그것을�생각하며�자고�있는�내�영을�깨우는�좋은�기회
가�되었음을�알았다�

늦은�밤	�시�이후
에는�불꽃놀이와�모닥불가의�나눔의�
시간도�가졌다��그렇게�가까이에서�터지는�불꽃도�처음
이었고�캄캄한�상공에서�함께�)BSNPOZ를�이루어�꽃으
로�피어�내릴�때�그때의�장관은�뭐라�표현해야�할지�안
타깝기만�하였다��그리고�모닥불�가에서의�나눔의�시간
과�기도의�시간은�두고두고�못�잊을�추억거리로�남아�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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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밤�ę잠자리�패션쇼Ě도�빼놓을�수�없는�추억거리였
다��젊은�회원들의�원색적인�속옷의상과�즉석�비닐�잠
옷�남편�속옷을�이용한�패션��그룹별로�저마다의�톡톡�
튀는� *EFB로�만들어�낸�특별한�4IPX��그래서�회원들
의�안면�근육운동에�지대한�공을�세웠던�잊지못할�아
름다운�시간이었다��드디어�취침시간�침낭을�펴고�누
웠건만�두런두런�못다한�이야기꽃이�그리고�아직도�웃
음기�가득한�얼굴들에�잠은�고작�두세�시간으로�만족해
야�했다�

토요일�아침��시�새벽�경건의�시간이다��간단한�말씀과�
개인적인�기도�시간을�가졌고����새날�새롭게�펼쳐�보이
실�은혜를�고대하며�호수�산책에�나섰다��물안개�피어
오르는�호숫가를�따라�걸으며�만나는�모든�것들과�정
답게�인사도�하고�수줍게�피어�있는�풀꽃들과�입맞춤
하며�걸었다��싱그러운�숲�속의�향기에�내�온몸을�내어
주어�깊은�포옹도�해가며�손가락�가락마다�꽃반지�만들
어�낀�우리는�모두가�소녀들이�되었다��
���

아침�식사�후엔�카약�타기�자전거�타기�또는�개인�명상
의�시간을�가졌다��카약이란�것이�보기에�일엽편주와�
같아�보여�위험할�것�같아�약간�겁도�났지만�타고�보
니�내�몸과�일치감이�느껴져�자유롭게�탈�수가�있었고�
그�순간만은�은빛�물결위를�부유하는�한마리의�작은새
가�되어�오롯이�혼자만의�명상의�시간을�가질�수가�있
어서�정말�좋았다�

호수에서�돌아온�후�다�함께�빙�둘러앉아�폐회예배를�
드렸다��Ĝ성령�충만한�삶을�사는�비결ĝ로�각자가�느낀�
소감�감정들을�나누는�시간을�가졌고�서로의�필요를�
알고�채우는�깊이�사귀는�공동체가�되길�모두가�바라
며�간구하는�기도의�시간을�가졌다���박��일의�잊을�수�
없는�여선교회�수련회를�마치면서�이러한�모임의�필요
성과�더�많은�시간들을�함께�했으면�하는�바램들이�있
었다�
� ��

은혜는�뜻밖에�찾아온다고�했다��우리는�모두�은혜에�
굶주려�있으나�혼자가�아니다��더불어�함께�있다는�경
험은�성령�충만한�삶의�비결일는지도�모르겠다��인간은�
사랑에�주려�살고�늘�하나님의�사랑을�갈망하며�산다��
그렇게도�많이�받고�있는데도�말이다��삶에�있어�재발
견은�처음�발견보다�왠지�모르게�더�심금을�울리는�데
가�있다��자격없는�사람에게�주시는�하나님의�선물��뜻
밖의�선물을�받고�온�지금�마음은�이득�본�장사를�한�것�
같아�가슴�뿌듯함을�느낀다��

이�모든�것들로�채워주신�하나님께�감사드리고�세심한�
데까지�신경�쓰시고�준비해주신�준비�위원님들께�다시�
한�번�뜨거운�사랑과�박수를�보내며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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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월�초부터�ę성경�속의�여성들Ě�이란�제목으로��
주�과정의�성경공부를�하였습니다��주일�오전���시�예
배�전에�모여서�시작한�성경공부는�각자의�질문을�찬찬
히�답해�주시는�정유상�목사님의�지도로�여유롭고�차
분한�마음으로�귀를�기울일�수�있었습니다��또한�함께�
하신���분들과�서로�진솔한�소감을�나누며�우리의�삶
을�다시�한번�돌아보고�나눌�수�있는�귀중한�시간이었
습니다�

미리암을�통해서�어린�모세의�곁을�지키며�긍휼의�마음
으로�하나님께�지혜를�구하고�필요한�일�앞에서는�용기
를�가지고�도전하는�모습을�보았으며�출애굽�기적의�사
건�앞에서는�소고를�잡고�춤을�추며�기쁨을�표현하는�여
성으로�소박하지만�물러섬�없는�자세를�지닌�진정�매사
에�깊은�맛을�보는�삶을�배웠습니다��

드보라는�다른�사람의�눈물과�고통을�헤아리는�마음으
로�혼돈을�질서로�만들고�작은�일에도�충성하는�지도자
였습니다��또한�등잔을�지키는�여인같이�항상�깨어�있어
서�남을�격려하고�강건하라고�가르치는�용맹스러운�어
머니의�모습을�보았습니다�

룻과�나오미를�공부하면서는�아들이�죽고�고향으로�돌
아가는�나오미를�룻이�꿋꿋한�사랑으로�가족관계를�이
끌어가는�모습을�보며�어려운�상황�속에서�함께�의지하
며�사랑을�나누는�룻과�나오미의�사랑을�안타까운�마음
으로�그러나�그�속에서�따뜻함을�느낄�수�있었습니다��
그들은�생활이�많이�어려웠으나�서로의�앞�날을�격려해
주고�시어머니가�주선하는�룻과�보아스의�연애담은�모
두에게�미소를�자아내게�하였읍니다��경제적으로�어려
웠으나�그래도�Ĝ너희�땅의�곡물을�벨�때에�밭�모퉁이까

지�다�거두지�말고�너의�떨어진�이삭도�줍지�말며�너희�
포도원�열매를�다�따지�말며�너의�포도원에�떨어진�열
매도�줍지�말고�가난한�사람과�타국인을�위하여�버려두
라ĝ는�교훈도�마음에�담고자�하였습니다�

에스더는�불우한�어린시절을�보냈으나�	성경공부반원
�
모두가�부러워했던�뛰어난�미모로�왕후까지�되었습니
다�그러나�민족의�어려운�상황에서�자신의�목숨까지�걸
고�민족을�위하여�기도로�요청하는�모습을�보면서�뿌
리와�동기를�바로�알고�민족과�함께�하는�의지를�배울�
수�있었습니다��그녀의�Ĝ죽으면�죽으리로다ĝ�라는�단호
한�결심을�통해�기도로�사람의�마음을�움직이시는�하
나님께�진정�순종하는�모습을�볼수�있었습니다��재촉하
지�않고�때를�기다리며�깊은�신뢰를�가지고�주님께서�
일할�수�있는�시간을�드리는�에스더로부터�많은�배움을�
얻었읍니다��

예수님의�어머니�마리아는�요셉과�약혼중에�예수님을�
수태하게�되는�것을�천사�가브리엘에계서�전해�듣고�부
터�많은�어려움을�겪었으나�이�모든�말을�마음에�두고�
순종하여�예수의�어머니로서의�삶을�참고�기다리며�살
아갔습니다��그중에서도�예수님이�처형의�어려움을�겪
을�때�십자가�아래의�고통을�입에�수건을�물고서�애써�
아들의�죽음을�지켜보는�성화를�보면서�더�간절하였습
니다��누구보다�힘든�삶을�보낸�위대한�어머니의�모습
이었습니다�

안나는�결혼후�칠년만에�남편과�사별하고�여든네�살이�
되도록�성전을�떠나지�않고�밤낮으로�금식과�기도로�하
나님을�섬겨왔습니다��그녀는�그래서�은총을�입은�아름
다운�노인이었습니다��기도와�기다림으로�하나님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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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관계를�이어가고�자신을�절제하며�삶의�중심에�
언제나�하나님을�모시는�안나는�늘�깨어서�기도하며�기
다리는�여인이었습니다�
�
마리아와�마르다를�통해�흔히있는�자매간의�조그만�갈
등�속에서�마르다의�손님대접하기를�배우며�그래서�부
지중에�천사를�대접할�수�있는�것을�볼수�있었고�마리
아가�예수님의�발�앞에�앉아�집중하여�말씀을�듣는�모습
을�생각해�볼�때는�우리도�진실된�사랑�앞에서는�염려
하지�말고�푹�빠져서�전념할수�있는�진실한�마음을�가
질�수�있기를�기도해�보았습니다�

루디아를�통해서는�믿음은�들음에서�나고�말씀을�청종
의�자세로�듣는�모습을�공부하였습니다��한문을�잘�아

시는�교우께서�청종이란�그냥�듣기만�하는것이�아니라�
잘듣고�순종하는�것이라�다시�풀이해�주셔서�더욱�바
로알고�순종하는�모습이�귀하게�느껴졌습니다��말씀을�
사모하고�힘쓰는�행위�그래서�믿음을�성장시켜�가족과�
이웃에게�하나님의�말씀을�전한�루디아는�진정�모두를�
섬기고�위로해�주는�여인이었습니다�

빠르게�변해가는�세상속에서도�언제나�변치않고�우리
에게�교훈이�되는�부드러우면서�용기가�넘치고�주위
사람을�배려하며�차분히�때를�기다리며�기도로�살아
온�그들의�삶의�아름다운�모습은�진정�큰�가르침으로�
남게되었읍니다��성경공부를�마치며�우리들의�영혼에�
그들의�모습을�담은�작은�등불을�하나씩�밝혀가고�싶
습니다��

�주에�걸친�여성�교인들의�주일�아침�성경�공부반

뒷줄��윤선희�김성경�	전도사
�최현주�이숙희�강순선�신�영

앞줄��정유상�목사�	성경공부�강사
�최인경�박순혜�장인숙��

	김경순�김계남�심성옥�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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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가장�기뻐하시는�것은�우리가�하나님을�찾아
가는�것입니다��하나님은�우리를�만나고�우리의�소원을�
들어주시기�원하십니다��이를�위해��마련된�것이�구약시
대의��제사요�오늘날의��예배입니다�

예배를�준비하면서�전교인이�흠뻑�빠져들�수�있는�예배
란�어떤�것일까를�생각해보곤�합니다��예배준비는�강대
상�십자가�아래에�있는��큰�성경책에서��주일�말씀을�열
어�드림으로서�시작합니다�

교회절기에�따라�강대상의�색깔도��보라색�흰색�초록
색�자주색으로�바뀜니다��강림절	대강절
에는�회개를��
상징하는�보라색을�크리스마스에는�승리를�상징하는�
흰색�주현절에는�승리를��상징하는�초록색�혹은�횐색
을�사순절과�성주간에는�회개를�상징하는�자주색을�부
활절에는��승리를�상징하는�횐색을�성령강림절에는��성
령을�상징하는��붉은색을�사용합니다��십자가�아래�성
경책의�책갈피�설교대�그리고�목사님�가운의�칼라도�함
께�바뀜니다��물론�성만찬과�세례식의��준비도���예배부
의��주요한�임무�중의�하나입니다�

��시간�연속기도는�교회마다�여러가지�다른�방법으로�
시행되지만�우리교회와�같이�본당에서�교인들이�돌아
가며�드리는�연속기도는�참으로�아름답습니다��더�많은�
교인들이�참석하기를�원합니다��우리가�드려오고�있는�
예배의�순서와�내용도�좀�더�깊이�생각해보아야�합니
다��성령님의�임재를��경험하는�길이라면�우리들의�마
음과�귀�그리고�눈을��열�수�있도록�예배�형식의�변화도�
시도하여야�합니다���우리의�신앙�공동체에�아직�들어
오지��못한��영혼들�특히��젊은층과�유학생들을�고려해
야�합니다��

예배는�하나님께�드리는�제사입니다��따라서�우리의�입
맛에��맞는��예배가�아닌��하나님이�기뻐�받아주실�예
배이어야�합니다��우리는��예배후에���Ĝ오늘�예배는�별
로야ĝ��Ĝ오늘�예배는�참�좋았어ĝ�Ĝ오늘�예배는�은혜로
웠어ĝ�등으로�이야기하는�것은�자신의�만족을�기준으로�
하는�판단이지�ę하나님께�드림Ě이라는�차원에서�나오는�
것이�아닙니다�

하나님은�메마른�기도�형식적인�예배를�받으며�기뻐하
시는�분이�아닙니다��예배는�우리의�만족과�유익을�위하
여�나의�편리한�방식대로�드리는�것이�아닙니다��예배는�
하나님을�기쁘시게�하기�위해�내가�죽는�것입니다��나의�
죽음을�대신하는�의식입니다��이것은�단순한�죄의�사함
뿐만�아니라�나의�인격과�생각을�하나님�앞에�겸손하게�
드리는�것입니다�

지난��월부터�성가대�좌석의�위치를�조정하고�예배의�
순서와�형식을��변경할�때�몇�분의�교우님들이�불편해�
하는�것을�보았습니다��예배를��준비하시는�목사님과�성
가대�지휘자�그리고�예배부팀이�새로운�예배순서를�통
해��보다�깊은�은혜�속으로��들어갈�수�있도록�노력하였
습니다��하지만�아직�보완하여야�할�문제도��있고�앞으
로�계속�검토해야�할�숙제가�많습니다��

예배�순서와�그�준비도�중요하지만�예배부에서�가장�중
요하다고��생각되는�것은�예배에��임하는�우리의�자세
와�마음입니다��예배가�시작하기������분�전에�함께�통
성으로�기도드리고��찬양하는�모습도�교인들이�개인적
으로��기도하고��묵상하는�모습도�모두�아름다운�예배의��
첫걸음이�될�것입니다�

제�부��봉사와�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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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의��ę임마누엘�성가대Ě를�
사랑합니다���년전�미국�보스톤에�입성하여�바로�우리�
북부�보스톤�교회를�다니게�되었습니다��당시�성가대는�
김기영�작곡가께서�지휘를�하셨는데�주일마다�성전에
서�드리는�찬양은�제게�은혜의�찬송으로�들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업의� 특수성
으로�인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여서� 교회를�
다녀도�특별한�봉사를�할�수
가�없었습니다��잠시�성가대
에서�봉사를�한�적이�있기는�
하였으나�짧은�경험과�부족
한�음악�실력으로�차마�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성가대에�
들어설�엄두도�내지�못하고�
일년을�바라만�보며�지냈습
니다��

그러던�중�이지은�지휘자가�새로�오셨는데�당시�성가
대장을�하시던�권사님이�손을�잡아�성가대에�참여하도
록�추천해�주셔서�꿈에만�그리던�성가대원이�되었습니
다��음악적인�재능이�부족한�저는�총무직을�맡아서�대원
들을�돕겠다고�결심했습니다��

적은�인원이지만�이지은�지휘자께서�잘�어우러진�화음
을�만드시어�교인들께서도�듣기�좋다고�칭찬을�하십니
다��몇�차례�주변�교회에�초청되어�찬양을�드린�적도�있
으며�그�때마다�좋은�평가를�받곤하여�큰�보람을�느끼
고�있습니다��이러한�임마누엘의�기본적인�실력은�전통
에서�나오는�것이라는�생각이�들곤합니다��

지금의�장로님들�권사님들
께서�수�년전�부터�이루고�
닦아놓은�기반�위에�지금의�
ę임마누엘� 성가대Ě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년을�이어온�전통은�보스톤
의�어떤�교회에서도�이루지�
못한�결실입니다��이제�우리
에게는�이러한�전통을�계승�
발전시켜야�할�과제가�있습
니다��중년층�이하의�대원들

이�적극�참여하여�임마누엘을�이끌어야�할�것입니다��
하나님께�드리는�예배에�빠질�수�없는�찬양의�제사를��
ę임마누엘�성가대Ě가�이어나가야�할�것입니다��이�시간�
하나님께�두�손을�모아봅니다��사랑하는�ę임마누엘�성
가대Ě를�위해�기도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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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옛날에�황금물고기�한�마리가�연못에�살았답니다��
그�물고기는�자신의�빛나는�비늘이�너무�이뻐�모든�물고
기들이�다�자신을�바라�볼�줄�알았어요��Ĝ이렇게�아름다
운�날�모두가�좋아�할거야�ĝ�그는�물고기들이�모이기를�
기다렸어요��그런데�참�이상한�것은�그�황금물고기�옆에�
물고기들이�가까이�오지를�않는�것이었습니다��Ĝ이상하
다��내가�참�이쁜데�왜�날�모두�피하는�것일까 ĝ�황금물
고기는�외로웠고�하루하루가�전혀�행복하지�않았어요��
�
그러다�하루는�새�물고기가�그�연못에�이사왔어요��새�
물고기는�황금물고기를�보자�감탄을�하며�이렇게�말했

어요�� Ĝ황금물고기야�황금물고기야��너�너무�이쁘다��
네�비늘�하나만�나에게�줄래 ĝ�자기에게�다가와�말을�
부치는�새�물고기가�너무�고마워�황금물고기는�얼른�자
신의�비늘을�하나�떼어�주었어요��그러자�이걸�본�다른�
물고기들이�황금물고기에게�부탁을�하기�시작했어요��
Ĝ나도�하나�줘��나도��나도�ĝ�황금물고기는�신이�나서�자
신의�비늘을�하나씩�다���떼어�주었어요��그리곤�자신은�
그만�평범한�물고기가�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황금물고기는�행복했어요��왜냐하면�다른�물고
기들이�행복해하는�모습에�자신이�더�행복해졌거든요��
그리고�그들은�친구가�되었어요��그러다�어느날�밤�그�
연못�옆을�지나�가던�사람들이�깜짝�놀랐습니다��연못
이�환하게�빛나는�것이었어요��연못�속을�들여다�보니�
그�속에는�황금비늘을��가진�수�많은�물고기들이��신나
게�헤엄치고�있었답니다�

교회�교회를�생각하면�늘�떠오르는�얘기이다��우리는�
황금비늘을�가져서�신나게�노는데�밖에선�우리의�빛을�
보고�다가�온다��황금어장의�얘기는�나의�어렸을�때의�
모습을�떠올리게�한다��고뭇줄도�철봉놀이도�잘�못하는�
난��늘�활기�찬�아이들이�부러웠다��그렇게도�친구들에
게�인기가�있고�싶었는데��어찌�할�줄을�몰랐다��내가�가
진�것을�주고�싶어도�줄�용기가�없었다��거절�당할까봐��
겁이�많아서��가만히�바라보기만�했다�
�
난�선생님들이�다루기가�쉬운�아이였을�것이다��늘�정
돈이�되어있었으니까��요즘도�난��교회�가기�전�토요일�
밤에�가방을�싼다��성경책�기도노트�말씀$%�방문자
들께�드릴�$%�책�헌금��도시락만�없다��그리곤�교회에�
갈�생각에�가슴이�설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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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ହ݀��֙ӝ֛ - 47

그러나�학교와�교회��다른�것이�있다��학교는�경쟁이다��
잘�해야한다��좋은�성적이�날�평가한다��약점보다는�장
점을�보여야�한다��공식대로�해야한다��잘하는�아이들
이�칭찬듣는다��울면�챙피하다���교회는�다르다��누구든
지�올�수�있다��오기만�해도�고맙다��공짜다��환영한다��
아픈�사람은�더�귀하다��울어도�된다��약한�자가��먼저
다��꼴찌가�일등�된다��학교보다�교회는�얼마나�더�좋은
가 �재미있다��편하다��반갑다���친구가��많다��외롭지�
않다��나눌�줄도�안다��받아서�신난다��예배가�수업보다�
훨씬��이만큼�더�좋다�
�
매주�새로운�사람들을�만난다��Ĝ안녕하세요 �잘�오셨습
니다���반가워요��제가�가진�황금비늘을�나눌게요��그냥�
가지세요��받아�주셔서�고마워요��우리�재미있게�놀아
요�ĝ�우리�교회에�오시는�모든�분들이��행복했으면�좋겠
다��누구든지�환영받는다��아무나�올�수�있다��필립�얀시
는�ę교회�나의�고민�나의�사랑Ě에서�이리�말했다��Ĝ교회
란�그것도�하나님의�교회란�한없이�크고�한없이�작다��
그토록�크므로�겸손한�자들이�와서�높임을�받는�곳��그
토록�작으므로�높은�자들이�낮고�낮아져야�들어�올�수�
있는�곳��교회란�실로�이와�같다�ĝ�
�
황금어장��우리교회의�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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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신디�볼드윈�	-VDJOEZ�#��#BMEXJO
�이라는�여선교회�
회원이�오하이오에�살고�있었습니다��그녀는����년�전�
	����년
�당시�어둠�속에�살고�있었던�한국여성들을�위
한�교육사업과�복음전파를�위하여�정성을�담은�지정헌
금을�하였습니다��

이를�계기로�감리교단은�오하이오�연회�여선교회의�ę메
리�스크랜톤Ě�	.BSZ�4DSBOUPO
을�한국에�첫�여선교사
로�파송하여�이화학당을�설립하고�여성들의�교육과�사
회�참여의�길을�열었습니다���또한�당시�미국�남부에서�
사회적으로�소외를�당하고�어려운�삶을�살던�여성들이�
전도부인�	#JCMF�8PNFO
�훈련을�받고�한국에�나가�복
음을�전했습니다�� Ĝ한국여성들�스스로�복음을�전하여�
보다�나은�미래를�갖게�한다ĝ는�목표로�한국여성들을�
훈련하여�전도부인들로�양성하였습니다��그들은�점심
을�금식하고�ę산나물�뜯기�미역과�조개�따기�닭�키워�
달걀�팔기�옷�수선과�빨래해주기Ě�등으로�선교비를�모
았다고�합니다��

역사를�돌이켜�보면�한�여성의�복음�전파를�위한�헌금
이�얼마나�큰�열매를�맺었는지�볼�수�있습니다��또한�어
려운�중에도�한국에�나가�당시�어둠�속에�살고�있었던�
한국�여성들을�ę전도�부인Ě들로�훈련시켜�헌신하게�했
던�미국의�ę전도부인Ě들에게�우리는�큰�은혜와�사랑의�
빚을�진�자들입니다���이제�우리는�아직도�어둠�속에�살
고�있는�아시아�여성들을�위한�ę아사아�전도�부인�사역Ě
을�도와야�할�때입니다��우리는�성경속에서도�믿음의�여
성들을�만납니다��우리도�그들처럼�주님께�의지하고�가
족과�어려운�이웃을�사랑하면서�아름다운�신앙의�길을�

용기있게�함께�걸어�가야겠지요��

이민�교회의�성장과�발전의�저변에는�교회의�크고�작은�
행사를�돌보고�ę음식바자Ě와�ę야드세일Ě등을�통해�선교
기금과�활동자금을�마련하여�교회�살림에�보태고�선교
와�사랑의�실천에�앞장서고�나아가서는�ę아시아�전도
부인�사역Ě에도�동참하는�여선교회�회원들의�헌신과�봉
사가�큰�힘이�되어�왔습니다�

특히�우리교회�여선교회는�회원들이�각자의�달란트를�
교회�봉사에�아낌없이�바치며�헌신하는�생기가�넘치는�
아름다운�모임입니다��특히�교회�초창기부터���여년간�
오로지�굳센�믿음과�소망과�사랑으로�여선교회를�지켜
오신�여러�권사님들의�모습은�우리교회의�자랑이며�빠
르게�변화하는�현대를�살아가는�젊은�여성들에게�참된�
ę신앙의�길Ě을�보여�주시고�계십니다��또한�젊고�유능한�
인재들이�많아서�여선교회의�앞날이�기대�됩니다�

우리�여선교회를�향한�제�작은�소망은�우리�여선교회
가�회원간의�친교와�성경공부에�더욱�힘쓸�수�있는�기
회가�주어졌으면�합니다��또한�주방시설의�개선과�쓰레
기�재활용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년에�표어를�Ĝ사랑으로�함께�하는�여선교회ĝ로�정
하고�여러가지�활동과�지원사업을�수행하였습니다��그�
중에�중요한�활동을�소개합니다��참여하여�주신�모든�
여선교회�회원님들�목사님�우리교회�성도님들�그리
고�늘�우리와�함께하여�주시는�주님께�감사와�사랑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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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여선교회의�행사�	전국�수련회�가을�찬양제�선교기금�걷기
�참가
���������캄보디아�여름성경학교�점심�식사�운영비�지원�멕시코�단기�선교�비용�지원����
친교���창립기념�오찬�부활절�오찬��추수감사절�오찬�성탄절�오찬�/&�목회자�모임�여선교회�친교�모임
봉사���한인회�체육회�점심�여름�성경학교�점심��목회자�친교�모임�식사

경조�ĕ�카드�보내기�	회원�생일�경조사
�심방�및�기도
교육�ĕ�여름�수련회�선교학교�참가�한인�여선교회�전국�지도자�훈련�참가�3FDJQF�정리�도서�구입�
환경�미화���화단�가꾸기�사진�전시�주방관리
기금�마련���야드�세일�	교인들의�%POBUJPO�물품�음식�$SBGU
�고기�세일�김밥�세일�

해외�선교�용품�마련����ę뜨개질반Ě�모임
사회�사역���-B[BSVT�)PVTF�	)PNFMFTT�4IFMUFS
�물품�보조�#SFBE���3PTF�	4PVQ�,JUDIFO
�물품�보조
취미�모임���송편�만들기�강습�1IPUP�에세이반

/&�여선교회�선교기금�걷기�참가� 부엌에서�친교를�준비하는�회원들�

맛있고�예쁜�송펀�만들기� 선교지원을�위한�뜨개질�모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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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신앙을�양육하고�전도의�모체가�되어�온�여선
교회�그�뿌리를�내리게�하고�꿈을�키운�겨자씨들을�살
펴봅니다�

첫번째�겨자씨는�����년�오하이오주�어느�여선교회원
이�한국을�위하여�드린�선교헌금����이었습니다���조
선�여성들의�어두운�절망속의�생활�이야기를�듣고�그들
을�위한�교육사업과�복음전파를�위해서�이�머나먼�미국
의�한�여성의�마음이�움직인�것이었습니다��이�선교헌
금은�미국�여선교회로�하여금�한국�여성에�대한�선교에�
관심을�가지게�하였고�첫�여선교사로�스크랜턴�선교사
가�그녀의�아들�아펜젤러�목사와�함께�파송되었다고�합
니다��선교사님이�덕수궁담을�지나다가�한�아이를�안고�
구걸하는�여인을�만나서�그를�데려다가�돌보아�주었다
고�합니다��그�어머니가�첫�환자가�되었고�그�아이가�첫�
학생이�되었다고�합니다���

남편에게�쫒겨난�첩들�질병에�시달리고�가정에서�버림
받은�갈�곳�없는�여인들이�교회로�몰려왔습니다��주님
의�복음은�그들의�눈을�뜨게�하였고�어둠�속에�환한�빛
이�되었습니다��미국으로부터�태평양을�배로�건너�조
선의�여성들을�향해서�오직�복음의�열정�하나를�안고�찾
아온�여선교사들ģ��전혀�맞지�않는�음식들�된장�고추
장�마늘냄새�젖국들ģ�언어의�불소통�낯선�풍습들�괴
로운�식생활과�비위생적인�생활환경들이�그들을�괴롭
히고�서양귀신이라는�명칭아래��쏟아지는�적개심들이�
그들�앞을�가로�막고�있었습니다�그러나��그�무엇도�하
나님을�향한�사랑과��조선여성들에�대한�사랑의�열정을�
가진�그들이�발길을�막을�수가�없었습니다��

미국�여선교회는�이화학당�배제학당�뿐�아니라�한국
에���여개의�학교를�세웠습니다��교회를�세우고�병원을�
세우고�학교를�세웠습니다��그들로�인해서�한국여성들
은�복음에�눈을�뜨고�교육을�받고�심지어�미국에�유학
하여�조선여성들의�눈을�뜨게�하는�여성�지도자로�세워

졌습니다��그들의�땀과�희생이�오늘날�한국교회의�초석
이�되었습니다��

두번째�겨자씨는�����년�미국�이민교회의�한인여성들
을�위한�ę전국연합회Ě를�시작하고자�드려진�����의�헌
금이었습니다��김혜선�목사님이십니다��말레이지아�선
교사이신�부모님�밑에서�자라난�김혜선�목사님은�����
년대에�감리교�신학대학을�졸업�한�후�미국에서�박사
과정을�마치고�목사안수를�받으셨습니다��이민한국교
회에서�부목으로�사역을�하던�목사님께서는�한국여성
들이�교회에서�그들의�잠재력과�능력은�제대로�발휘하
지�못하고�또�훈련받지�못하고�있는�점이�너무�안타까
우셨습니다��Ĝ한국�여성들을�가르치자��훈련하자��더�이
상�부엌에서만�일하는�것이�아니라�그들에게��하나님
께서�주신�귀한�달란트를�맘껏�펴게�해�주자ĝ고�결심하
셨습니다���목사님은�미국�여선교국에�들어가셨고�그
곳에서�한인�여성들을�위한�지도자�훈련을�����년�부
터�시작�하셨습니다�

����년�드디어�목사님의�작은�겨자씨�����불을�시점
으로�한인�여선교회는� ę전국연합회Ě란�이름으로�독립
된�한인여선교회를�조직하게�되었습니다��한국�여선교
회�회원들이�선교를�위한�새로운�역사를�시작하게�된�
것입니다��미국여선교회와�협력하며�독립적으로�한국
여성들의�창의성과�열정�그리고�아시안으로서의�부르
심을�사용하여서�아시아로�향한�선교의�불길이�번졌습
니다��중국�몽골�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지아�인도
를�다니며�그�곳의�여성지도자들을�훈련하며�문맹퇴
치�위생교육�기술교육��청소년�교육�등에�참여하게�되
었습니다��

미국내의�한국여성들을�위한�지도자�훈련세미나� 한
국어�자료개발�6/의�정책과�세계적�이슈를�공부하는�
6/�세미나�미국내에서의�정치�및�사회�이슈들과�입법
을�공부하는�%$세미나�지도자�훈련을�위한�코사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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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쉽센터�구제와�선교사역에�참여하는�세미나등�한인
여성으로�이러한�지도자�훈련을�받을�수�있는�넓은�길
이�열리게�되었습니다��한인을�위한�선교학교가�따로�
개설되고�감리교��세�여성들을�위한�훈련이�실시되어
서��세와��세를�함께�연합하여�선교하는�장을�마련하게�
되었습니다��개체�교회에�국한된�우리의�신앙생활을�더�
넓고�크게�높이�열어주는�그�일을�전국연합회를�통해
서�하고�있음을�보았습니다��작은����불의�헌금이�이제��
연지출���만불의�규모가�되었습니다�

세번째�겨자씨는�크리스틴�전이라는�한�젊은�한인�여성
입니다��브라운대학��학년�때�한�친구로부터�ę크리스챤
이�사회정의에�대해서�침묵하고�있는�것이�아닌가 Ě�힘
을�잃고�타협하는�한�종교로�기독교를�규정짓는�친구와
의�토론에서�부터�시작되었습니다��남북전쟁�당시�남쪽
에서는�기독교인들이�노예의�인권을�옹호하기는�커녕�
오히려�정당화하여�아프리카�노예를�이용하여�그들의�
기업의�기득권을�챙기는�예를�드는�친구를�향해서�자신
이�만약�그�시대에�살았다면�노예의�인권을�위해서�일
했을�거라고�자신있게�말했습니다�

그에게�일주일�후에�친구가�말했답니다��Ĝ지금�현대에
도�노예제도가�있는�것을�아느냐ĝ�고하면서�인신매매에�
대해서�말했습니다��Ĝ너는�이일에�대해서�크리스챤으로�
무엇을�할�수�있느냐 ĝ�고�물었습니다��아무말도�못하
고�심지어�인신매매는�커녕�사회시사에는�전혀�관심이�
없는�그에게�무엇인가�새로운�머리를�꽝�부딪히는�도전
이�온�것입니다��바로�며칠�후�신문에서�한인�마사지팔
러라는�성�윤락가에�팔려와�억압되어�있던�자기�나이�또
래의�한국여성들의�기사를�읽고서는�밤새�갈등의�시간
이�있었다고�합니다��ę나는�부모님을�잘�만나�이렇게�대
학에서�공부도�하는데�나와�같은�나이의�저�애들은�저�
윤락가에서�감옥과�같은�사창가에서�몸도�망치고�아무�
희망없이�절망에서�살고�있었구나ģ�그것도�길�하나�건
너서�그들이�바로�내�곁에�있었는데도�나는�아무것도�모

른�채�이렇게�안일하게만�살았구나�내가�저들이�될�수
도�있었는데ģĚ�그들을�향한�연민은�계속�되었으나�그
녀의�자신에�대한�한계와�낙심은�너무나�컸습니다��그
러한�그에게�한�찬송이�계속�들려왔다고�합니다��한국
어로�번역을�하면�ę누가�나를�위하여�갈꼬 �주여�제가�
여기있사오니�나를�보내소서Ě��ę주님�저는�아직�어리고�
세상도�모르고�제가�할�수�있는�것이�무엇입니까 �세
상은�너무나�크고�저는�너무나�연약한�한�아이입니다�Ě

새벽�동이�틀�즈음�마침내�그녀는�결심을�하였습니다��
자신을�하나님께�드리기로�한�것입니다��이것이�1P�
MBSJT�1SPKFDU의�첫�시초�겨자씨가�되었습니다������년�
이후���년간�현대�노예제도인�인신매매제도와의�전쟁
이�시작되었습니다��그녀의�리더하에�인신매매의�희생
자들의�구출이�시작되고�그들을�보호하고�재활을�위
한�시설�프로그램�%$경찰과�변호사들과�파트너로�일
을�하고�희생자들을�보호하기위한�법안통과�등�많은�
일들이�연결되었습니다��한�연약한�대학생의�주님의�
부르심에�대한�응답으로�시작된�일이었습니다��

한�영혼을�사랑하여�행하는�어떤�섬김�친절�위로�헌
신ģ�그것이�어떻게�자랄지�알지�못하지만�확실한�것
은�우리�주님께서�자라게�하시고�많은�열매를�맺게�하
시리라는�것입니다��우리가�얼마나�큰�일을�할�수�있는�
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얼마나�큰�사랑으로�그�일을�
하느냐가�중요하다고�마더�테레사가�말하셨습니다��우
리도�오늘�할�수�있는�작은�겨자씨�하나�그것을�심기를�
원합니다��그�씨�속에�숨어있는�큰�나무를�바라봅니다���

�� � � ����������정리��김지영�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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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하나님께서�인간에게�명령하신�십계명�중� �번째가� Ĝ
네�부모를�공경하라� 	출애굽기������
ĝ�입니다��공경
	IPOPS�PS�SFTQFDU
이라는�말은�예를�갖추어�공손히�섬
기는�것을�말하며�부모에�대한�공경은�의�식�주를�포
함한�육체적인�건강과�정서적으로�편안함을�주는�정신
건강이�포함되어야�하고�이러한�것들이�자녀들의�부모
에�대한�의무�제�호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이것은�시
대의�변화에�따라�현대의�핵가족�제도	UXP�HFOFSBUJPO�
GBNJMZ� PS� OVDMFBS� GBNJMZ
와는�상반되는�개념으로서�
자녀들의�부모에�대한�역할과�의무를�정부나�사회가�떠
맡아야�하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

우리가�살고�있는�이�땅�미국은�하나님이�자녀들에게�명
령하신�부모에�대한�공경의�의무를�정부가�대행하고�있
으며�우리�한인�이민��세들은�정부로부터�재정적인�혜
택은�받고�있으나�정신적인�평안을�위한�혜택은�언어와�
풍습의�차이로�혜택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우리�한인�
사회가�그�중�일부분을�담당해야�하는데�그것이�바로�여
기에서�말씀드리는�상록회�	노인사역
�입니다�

노인들의�외로움과�상록회

인간은�세월이�흐르면서�몸과�마음이�늙어가게�마련입
니다��젊은�시절�집안이�자녀들로�북적이며�행복했던�가
정은�어느덧�옛�시절로�흘러갑니다��자녀들은�다�자라�
저희들�갈�데로�가고�옛날의�부모였던�우리�노인들은�빈�
집만�지키는�&NQUZ�OFTUFS로�전락하고�말았습니다��더�
이상�부양할�가족도�없어�가족들의�생계비를�벌어야�할�
책임도�없는데다�대화할�상대도�없어�고독과�소외감이�
심각해지는�것입니다��이제는�더�이상�자신이�쓸모없는�
존재라고�느끼며�더욱이�동년배들이�하나씩�타계함에�

따라�죽음에�대한�두려움과�고독감으로�인생이란�무겁
고�슬픈�것처럼�느끼게�됩니다��한국에서의�노인�자살
율이�0&$%�국가�중��위라는�것이�이를�입증합니다��

����년대�말�미국�이민법�개정�후�낯설고�물설고�언어
와�풍습이�다른�이�나라에�건너온�우리�이민��세대들은�
그동안�피나는�노력으로�자녀들을�잘�키우고�교육시키
려�애쓰고�살았습니다��그�자녀들이�오늘의�미국을�이
끌어가는�동력의�한�부분을�맡고�있는�데�대해서�자부
심을�느끼고�있습니다��노인들의�구부정한�허리와�절룩
거리는�다리는�지난날�생활전선에서�승리한�영예스러
운�부상이요�얼굴의�주름살은�생활�전선에서�길러�낸�
공로로�받은�훈장이라고�생각합니다�

이처럼�일할�수�없다는�좌절감�같은�연배의�사람들이�
타계할�때의�고독감�건강과�제한된�생활로�인한�불안�
이런�것들이�노인들의�정신적�퇴화를�유발합니다��이럴�
때에�교회내에�상록회	노인사역회
를�설립하여�목사님
의�말씀을�통한�정신적�건강의�도움과�노인들에게�삶의�
목적과�의욕을�심어주고�정신적�퇴화를�유발하는�요인
을�제거해주며�우리가�이�세상에서�사는�것은�존재의�
끝이�아니고�지금의�삶은�영생을�위한�준비과정이고�하
늘나라에서의�큰�공연을�위한�예행연습�과정이라는�것
을�깨닫게�함으로써�노인들에게�삶의�기쁨을�더하여�줄�
수�있을�것입니다�

또�동년배의�노인들끼리�모여�딸�사위�자랑�아들�며느
리�자랑�손자�손녀들의�재롱이야기�그리고�사회문제�
경험�등을�토의하며�서로�유익한�시간을�갖습니다��맛
있는�점심�식사를�통하여�우의를�다지고�친구들을�사
귐으로서�노인들에게�삶의�기쁨을�더하여�줄�수�있다
고�생각합니다��

ઙޙ�ӂ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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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BTTBDIVTFUUT�주�정부에서�많은�예산을�들여서�
운영하는�각�$JUZ나�5PXO의�4FOJPS�$FOUFS가�있습니
다��하지만�우리�한인�노인들에게는�언어와�풍습의�장
애로�참석이�어려우므로�#PTUPO�지역에서�유일하게�우
리�교회가�상록회를�월��회�운영하고�있습니다��이것은�
우리�교회의�자랑이요�하나님께서�크게�기뻐하실�일이
라고�생각합니다��또한�우리�상록회는�문호를�개방하여�
종파나�종교에�관계없이�환영하는데�현재�등록된�회원�
약���여�명�중���%가�우리�교인이고���%�정도가�타교
인입니다�

현재�우리�상록회에서는�회원들에게�보다�도움이�되는�
일들을�연구하고�있으며�현재�시행하고�있는�QSPHSBN
은�첫째�목사님의�설교�말씀을�통해서�하나님의�사랑과�
보호하심을�증언하고�있습니다��둘째�건강�증진을�위
해서�매월��회�%S��(SBDF�,JN의�7JUBNJO�%�영양주사
와�가을철의�'MV�TIPU이�계획되어�있으며�요가�및�율동
체조도�하고�있습니다��셋째�가장�즐거운�시간은�역시�
점심시간입니다��노인사역부장님을�비롯한�자원봉사자�
여러분과�이중문화�선교회�회원들이�정성껏�준비해�주
시는�점심을�먹습니다��이�맛있는�점심을�들면서�담소
하다�보면�어느덧�한�시간이�훌쩍�지나게�됩니다��넷째�
점심시간이�지나면�오락시간인데�#JOHP�HBNF�노래부
르기�한국�,#4�노래자랑�영상을�관람하며�즐거운�시간
을�보냅니다��더욱�흥미로운�QSPHSBN을�개발하도록�노
력�중입니다�

또한�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야외예배가�계획되어�있
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창조
하신� 녹음� 짙은�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시원한� 바
닷바람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오색찬란
한� 물감으로� 장식한� 단풍나무들과� 하루를� 지내고�
나면�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젊어지는� 듯합니다��
�

맺는�말

우리�상록회�회원들은�모일�때마다�일찍이�뜻이�있으
셔서�상록회를�설립하시어�외로운�노인들을�불러모아�
예배드리게�하시고�맛있는�점심을�먹여주시며�친교
와�오락을�통해서�기쁨을�주시는�하나님께�늘�감사드
리고�있습니다��우리�상록회원�대부분은�지난�날�장로�
권사�집사�혹은�평신도로서�하나님을�섬겨�온�분들입
니다��지난날의�경험을�되살려�더�보람�있고�교회에�도
움이�되는�일을�하고자�해도�심신이�말을�듣지�않으며�
우리�노인들의�육체와�정신의�변화는�하루하루가�달라
져�가고�있음을�실감합니다��우리�노인들은�눈이�침침
해서�운전이�어렵고�귀가�잘�들리지�않으며�걸음걸이가�
힘들어�집니다��

끝으로�우리�상록회를�위해서�기도해주시고�물심양면
으로�도와주시는�목사님과�제직�여러분�그리고�회원들
의�건강유지를�위한�요가�및�율동체조�인도로�애써주심
에�감사드립니다��또한�노인들을�위해�영양�및�예방주
사를�위해�애써주신�손길과�모임�때마다�맛있는�음식을�
위해�주방에서�수고하신�노인사역부장님과�자원봉사
자�여러분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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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역사속에서�가장�떼어�놓을수�없는�것�중�하나
가�숫자가�아닌가�생각해�봅니다��하나님이�천지를�창조
하실�때부터�하루�이틀�사흘ģ��계속해서�숫자는�존재
해�왔습니다���그중에서도�가장�안정적인�숫자를�꼽는
다면�당연�ę�Ě이�아닐까�생각합니다���숫자�ę�Ě과�인간과
의�관계는�우리의�생활속�모든�곳에서�찾아볼�수가�있
습니다��예를�들자면�성부ġ성자ġ성령�하늘ġ땅ġ바
다�머리ġ몸ġ꼬리�등등�숫자ę�Ě이�삶의�중요한�곳곳
에�자리하고�있습니다��아기�예수님이�태어났을�때도��
가지�보물을�선물�받았습니다��옛날�어렸을�때�친구들과�
게임이나�가위ġ바위�보�할�때도�삼세판이라는�말을�줄
곧�했습니다��아이가�태어나서�가장�먼저�접하는�저전거�
또한�세�발�자전거�입니다��
�
제�나이가�이제���대�후반이�되면서�저의�인생�역시��
등분을�해�보았습니다���태어나서�부모님�슬하에서�결혼
하기�전까지가�처음��분의�����결혼해서�내�자신이�부모
가�되면서�아이를�키울때가�중간��분의�����아이들이�커

서�장가나�시집가서�내�자신이�할아버지�할머니가�되
었을�때�마지막��분의����저는�지금�중간��분의��에서�
삶을�살고�있고�저와�나이�또래가�비슷한�청록회원	청
장년부원
분�들�또한�비슷한�삶을�사시고�비슷한�고민
을�하면서�인생의�중간��분의��을�보내고�있으리라�생
각합니다��삶에�있어서�어느�한�순간�중요하지�않은�시
간이�없겠지만�중간��분의��이야�말로�더욱�가치있는�
시기라�생각합니다���왜냐하면�처음��분의��과�마지막�
�분의��을�연결해주는�연결고리�역활을�하고�있기�때
문입니다�

저를�비롯한�청록회원�분들이�어린�아이들에게�꿈이�있
는�미래를�심어주고�공동체�안에서�장로님�권사님�집
사님��그리고�윗�어른들을�섬길�줄�아는�중간�역할을�잘�
할�수만�있다면�저희�교회의�꿈과�미래가�있다고�생각
합니다��세�발�자전거의�앞�바퀴처럼�중간에서�중심있
는�역할을�잘�할�수�있도록�사랑과�관심으로�많은�격려
와�지도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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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JUJOH�0QQPSUVOJUJFT�GPS��
UIF�&OHMJTI�.JOJTUSZ కള�Ү߅

#FJOH�B�NFNCFS�PG�/#,6.$�TJODF� UIF�BHF�PG���� *�
IBWF�SFBMJ[FE�(PE�JT�XPSLJOH�UP�TIBQF�UIF�DIVSDI�BOE�
JUT�NFNCFST�PWFS� UIF�DPVSTF�PG� UJNF��5IF�DIVSDI�IBT�
DPNF� B� MPOH�XBZ� JO� UIJT� EFWFMPQNFOU� QMBO� MFBSOJOH�
BMPOH�UIF�KPVSOFZ�XIBU�XPSLT�BOE�XIBU�XPVMEOĚU��*U�IBT�
FWPMWFE�JO�EJGGFSFOU�BSFBT�JODMVEJOH�UIF�ZPVUI�HSPVQ�UIF�
NBJO�TFSWJDF�BOE�SFDFOUMZ�UIF�&.�HSPVQ��5IF�DIVSDI�
IBT�FYQFSJFODFE�JUT�TIBSF�PG�VQT�BOE�EPXOT�JODMVEJOH�
B� DIBOHJOH� CBTF� PG�NFNCFST� BOE� TUBGG�� 5IF� POHPJOH�
DIBOHFT�BOE�HSPXJOH�XJTEPN�VOUJM�OPX�IBT�MFE�UP�UIF�
GPSNBUJPO�PG�B�WJTJPO�GPS�UIF�&.�HSPVQ�

5IF�WJTJPO�GPS�UIF�&.�HSPVQ�JT�UIBU�JU�XJMM�DPOTJTU�PG�B�
DPSF�PG�NFNCFST�XIP�DBO�PSHBOJ[F�QMBO�BOE�JNQMF�
NFOU�PQQPSUVOJUJFT�UP�SFBDI�PVU��5IJT�XPVME�CF�BU�UIF�
TBNF� UJNF�BT�IPTUJOH�CJCMF� TUVEZ�BOE�EJTDVTTJPO�PQ�
QPSUVOJUJFT��&.ĚT�NJTTJPO�XJMM�CF�UP�CFDPNF�EFEJDBUFE�
IFBMFST� JO�NBOZ�XBZT� UP�QFPQMF�CFZPOE� UIF� TDPQF�PG�
DIVSDI��5IF�HSPVQ�XPVME�OPU�QVU�UPP�NVDI�FNQIBTJT�
PO�IPX� UP�HSPX� JO� TJ[F�PS�XPSSZ�BCPVU� UIF�QPMJUJDBM�
OPJTF�BSPVOE�JU��8IFO�UIF�HSPVQ�IBT�B�TUSPOH�PVUSFBDI�
QSPHSBN�UIF�NFNCFST�XJMM�GPMMPX��

"T�B�DIVSDI�XF�BSF�FTTFOUJBMMZ�DBMMFE�UP�CF�TQJSJUVBM�EPD�
UPST�JO�B�XPSME�UIBU�JT�NBEF�PG�TQJSJUVBMMZ�TJDL�BOE�EZJOH�
QFPQMF��&.�DBO�BOE�TIPVME�GPMMPX�UIBU�NPEFM�� *G�XF�
FNQIBTJ[F�JODSFBTJOH�DIVSDI�BUUFOEBODF�BOE�TJ[F�PWFS�
SFBDIJOH�PVU�UP�PUIFST� JO�XBZT�UIBU�BSF� MJGF�DIBOHJOH�
PVS�WJTJPO�NBZ�OPU�DPNF�UP�GSVJUJPO��*O�FTTFODF�XF�NVTU�
QSBDUJDF�HPJOH�CFZPOE�PVS�DPNGPSU�[POF�BOE�DIBMMFOHF�
USBEJUJPO��*O�UIJT�EBZ�JO�BHF�XF�BSF�DBMMFE�UP�CF�EZOBNJD�
BOE�DIBMMFOHF�UIF�QSBDUJDFT�PG�USBEJUJPO��"MUIPVHI�USB�
EJUJPO�IBT�JUT�QMBDF�UPP�NVDI�PG�JU�DSFBUFT�B�IBSEFOFE�
XBMM�BOE�UIBU�JT�FYBDUMZ�UIF�HPBM�PG�UIF�FOFNZ�

8F�BMSFBEZ�IBWF�UPPMT�BU�PVS�EJTQPTBM�UP�CFHJO�UIF�QSP�
DFTT��.PTU�PG�VT�BMSFBEZ�TQFOE�B�TJHOJGJDBOU�QPSUJPO�JG�
OPU�NPTU�PG�PVS�UJNF�CFGPSF�B�DPNQVUFS�PS�FRVJWBMFOU�
EVSJOH� UIF�XFFL�PVUTJEF�PG�XPSL�� *G�XF�DBO�EFEJDBUF�
TPNF�PG�UIBU�UJNF�UP�SFBDIJOH�PVU�POMJOF�BOE�SFTFBSDI�

JOH�QMBDFT�XIFSF�XF�DBO�QIZTJDBMMZ�HP�UP�SFBDI�PVU�UP�
QFPQMF�XF�XPVME�IBWF�B�TUSPOH�TUBSU�UP�GVMGJMMJOH�(PEĚT�
WJTJPO�GPS�UIF�DIVSDI�BOE�GPS�&.��

5IFSF�BSF�NBOZ�PQQPSUVOJUJFT�UP�SFBDI�PVU��&BDI�QFS�
TPO�IBT�B�VOJRVF�TFU�PG�OFFET�(PE�IBT�BTTJHOFE�UP�UIBU�
QFSTPO��&BDI�QFSTPO�IBT�B�VOJRVF�TFU�PG�HJGUT�GSPN�(PE��
5IF�&.�DBMMJOH�GSPN�(PE�JT�UP�VTF�UIF�(PE�HJWFO�HJGUT�
UP�SFBDI�PVU�UP�QFPQMF�XIP�IBWF�EJGGFSFOU�OFFET��4PNF�
QFPQMF� DBO� VTF� IFMQ� JO� GJOEJOH� UIF� DBSFFS� UIFZ� OFFE��
4PNF� QFPQMF� OFFE� TPNFPOF� UP� UBML� UP�� 4PNF� QFPQMF�
IBWF�NBSJUBM� QSPCMFNT� BOE� OFFE� FNPUJPOBM� TQJSJUVBM�
BOE� JOUFMMFDUVBM� TVQQPSU�� 4PNF� QFPQMF� OFFE� B� DPN�
NVOJUZ��4PNF�QFPQMF�OFFE�QSBDUJDBM�IFMQ�XJUI�QSBDUJDBM�
TJUVBUJPOT��4PNF�QFPQMF�NBZ�NFFU� UIFJS�XJGF�PS�IVT�
CBOE��5IJT�JT�OPU�ZFU�BO�FYIBVTUJWF�MJTU�PG�PQQPSUVOJUJFT��
8F�NBZ�GJOE�UIBU�UIFTF�FYDJUJOH�PQQPSUVOJUJFT�XJMM�DSFBUF�
BOE�JOTQJSF�OFX�POFT��8F�XPVME�NFBTVSF�TVDDFTT�CZ�UIF�
OVNCFS�PG�QFPQMF�XF�IBWF�TFSWFE�BT�PQQPTFE�UP�UIF�TJ[F�
PS�UIF�OVNCFS�JO�UIF�HSPVQ�

*O� TVNNBSZ� *�XPVME�WFOUVSF� UP� TBZ� UIBU�B� MJUUMF� MPWF�
HPFT�B�MPOH�XBZ��.FNCFST�BOE�WJTJUPST�NBZ�DPNF�BOE�
HP�CVU�(PEĚT�NFTTBHF�UP�SFGMFDU�UIF�MPWF�)F�IBT�HJWFO�VT�
SFNBJOT�VODIBOHFE��5IFSF�JT�OP�CFUUFS�XBZ�UP�TIPX�UIF�
MPWF�PG�$ISJTU�UIBO�UP�SFBDI�PVU�JO�XBZT�UIBU�BSF�IFBMJOH�
BOE�QSPCMFN�TPMWJOH�UP�PUIFS�QFPQ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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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보고�배우며�느끼는�우리교회의�모습�속에�그들의�꿈과�우리의�바램이�담겨�있습니다���
언제나�귀엽고�행복한�모습으로�우리교회를�따스하고�보람있게하는�주일학교�어린이들의�그림과�글
을�모았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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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전통�문화에는�어떠한�것들이�있을까요 

우선�세계적인�건강�식품으로�주목을�받고�있는�ę김치Ě
를�떠올릴�수�있습니다��대개�김치의�기원을�삼국시대로�
보고�있는데�사계절이�뚜렷한�우리나라의�긴�겨울동안�
사람들이�비타민과�미네랄을�섭취할�수�있도록�해�주었
던�발효식품입니다��이제는�김치의�맛과�유익한�영양성
분들이�외국에�많이�알려지면서�한국하면�떠오르는�대
표�건강�식품이기도�합니다��

태권도는�고구려�시대부터�전승�발전되어온�전통�무예
로써�����년에�열렸던�시드니�올림픽에서�정식�종목으
로�채택되면서�세계인의�사랑을�받고�있습니다��단순히�
타격을�목적으로�한�공격�기술보다는�우리�민족의�공동
정서인�ę예Ě를�바탕으로�정정�당당한�대련과�품세�수련
을�통해�수련자의�심신�단련을�위해�계승되어온�우리의�
자랑스러운�전통�무예입니다��

이�밖에�한글�한복�국악�한옥�등�눈에�보이는�문화�유
산들과�예절�효성�민족애�역사�등과�같에�정서적�유산
들도�많이�있습니다��최근�우리의�전통�문화와�유산들을�
보존하고�계승하며�발전시키려는�노력이�활발해지면
서�우리의�것이�가장�세계적인�것이라는�자긍심이�확산
되고�있다는�것은�비록�늦은감이�있으나�지금이라도�다
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

문화란�Ĝ자연�상태에서�벗어나�일정한�목적�또는�생활�
이상을�실현하고자�사회�구성원에�의하여�습득�공유�
전달되는�행동�양식이나�생활�양식의�과정�및�그�과정
에서�이룩하여�낸�물질적�정신적�소득ĝ을�이라고�정의
되고�있습니다��이러한�문화가�세대에서�그�다음�세대로�
흐르는�시간의�강�속에서�사회�구성원간의�역사와�정서
와�공감대가�잘�유지�보존�계승�발전되어�온�것을�전

통이라고�할�수�있습니다��이�문화와�전통은�한�공동체
에�속해�있는�구성원들을�보이지�않게�연결해주는�강력
한�끈이며�한�공동체의�구성원으로써�개인의�정체성을�
지탱해주는�든든한�기초가�됩니다��

또한�공동체�밖의�사람들은�공동체가�가지고�있는�문화
와�전통을�통해서�그�공동체를�더�깊이�이해하게�되고�
존중할�수�있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하나의�공동체
가�가지고�있는�문화와�전통은�그�의미와�역할이�중요
하다고�할�수�있습니다��더불어�한�공동체의�구성원들
은�훌륭하고�가치있는�문화와�전통을�다음�세대에�물
려줄�수�있도록�노력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주년을�기념하는�저희�북부�보스톤�교회를�바라보며�
스스로에게�물어봅니다��우리�북부�보스톤�한인�감리교
회에는�어떠한�전통과�문화들이�있는가 �이�문화와�전
통이�언어와�세대간의�차이가�너무도�뚜렷한�우리�교회�
구성원들을�어떻게�연결해�주고�있는가 �우리가�잘�보
존하고�다음�세대에�물려�주어야할�자랑스러운�우리의�
문화와�전통은�무엇이�있는가 �우리�다음�세대는�그�문
화와�전통을�어떻게�생각하고�이해하고�있을까요 �

우리�교회가�가지고�있는�역사는�우리�모두가�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우리�스스로가�자랑스러워야�할�귀중한�보
물입니다��우리�모두가�교회를�위해서�많은�수고와�노
력을�아끼지�않았기에�주어진�것입니다��이제는�잠시�
뒤를�돌아보고�더�발전적인�도약을�위해�우리�스스로
를�추스리고�점검해야�할�시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
다��이�시기에�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은�우리가�가지
고�있는�훌륭한�전통과�문화가�무엇인지를�재조명해�보
고�이들을�어떻게�보존하며�발전시킬�것인가를�고민해
야�합니다��아무리�훌륭한�전통과�문화도�잘�보존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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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그�가치를�제대로�평가받지�못하면�우리가�인식하
지�못하는�사이에�사라져�버릴�수�있습니다�
�
이와�같은�노력에�저희�교회에�적어도�두가지�중요한�역
할과�의미가�있을거라�기대하고�있습니다��우선은�저희�
교회가�계속해서�고민하고�있는�세대�간의�단절과�약한�
유대감을�해결하는�실마리가�될�것입니다��언어의�장벽
이�우리에게�직접적이고�중요한�문제일�수는�있지만�단
순히�언어의�문제가�해결된다고�해서�이민�교회들이�가
지고�있는�세대간의�단절�문제나�유대감�결핍�문제가�
모두�해결되는�것은�아닙니다��

문화와�전통이�가지고�있는�놀라운�능력�중�하나는�세
대간에�존재하는�정서적�차이와�언어의�장벽까지도�초
월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세상에는�아름다운�옷들
이�많이�있지만�특히�한복을�볼�때에�Ĝ곱다ĝ라고�느끼
는�순간의�저의�정서와�제�아버지의�정서는�두�사람�사
이에�시간과�경험의�차이를�뛰어�넘어서�동일한�적어도�
유사한�정서�공유를�통해�아버지와�저를�연결해�줍니다��
그리고�그�처럼�공유되는�정서들�속에서�아버지가�아들
을�알게되고�이해하게�되고�배우게�됩니다��그래서�지
금은�아버지가�저를�부르�실�때에�Ĝ어이�내�새끼ĝ라고�
부르시는게�어떠한�의미인지�말로는�다�표현할�수는�없
지만�이해하고�느끼고�언젠가는�제가�저의�자녀들을�
보면서�저를�부르시던�아버지를�그리워하게�될�것이라
는�것�까지도�알고�느끼고�있습니다��

저의�내면에서�잔잔하게�퍼지는�이�울림이�아버지와�저
를�연결해�주는�소중힌�끈이어서�비록�지금은�아버지와�
제가�수만리�떨어진�곳에서�다른�것을�경험하며�다른�
환경�속에서�살아가고�있지만�서로를�긴밀하게�연결해�
주고�있습니다��우리�교회에도�세대를�아우를�수�있는�
신앙적�문화와�전통이�많이�있기를�기대합니다��그리고�
이�문화와�전통들이�우리�모두를�하나의�줄로�묶듯이�서
로를�묶어주고�연결해�주기를�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우리�안의�올바른�신앙의�문화와�전통은�우리
에게�더�깊이�하나님을�경험하고�알아�갈�수�있도록�많
은�유익한�도움들을�줄�것입니다��옛날�농경�사회�중심
이었던�우리�나라에는�농번기에�마을에서�서로를�도와
주고�도움을�받는�품앗이라는�풍습이�있었습니다��이�
풍습을�통해서�농업에�효율을�높였을�뿐만�아니라�서

로의�수확을�도와주다보니�마을�안에�어려운�사람들이�
누구인지�그�형편이�어떠한지를�서로�잘�알고�어렵고�
힘든�일이�있을�때에�잘�도와줄�수도�있었습니다��또한�
마을에�이사를�오게�되면�떡이나�음식을�만들어서�마을�
사람들을�찾아다니며�인사를�드리던�문화는�지금도�많
이�남아�있는데�공동체에�새로�들어가는�사람이�스스
로�자신은�이�공동체에서�구성원으로써의�역할을�잘�해
내겠다는�의지의�표현이기도�하고�기존의�구성원들에
게는�새로운�구성원을�반갑게�맞아들이고�도움을�줄�수�
있는�기회가�되었습니다��

교회�밖의�문화와�전통이�그�공동체의�환경과�특성에�따
라�즐겁고�더불어서�잘�살아갈�수�있도록�도움을�주는�
기능을�한다면�교회�내의�신앙적�문화와�전통은�우리가�
더불어서�함께�하나님을�경험하고�신앙�생활에�깊이를�
더�할�수�있는�유익을�줄거라�생각합니다��기도를�열심
히�하는�것이�우리�교회의�오랜�전통이라면�말씀을�열
심히�공부하는�것이�우리�교회의�전통이라면�예배에�최
선을�다�하는�것이�우리�교회의�대표적인�문화이고�전통
이라면���년이라는�시간�속에서�그�깊이가�얼마나�깊
어졌겠습니까 �그것이�우리�교회가�가지고�있는�장점
이�되어야�합니다����년이라는�시간�속에서�뿌리�깊게�
자리잡고�우리�교회를�지탱해�주는�신앙의�전통과�문
화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새로운�것에�대해서�이야기하고�배우는�것은�발전을�위
해서�중요합니다��그러나�진정�우리의�것이�없으면�아
무런�의미가�없습니다��그저�흉내내고�모방하다가�지쳐
버리겠지요��어떻게�우리의�것을�만들고�유지하고�계
승할�것인가��그리고�어떠한�새로운�것을�계획하고�배
울�것인가는�어느�한�쪽으로도�치우칠�수�없는�중요한�
우리�모두의�과제입니다��과거의�것을�바꾸기�위해서는�
그�의미가�손상되거나�퇴색되지�않도록�신중해야�합니
다��새로운�것을�받아들이기�위해서는�준비하고�계획하
는�지혜가�필요합니다��이�두가지�모두를�위해서�우리
는�함께�기도해야�합니다��

다음���년�후에는�저희의�다음�세대가�여러분을�생각하
며�감사해�하고�즐거워�할�것을�기대하며�오늘�교회를�
위해�땀을�흘려�수고하시고�눈물�흘려�기도하시는�모든�
북부�보스톤�성도님들께�미리�박수를�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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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한국�사람인�우리가�한국�땅을�떠나�왜�이�곳에�살
고�있는지를�생각해�봅니다��각자�나름대로�이유가�있
겠지만�잊지�말고�살아가야�할�것은�우리�문화와�뿌리
를�더�확실히�절실하게�가르치고�배워야�한다는�점�입
니다��많은�경우�우리�이세들은�완벽한�영어구사와�명
문대의�학벌과�전문직업에도�불구하고�동양인의�용모
때문에�백인과�구분되어�여러�면에서�미묘한�순간들을�
체험합니다��이때�정체성이�모호한�상태라면�우리의�이
세들은�큰�상처를�입게�되고�자신의�정체성에�대해�처
절하게�고민하게�될�것입니다��바로�이러한�코리언�아
메리칸의�정체성을�확립해�주고�자긍심을�심어주는�역
할을�하는�곳이�한국학교입니다��

우리는�한국�땅에�살�때보다�더�진지하게�온�정성을�들
여�뿌리�교육에�힘�쓰고�있습니다��우리들의�자녀는�인

류의�미래이며�다민족�국가인�미국�땅에서�확실한�ę나
의�목소리Ě를�가지고�주류사회에�당당하게�살기를�바랍
니다��최근�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하여�한류�열풍�현
상이�일어나면서�한국에�대한�관심은�물론이고�한국어
를�배우고자�하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음은�참으로�신
명나는�일입니다��

어디�그�뿐인가요��한국어가�국제�특허를�출원할�때�사
용할�수�있는�국제적인�공식어로�채택되었다고도�합니
다��이만큼�한국어가�발전하면�사람들간에�문화적인�공
감대�및�문화�교류가�저절로�형성될�수�있는�중심�역할
을�할�것으로�믿습니다��ę말이�통하는�세상은�사람이�살
기�좋은�세상Ě이라고�합니다��이렇듯�우리�말과�얼을�심
어�줄�수�있도록�차세대�교육에�열정과�관심이�많으신�
분들께�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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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중장기�계획의�배경

7JTJPO이란�꿈을�말한다��최선을�다해야만�성취가�가능
한�높은�꿈이다��즉�Ĝ먼�후일�우리가�이루어�도달하기�
원하는�상태와�모습ĝ을�뜻한다��주님이�가르쳐주신�기
도�Ĝ그�뜻을�하늘에서�이루심�같이�땅에서도�이루어�주
십시오ĝ�	마태복음��장���절
는7JTJPO의�기초가�된다��
ę하나님의�뜻Ě에는�언제나� ę정의와�사랑Ě이�담겨있다���
Ĝ너희는�주님의�길을�예비하고�그의�길을�곧게�하라ĝ��
	마태복음��장��절
�에서와�같이�7JTJPO은�우리를�이어
갈�미래의�세대를�위한�것으로�우리의�임무는�ę예비하
는Ě�것이다�

장기�사역�방향

����년�Ĝ3FWJUBMJ[F�FBDI�PUIFS�UP�GFFE�#PTUPO�BOE�CF-
ZPOEĝ를�우리�교회의� ��년�장기�비전으로�채택하고��
Ĝ새�생명을�회복하여�세상을�살리는�교회ĝ로�나아가고�
있다���이는�성경�말씀�Ĝ너희가�먹을�것을�주어라ĝ�	마
가복음��장���절
에�근거한�우리교회의�비전으로�네�단
계로�추진하여�왔다��	�
�#SJOH�JU�	성령�안에서�변화받
아
�	�
�5BLF�BOE�CMFTT�JU�	말씀과�수련으로�성숙하여
�
	�
�#SFBL�JU�	성령의�기름�부음을�받아
�	�
�#F�HJWFO�UP�
UIF�XPSME�	세상을�위해�쓰임�받자
�

비전�제안서와�함께�설정한���년�장기�사역�방향은��	�
�
�세�와��세가�공존하는�교회�	�
��세와��세�간의�가교�
역활을�하는����세대� 	�
�세상과�함께�하는�교회�	�
�
가정사역�강화�	�
�평신도�사역자를�세우는�성서�교육�
및�영성�훈련��	�
�연합된�교회�	$POOFDUJPOBM�4ZTUFN�
XJUI�6.$
�등이었다�

제�차��개년�	���������년
�사역�계획

장기�비전과�사역�방향의�추진을�위하여�마련한�제�차�
�개년�계획은��	B
�기능적�조직을�위한�부서업무�단순

화�	C
�전�교인의�은사�중심적�사역�활성화�	D
�각�구성�
그룹�0XOFSTIJQ�활성화�	E
�각�분야별�전문가�그룹�양
성�	F
�중점적�전도�프로그램�개발�	G
�중장기�선교�전
략�수립�및�실행�	H
�소그룹�활동�활성화�그리고�	I
�가
정사역�등�이었다��이들�계획을�수행하기�위하여�구성
한�팀들과�그들의�임무는�다음과�같다���

차세대�교육팀은�	�
�각�대상별�	주일학교�:PVUI�&.�
청장년�노인회
�전문가�그룹�양성�	�
�각�그룹에�적합
한�예배�형식�개발�	�
�각�그룹별�"DUJWJUZ�프로그램�개
발�	�
�&.�그룹을�위한�성경공부�프로그램�개발�	�
�
학부모�지원그룹�활성화�그리고�	�
�교육시설�개조�및�
확충을�추진한다��

조직�시설팀은� 	�
� 교회�운영�부서를�효율적인�사역
별�조직으로�조정�	�
�지속적인�전문성을�고려한�4VC�
$PNNJUUFF�구성�	�
�교인�수�증가를�대비한�건물�시
설�.BTUFS�1MBO�마련�그리고�	�
�시설물의�효율적�유지�
관리를�위한�시설물�사용규례�작성과�교육훈련에�노력
한다��예배�친교팀은�	�
�참여가�강조된�예배형식�개선�
	�
��부��부�예배성격을�차별화�	�
��부�예배�활성화�
방안을�위한�전담팀�구성�	�
�음악이�전체�예배�분위기
를�유도�	�
�단기�및�장기적인�이중언어�예배�방안�개
발�그리고�	�
��예배와는�별도로�현재�교회�내에�구성되
어�있는�다양한��기도그룹�조정에�힘쓴다��또한�전도�선
교팀은�	�
�관례화된�선교�전도정책을�개념적인�면，
사업적인�면에서�점검하고��	�
�0VUSFBDIJOH�프로그램
을�개발하도록�한다�

제�차��개년�	�������년
�사역�계획�	논의�중


임원회의�결의�	����년���월
에�따라�기획위원회는�담
임�목사와�함께�제�차��개년�사역�계획의�추진�성과를�
평가�점검하고�이를�토대로�제�차��개년�사역계획의�
수립�여부를�결정하고�이를�수립하기로�합의할�경우�
그�계획안을�마련하기로�논의�중에�있다�

제�부��사역�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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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기능

속회�	또는�목장
는�일반적으로�돌봄�제자삼기�하나되
기�전도하기�등의�목적과�기능을�갖는다��즉�우리는�속
회를�통하여�	�
�구원�받은�그리스도인들이�다시�잃어
버린�자들이�되지�않도록�서로�돕는다�	�
�말씀�묵상�실
천�격려�나누기�등을�통하여�보다�성숙한�그리스도인
이�되도록�한다�	�
�교회의�각종�행사�및�교인들�간의�일
들을�홍보하고�속원들이�능동적으로�사역�활동에�참여
하게�서로�권고하고�기도로�돕는다�	�
�예수님이�오신�
목적�즉�잃어버린�영혼을�구원하기�위하여�	마가복음�
��장���절
�이웃들과�전도�대상자들을�초청하여�함께�
친교하고�전도한다��

돌봄사역의�전통과�속회

우리교회는�	�
�기독교의�기본�ĕ�구원�전도�사랑�	�
�
감리교단의�전통�ĕ�참여를�통한�사회�사역�	�
�뉴잉글
랜드�연회의�목적�ĕ�국제�선교와�교회간의�협력�	Ĝ#F-
ZPOE�UIF�8BMMĝ�BOE�Ĝ4JEF�CZ�4JEFĝ
에�기반을�두면서�
한인�공동체로서의�ę돌봄�사역Ě을�다음과�같이�전통으
로�가꾸어�왔다�

��이민�한인들이�신앙생활을�통하여�서로�돌봄
��역경�속에�처하여�있는�지역�한인들을�돌봄
��신앙생활에�힘들어�하는�이웃들을�돌봄
��친교를�통하여�교인들간에�서로�배우며�돌봄
��가정교회의�추진을�통한�개인적�돌봄과�전도

!

!

!
목자�	속장
�회의�	����


야외�속회�	����


자녀와�함께�모인�목장�	����


겨울�밤의�따스한�속회�모임�	����


주일�예배에서�헌금�찬송하는�목장

���주일�예배에서�헌금�찬송하는�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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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년�동안의�속회�운영�경험을�토대로�가정교회의�장점을�접목해서�작성한�
����년도의�속회�사역�목표와�지침은�다음과�같다�

� 사역�목표� 근거와�세부�지침�

기본�정신� 성경적인�교회� �날마다�마음을�같이하여�성전에�모이기를�힘쓰고�집에서�떡을�떼

며�기쁨과�순전한�마음으로�음식을�먹고�하나님을�찬미��사도행전�

����������

교회�사명� 영혼�구원하여�제자�삼는�교회� �그러므로�너희는�가서�모든�족속으로�제자를�삼아�아버지와�아들

과�성령의�이름으로�세례를�주고�내가�너희에게�분부한�모든�것을�

가르쳐�지키게�하라���마태복음������������

속회의�역할� 작은�교회� 속회는�작은�개체�교회이고�북부보스톤�교회는�속회의�연합��

속장의�역할� 평신도�목회자� 속원을�돌보는�목회자��연락��상담��심방��영적�지도����

속원의�분담� 사역�분담� 속원들은�속회�내의�부속장��찬양��전도��선교��재정��교사��친교�담

당���

속회의�중점� 새가족�초청��정착과�선교� 믿지�않는�사람�초청��교회�안�또는�밖의�선교��속회�헌금은�교회로�

헌금하고�속회와�교회�선교�목적에�사용��

속회�내용� 삶의�기쁨과�슬픔��고통을�나누고�

함께�기도하며�성령의�역사�체험�

전도�대상자가�참석할�때는�모든�정기�순서를�생략하고�전도�대상

자가�편하도록�진행��

제자�훈련� 보고�배우는�자연스런�제자화� 속장의�헌신을�보고�속원들이�본이�되는�분�������������을�발견

하여�제자�되게�함��

교인�양육� 단계별�체계적인�삶�공부를� �통하

여�신앙이�성숙하고�자신의�소명�

발견�

속장�및�교사들이�우선적으로�삶�공부에�참여하고�속원들이�공부

에�참여할�수�있도록�격려��

속회�분가� 속장의�지도력이�미칠�수�있는�관

계로�구성하고�수시로�분가�

평균�참석자가��가정��또는���명��이상이�될�때�분속��

속회�진행� 인도는�속장��성경�공부는�교사� 속원중에서�교사를�선정하되�맡을�사람이�없을�경우�속장이�교사�

겸임��

모임� 횟수와�

장소�

매주��토요일�또는�주말�� 지정된�날에�매주�모이되�어려울�경우�월��회�이상�모이며�속원들�

가정으로�돌아가면서�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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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의�작성과�채택

우리�교회의�헌장은�Ĝ연합�감리교회의�장정�	5IF�#PPL�
PG�%JTDJQMJOF�PG�6.$
�에�명시된�운영규정ĝ을�근거
로�하여��평신도�지침서�	(VJEFMJOFT�GPS�-FBEJOH�ZPVS�
$POHSFHBUJPO
�의�제�편�부록�ĕ�Ĝ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의�평신도�신령상�직제�운영세칙�가이드라
인ĝ과�Ĝ한인연합감리교회�동북부연합회의�신령직에�관
한�헌장�	규약
ĝ�을�참조하여�작성되었다�

교회�창립���주년�기념사업의�일환으로�����년에�초안
을�마련하고�����년��월���일�교인총회에서�인준�채택
되었으며�그�후������년과�����년�두차례에�걸쳐��개
정이�이루어�졌다��	참조��교인�핸드북�����


교회의�조직과�교인의�의무

현행�헌장에�규정된�우리교회의�구성�부서는�교회의�각
종�사역활동에�모든�교인이�참여하는�조직의�기본으로�
교역자�교인총회�임원회�대표와�서기�위원회�이사
회�사업부서�교회기관으로�구성된다�

한편�교인에는�정교인과�예비교인이�있으며�교회의�
사역에�적극적으로�참여할�의무와�권리를�갖는다��정교
인은�유아세례를�받고���세가�되어�입교식을�거친�사람
으로�본�교회에�등록한�사람이나�성인으로�세례를�받
고�신앙고백을�통하여�본�교회에�입교한�사람�그리고�
이명증서를�가지고�본�교회에�등록한�사람들이며�예
비교인은�유아세례를�받은�어린이들과�입교준비를�하
는�모든�사람�그리고�본�교회에�등록하지�않은�사람을�
말한다��

모든�교인은�	�
�성찬예식에�참례하고�	�
�세례와�입
교를�거쳐�입교인이�되며�	�
�임원을�선거하고��피선
될�수�있는�권리를�갖는다��또한�모든�교인이�다음과�같

은�의무을�수행함으로써�사역활동에�참여하도록�규정
하고�있다�

	�
� 그리스도를�구주로�다른�사람에게�증거한다��
	�
� 성경을�읽으며�기도하는�생활을�한다�
	�
� 주일예배와�기타�은혜�받는�모임에�참석한다�
	�
� 교회의�헌장과�규칙을�지킨다��
	�
� 하나님의�사업을�위하여�헌금을�한다��

두�차례의�개정

제�차�개정�	����년���월���일
�에서는�	�
�한국학교
를�교회�부서에서�교회�기관으로�변경하여�자율성을�부
여하고�	�
�집사�권사�장로의�선임과�임기�규정을�조
정하고�	�
�전도부와�선교부를�개별�부서로�분리하고�
	�
�성가대�소망회�상록회를�공식적인�부서로�명시하
는�등�교회�조직을�개편하였다��제�차�개정�	����년���
월���일
�에서는��	�
�권사와�장로의�연령�규정을�조정
하고�	�
�기획위원회를�신설하였다�

제�차�개정�	논의�중


헌장은�교인�모두�특히�부서를�담당하는�제직들이�교
회�업무의�운영에�적용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심의�
개정�보완이�필요하다��현재�심의과정에�있는�제�차�개
정의�초점은�다음�사항을�포함할�것으로�기대된다�

	�
�신앙생활과�사역활동의�기본�지침을�명시�
	�
�상징적�조항들을�실제�적용이�가능하도록�구체화
	�
�신설�또는�재편성한�부서들을�공식적으로�포함�
	�
�관련�조항간의�순서를�체계적으로�조정
	�
�연합감리교회�운영규정과의�일관성을�확인�
	�
�문장의�오류를�교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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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역�	해외�타주�인근교회�연회�지원�등
은�주기�	또는�중장기�계획
�없이�관련�부서
��또는�교인�중심으로�수행되어�왔음���중장기�선교�방향의�수립에�관한�논의가�진행�중에�있음�

ହ݀�ӝ֛�೯ࠁ�ࢎҊ

�

주기��

�담임목사��

�

기념행사�

�

헌장�

�

건물�시설�

�

믿음의�열매�

�

장기�계획�

교회�창립�

�������라영복��

창립�

감리�교단�가입�

�� 교회�이전� �� ��

제��주년�

�������최홍석��

기념�특별�예배�

부흥회��음악회�

�� 구입��������

시설�정비�

�� ��

제���주년�

�������김��성��

기념�특별�예배�

부흥회��음악회�

한국�문화의�밤�

초안�작성�

채택�������

� ��

�

��

제���주년�

�������김��성��

기념�특별�예배�

부흥회��음악회�

�� 교육관�증축� 창간호� ��

제���주년�

�������전중현��

기념�특별�예배�

부흥회��음악회�

�차�개정� � 제��호� ��

제���주년�

�������전중현��

기념�특별�예배�

부흥회��음악회�

�차�개정� 본당�개조�

������������

제��호� ��

제���주년�

�������홍석환��

기념�특별�예배�

부흥회��음악회�

�� 파킹장�확장� 제��호� 비전�제안�

�차��년�계획�

제���주년�

�������김용환��

기념�특별�예배�

부흥회��음악회�

�

�차�개정� � 제��호� �차��년�계획�

�논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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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ഥ�ࢎ�
주님의�보살핌�안에서�창립���주년�기념일을�맞았습니다��

우리�교회가�지금까지�가꾸어온�Ĝ꿈과�전통ĝ을�돌아보며�

앞으로의�Ĝ사역방향ĝ을�재정립하는�계기로�삼고자�우리�

교회의�역사를�기념이�되는�사진과�함께�회고하여�보겠

습니다�

메리멕�밸리�교민들의�친교�모임이�성경공부를�통하여�가

정교회로�변모한��년여의�기간이�우리�교회의�씨앗이�되

었습니다��신학교�졸업을�앞둔�라영복�목사님이�감리교단

에�예배�장소를�청원하고�그�결실로�����년��월���일�로

렌스�강변에�위치한�$ISJTU교회에서�첫�예배를�드렸습니

다��성인���명과�아동���명이�우리�교회의�출발이었습니

다��두�주�후인��월��일�지역사회에�우리교회의�창립을�공

표하는�예배를�드렸으며�교회�이름을� ę한인감리교회Ě로�

하였습니다��보시는�사진은��년�전���주년�기념�자료를�마

련하기�위해�방문하여�찍은�석조�건물의�로렌스�교회와�본

당의�모습입니다��

�

우리�교회의�설립은�지역사회의�큰�뉴스가�되었고�두가

지�큰�의미가�있었습니다��하나는�한인�사회가�*�����주변

으로�확대되던�당시에�우리�교민의�신앙생활의�터가�되었

고�다른�하나는�기존�교회의�분열이�아닌�자생�교회로�출

발하였다는�것입니다��뉴잉글랜드에서��번째�한인�교회로�

설립되어�ę여선교회Ě가�첫�교회�부서로�조직되는�등�기초

를�닦았으나�본�교회와의�스케쥴�조화�문제�문화적인�갈

등�등의�어려움으로�창립��개월�후�이전한�곳이�.FUIVFO�

이었습니다�

�����������

.FUIVFO� EPXOUPXO� 가까이의� 4QJLFU� 강변에� 위치한�

'BJUI�$IVSDI건물에서��년간의�활기찬�예배�활동을�하

였습니다��한국학교를�설립하고�운영위원회를�조직하고�

남�선교회가�구성되었습니다��세례와�신령직�임명으로�교

회�기반이�확충되고�젊은�교인들이�결혼�예배를�드렸습

니다��미연합감리교회	6.$
�교단에�정식�가입한�것도�

이�때이고�교회의�명칭을�Ĝ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

회ĝ로�바꾸어�등록한�것도�이�시절이었습니다��성전�구입

을�위한�모금을�하였으며�선교�활동에�적극�참여하게�되

었습니다��교민들이�친교하며�신앙생활의�기쁨을�나누던�

모습들이�사진에�보입니다��초창기의�교인�중에���여분이�

지금도�우리와�함께�예배드리며�당시의�추억과�전통을�나

누어�주고�계십니다�

!

1981

제�부��사역�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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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바라던�성전을�"OEPWFS에�구입하여�입당예배를�

드린�것은���년��월이었습니다��뉴잉글랜드�최초의�자체�

건물을�소유한�한인�교회가�되었으며�우리�교회�본당�구

조의�신앙적�의미인�ę평등Ě과�ę빛Ě의�전통을�가다듬게�되었

습니다��지역사회에�큰�뉴스가�되었고�새로운�성장과�부

흥의�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

새로운�성전에�온�다음�주�라영복�목사님이�교편을�잡기�위

해�한국으로�향하시고�한국으로부터�오신�최홍석�목사님

이�제��대�담임�목사님으로�부임하시게�되었습니다��교회�

건물�유지를�위한�재정적인�어려움�속에서도�부흥사로�유

명하셨던�최�목사님의�영적인�설교를�통하여�교회의�성장

이�지속되었습니다��이�기간은�한국�문화�활동의�중심으로�

지역사회에�우리의�모습을�알리는�역할도�하였습니다��

�년간�시무하시던�최홍석�목사님이�귀국하시면서�제��대�

김�성�목사님이�담임�목회자로�부임하셨습니다��그�후���

년�동안�창립���주년과����주년을�맞으면서�대�내외로�큰�

성장과�부흥의�역사를�이루었습니다��소망회가�조직되고�

교회�헌장을�채택하였으며�영어예배를�시작하였습니다��

�층�교육관을�증축하여�주일학교와�한국학교의�활동을�

배가시켰으며�한인회와�"OEPWFS�5PXO에�임대하여�지

역사회에�기여하였습니다��등록�교인����명에�예배�교인�

���명이�되는�명실공히�뉴잉글랜드�중심�교회로�자라게�

되었습니다�

김�성�목사님이�캘리포니아의�교회�담임을�맡아�떠나시면

서�후임�목회자�파송�문제로�교단과�어려운�관계를�경험

하며��개월의�과도기를�거친�후�제��대�전중현�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창립���주년과���년을�맞던�이�시기에

는�상록회를�조직하고�주차장과�본당�강단의�개조�등�시

설을�확충�했습니다�

����년�제��대�담임�홍석환�목사님이�부임하시면서�우리�

교회는�많은�변화를�보게�되었습니다��우리가�현재�사용

하고�있는�.VMUJNFEJB�TZTUFN이�설치되고�교회�8FCTJUF

를�0QFO하였으며�노인�사역과�스데반�사역을�시작하였

습니다��7JTJPO선언문을�채택하고���년�장기�계획을�마

련하였습니다��선교활동을�교단을�지원하는�방향으로�전

환하였으며�젊은�세대의�새로운�교인을�적극�맞아들이

게�되었습니다�

����년��월�김용환�목사님이�제��대�담임�목사님으로�부

임하신�후�우리는�새로운�도약을�위해�매진해오고�있습니

다��본당과�교육관의�난방�시설이�완료되었고�새로운�속

회�운영과�제�차��개년�중장기�사역계획을�구상하고�있

습니다�

�정리��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82년 10월 2일 (Korean Culture Day)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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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사역�관련�자료

Үഥ�োഄ

�����ĕ������ 앤도버�로렌스�매쑤언�지역의�교민들�성경공부�모임

����� ����� 로렌스의�$ISJTU�6.$에서�첫�예배�	라영복�목사�집례


� ���� 창립예배�	뉴잉글랜드에서�네번째�한인교회


� ����� 여선교회�조직

� ����� 한국학교�설립

����� ��� 남선교회�조직

����� ���� 미국�6.$�교단�가입�예배�	$BSPMM�감독�집례


����� ���� "OEPWFS�성전�헌납�예배�	#BTIBF�감독�집례


����� ����� 제�대�담임�최홍석�목사�부임

����� ����� 김원엽�장로�이명

����� ����� 교회의�주방�및�화장실�증축�완공

� ���� 제�대�담임�김�성�목사�부임

����� �� 소망회�조직

����� ����� 교회헌장�채택

����� ���� 영어�예배�시작

����� ����� 창립��주년�기념예배��박석만�장로�조무선�장로�취임

� ����� 교육관�증축�완공�	규모��������TG�건축�헌금��������


� � 뉴잉글랜드�한인회에�사무실�임대

����� �� ę믿음의�열매Ě�창간호�발간

����� ���� "OEPWFS�5PXO의�어린이�교육기관�4)&%에�교회시설�임대

����� ���� 이관영�	감리사
�임시�목사�부임

� ����� 이문봉�장로�취임

�� ���� 제�대�담임�전중현�목사�부임

����� ��� 창립���주년�기념�ę믿음의�열매Ě�제�호�발간

����� ��� 상록회�조직

����� ������ 제�차�헌장�개정�ĕ�한국학교�자율화�부서�확충�및�조정

����� ��� 주차장�확장�완료

����� ����� 조남규�장로�취임

� �� 담임목사�사택구입�및��전중현�목사�입주�	�월��일


� ������ 소망회와�상록회를�반석회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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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당의�강단�개조

����������������� 창립���주년�기념예배�신영묵�장로�취임

� ���� 제�대�담임�홍석환�목사�부임

� ������ 제�차�헌장�개정�ĕ�기획위원회�신설�부서�조정

����� �� 본당에�NVMUJ�NFEJB�TZTUSFN�설치�교회�8FCTJUF�오픈

����� ����� 장병준�장로�이동익�장로�취임

����� ����� 남궁연�장로�취임

� �� #FMJ[�단기�선교�

� ��� 소�예배실�완공

����� ����� 창립���주년�기념�예배�백이태�장로�윤익중�장로�취임

� � ę믿음의�열매Ě�제�호�발간�비전선언문�작성�발표�교회역사�수집�정리�

����� �� 4PDJBM�.JOJTUSZ�확대����중문화사역�스데반사역�메인�선교�등�

�

����� ������ 목사관�매각�교회�8FCTJUF�확대�개편�교회�도서장�정비�

����� ���� 제�대�담임�김용환�목사�부임

� ��� 헌장의�	누락�불명확�조항�등
�정리

� � 교회�난방시설�정비�완료

����� �� 속회�모임의�개편�운영

� �� 영어�예배�추진�교회�8FCTJUF�정비

����� �� 창립���주년�기념예배�Ĝ믿음의�열매ĝ�	제�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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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धޙࢸ�ઑࢎ����

교회의�사역�활동�예배�과정�건물�시설�등에�관하여�교인들이�느끼는�의식을�파악하는�것은�장단

기�사역�방향과�계획�수립에�도움이�된다��지난�����년�	창립��주년을�기념
의�설문�조사와�비교가�

가능하도록���년�만에�다시�한번�	����년��창립���주년�기념
�교인들의�의식을�조사하였다��예배부

의�이기환�권사�정유상�목사�윤은상�집사�김은숙�사모�김아름�교우가�함께�기획�수집�분석한�조

사�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리�교회�예배당에�들어올�때의�분위기는�� ���목장�참석의�동기는��
�
��조용하고�경건������명���
��어수선하다���������명���

��따뜻하다�����������명��������������
��답답하고�지루함���명��

��그냥�그렇다��������명��
���개방적이다��������명��

�

�

�

�
����말씀�때문에�������명��
����목원들의�친목�����명��

����목자��목녀��������명��
����음식때문에�������명��

����참석하지못함�����명��

�

�
�

�
�

����교회�주일�예배�이외에�참석하는�집회�모임은��

�

�
�

���우리�교회에서�우선적으로�갖추었으면�하는�것�세가지는��
�
����수요예배����������명��

���새벽예배�����������명��
���성경공부�����������명��

���성가대������������명��
���중보기도����������명��

����목장��������������명��
������예배����������명��

�
�

�

�

�
���교육관��������������명��
��신앙서적판매소������명��

���강단개조�����������명��
���자동판매기���������명��

���주방공사������������명��
���휴식공간������������명��

���시청각실�����������명��
���도서실�������������명��

���부교역자사무실�����명��
���체육관�������������명��

���화장실�������������명��
���유아�중고등부실����명��

���건의함�������������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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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교회의�사역�중�가장�원할한�사역은�� ������년�후�우리�교회의�교인�수의�변화는��

�
���예배������������명��

���목장������������명��

���구제�사회봉사���명��

���성경공부��������명��

���전도�새신자������명��

���친교�������������명��

���선교������������명��

���노인사역��������명��
�

�

�

�
����현재와�비슷������명��

���현재보다�증가�����명��������

���현재보다�감소�����명��

�
�

�

�
�

�
�

���더�개발되고�보충되어야�할�분야는��

�

�
��자녀들에게�우선적으로�남겨�주고�싶은�것��

�
����예배������������명��

����목장������������명��

����구제�지역사회����명��

����성경공부��������명��

����전도�새신자������명��

�����친교������������명��

����선교������������명��

����소그룹����������명��

�

�

�

�
�

�
���신앙적�가치관����명��

���교육�������������명��

���사회적�지위������명��

���재정적�안정������명��

���기타�������������명��

�

�

�

���일주일에�교회�홈�페이지는�얼마나�자주�방문�� ����우리�교회�등록한지�얼마나�되나����
�
����매일��회�이상����명��

����주����회��������명��
����주����회���������명�������������

���거의�방문�않함����명���
�

�
�

�
�

�
�

�

�
�
�

�
�

�
�

�
����년�미만�����������명��

�������년�������������명��
��������년�����������명��

�����년�이상����������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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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미만��������명��
�������년����������명��

��������년���������명��
�����년�이상������명��
�

�
�

�
�

�

����스스로가�구원의�확신이�있는가��
�
����그렇다����������명��
����아직�아니다����명��
����잘�모르겠다����명��

�

�
�

�
�

�
�
����누군가를�전도해�보신�경험은��

�
������명�이상������명��
�����명�이상�������명��

�������명����������명��������������
���전혀�없다�������명���

�

�
�

!

�

�

�

�

�

1�� 
�� 
19% 

30� 
�� 
34% 

10� 
�� 
30% 

�� 
�� 
17% 

30� �
� 
2% 

30�   
10% 

40� 
19% 

50� 
32% 

60� �
� 

37% 

�

�

�
�

�
�

�

5� �
� 
5% 

5-10� 
9% 

10-20
� 

19% 20� 
�� 
67% 

�	� 
69% 

�� 
��� 
13% 

� 

�� 
18% 

10� 
�� 
12% 

5� �
� 

21% 

1-2� 
45% 

�� 
�� 
22% 

�

�����하루에�개인�기도와�말씀�묵상은�얼마나��
�

�����시간�이상������명��
�����분�정도��������명��������

�����분�미만��������명��
���하지�않음���������명��
�

����현재�당신의�연령은�어디에�해당��
�
�
�����대�미만�������명��

�����대������������명��
�����대�������������명��

�����대�������������명��
�����세�이상��������명��

�

�

�

�

����신앙�생활한�지는�얼마나�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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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Үഥ�ହ݀�ӝ֛ޙࢸ��ઑࢎѾ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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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당신의�연령은�어디에�해당하십니까 � ���당신은�누군가를�전도해�보신�경험이�있습니까 

����당신은�신앙생활을�얼마나�하셨습니까 ���목장�	속회
�참석의�동기는�무엇입니까 

���자신이�구원의�확신�	거듭남
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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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ചݽ�ࠁ

사역자��조태섭�전도사�최해순�전도사�
김용환�목사�정유상�목사�&SJD�:BOH�전도사

기획위원회��장병준�신영묵�윤익중�백이태�이동익��
박재영�박석만�김원엽�조남규�남궁연

임원회�	구역회의


성가대장��최순용�
지휘자��이지은
반주자��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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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회

예배부�

재정부

임원회�	구역회의


목회협조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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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전경

�부�예배�기념�사진 �부�예배�찬양�

!

!

동시통역�설교성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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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예배��

�야외예배�

�부�예배�찬양�

동시통역�설교

!
임마누엘�성가대��성탄�음악회���������� 수요예배��한마음�찬양대�

김용환�목사�취임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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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회�특별�찬양�

남선교회�선교�골프대회�

봄맞이�대청소

상록회�노래�자랑�

속장�세미나�

속장�속회�실습�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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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잉글랜드�여선교회�찬양제�	����


여선교회��해외선교�뜨개질

추석�송편�만들기�

성경�공부

!

!

성탄전야�토막극��대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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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교회�여름성경학교�활동�지원�

남궁�장로�댁에서의�식사�

새교우�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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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야외�예배�기념�사진

필라델피아�선교�활동

중고등부�성탄�전야�발표

광복절�기념�체육대회에�참가한�선수들과��지원팀�	����

남궁�장로�댁에서의�식사�

새교우�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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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에서�찬양과�율동��주일학교�	����


배우고�익힌�것을�발표

여름�성경학교�	����
�

아동부�성탄�전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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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교우

박순혜�집사

윤은상�집사

이군숙�권사��

이기환�권사

정유상�목사

홍성도�권사

ಞ�റӝ

역사적인�창립���주년�발간의�일원이�된�것을�특권으로�생각합니다���교회의�

역사에�인상�깊었고�그렇게�오랜동안�이�교회의�한�부분을�감당해�오신�친절

하고�너그러운�분들로�인해�깊은�감명을�받았습니다��이곳에서�가족임을�느끼

고�그�가족의�일원이�된�것에�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다사다난했던�지난�한�해�성도님들과�주님의�손을�잡고�한�걸음�

앞으로�걸어나가�보았습니다��이제�오랜�작업�끝에�이루어낸�ę믿음의�열매Ě를�

보며�내�삶의�아름다운�열매를�위해�주님과�이웃을�더욱�사랑하며�용기있게�ę

은혜의�길Ě을�걸어�가고�싶습니다��

교우들의�글와�사진�그리고�교회�자료의�모음인�ę믿음의�열매Ě가�우리교회의�

꿈을�이루어�가는데�기여할�것이라는�믿음과�기대로�큰�보람을�느꼈습니다��함

께�수고하신�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분별력있는�사고와�행함으로�젊은�교회를�만들어�가는데��이번��ę믿음의�열매Ě�

가�큰�그림의�밑그림이�되기를�바라면서ģ�

교회를�위한�일에�받은�은사를�활용하여�나누어�주시는�편집위원들을�보며�많

은�것을�배웠습니다��사진을�찍는�것도�중요하지만�정리하는�것이�더�중요하

다는�것도�깨달았습니다��마지막�편집후기를�쓰면서�그�동안�좀�더�서둘러�일

하지�못한�것�함께�일한�분들께�죄송한�마음이�듭니다��

창립���주년�기념�ę믿음의�열매Ě�제�호의�편집에�동참할�수�있어서�영광입니

다��편집을�도우면서�교회의�역사와�교우들의�이야기에�빠져들�수�있는�소중

한�기회였습니다��여러가지로�애쓰신�편집위원장님�그리고�바쁜�와중에도�함

께�섬긴�편집위원들께�감사의�박수를�보냅니다��

전지작업을�하면서�그동안�우리들이�가꾸어�온�믿음의�나무에�알차고�건실한�

열매가�많이�열린�것을�본�것은�큰�기쁨이었습니다��

���ഐઁ�ݒ�ৌ

�೯ੋ��ӣਊജߊ

ಞੋ��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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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IB(SBQIJDT�#PTU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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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ഥח����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PSUI�#PTUPO�,PSFBO�6OJUFE�.FUIPEJTU�$IVSDI
는�����년�보스톤�북
부지역�한인�이민자들의�기독교�신앙을�터전으로하여�창립되었습니다��"OEPWFS에�위치한�현재의�교회건
물을�����년에�매입하고�����년�창립���주년�기념사업으로�새�교육관�건물을�완공하여�지역사회를�위
한�기독교�사역을�보다�충실히�수행하고�있습니다��

����년부터�예배�과정을�영어로�동시�통역함으로써�이중문화�가정과의�동반�사역에�노력하고�있으며�감
리교단�뉴잉글랜드연회가�추진하는�각종�선교사업에�적극�동참하고�있습니다��또한�교회�창립과�더불어�
설립�운영되고�있는�한국학교를�지원함으로써��세들의�한국�문화�교육에도�기여하고�있습니다�

����년�Ĝ3FWJUBMJ[F�FBDI�PUIFS�UP�GFFE�#PTUPO�BOE�CFZPOEĝ를�본�교회의���년�장기�비전으로�채택하고�
Ĝ새�생명을�회복하여�세상을�살리는�교회ĝ로�나아가고�있습니다���이는�성경�말씀�Ĝ너희가�먹을�것을�주
어라ĝ�	마가복음��장���절
에�근거하여�네�단계의�'FFEJOH�1SPDFTT를�따릅니다�

교인�사진�	����년�대강절�첫�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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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성경�공부�������������B�N�
중보�기도회��화요일������Q�N�
&OHMJTI�.JOJTUSZ��주일������Q�N�
상록회�	노인
�사역��매월���주�수요일
속회모임��각�속별로�
한국�학교��토요일������B�N��������Q�N���

성령�안에서�변화받아

말씀과�수련으로�성숙하여

성령의�기름�부음을�받아

세상을�위해�쓰임�받자

ߓউղ

주일��부�예배��오전��시�	성찬예배

주일��부�예배��오전���시�	동시통역

주일학교��오전���시
중고등부�	영어
��오전���시

수요예배��오후��시���분�	찬양예배


새벽예배��월�토�오전��시�

예배에�관해�궁금하신점�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성실히�답변해�드리겠습니다�

XXX�IBOCPTUPO�PSH
OPSUICPTUPOLVND!HNBJM�DPN�	교회


#SJOH�JU�

5BLF�BOE�CMFTT�JU�

#SFBL�JU�

#F�HJWFO�UP�UIF�XPSME�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44 Lowell Street, Andover, MA 01810   (978) 470-0621   www.hanboston.org 


